
성경적으로, 동성애를 반대하고 결혼에 대한 전통적인 입장이 

다시 한번 천명됐다. 허리케인 하비, 어마의 비극과 샬롯빌에서 

일어난 사건 이후로 더욱 불거지고 있는 인종차별이라는 난기류 

한복판에서, 지난달 29일 복음주의 진영은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

을 정의하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죄로 규정하는 “내쉬빌 성명

(Nashville Statement)”을 내놓았다.

동 선언은 최근 수년간 정치는 물론 교회에서도 전면에 오른 성, 

특히 동성애와 트랜스젠더와 관련해 서구 사회는 물론 교회에까

지 소용돌이 치고 있는 메시지들과 관련, 서구 사회가 현재 처한 

현실에 응답하는 서문과 성경적인 14개의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그러나 이미 동성애를 인권 그리고 사랑으로 교회공동체가 수

용해야한다는 진보주의 진영은 ‘구시대적 발상’이며 ‘심한 편견에 

사로잡힌 동성애에 대한 두려움과 반감’을 표명한 입장에 불과하

다며, 오히려 대칭되는 ‘성명(http://www.theliturgists.com/

statement)’까지 내놓으면서 심각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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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와 선교현장
오픈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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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기도

천지를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구별하
여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패역한 

세대가 하나님의 창조원리를 거스리며 
악을 저지르고 있지만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

키는 참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

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

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

에게로 돌아가리라

레위기 20장 13절

시 론
최해근  목사

2면

선교의 창 
송종록 목사 

13면

종교개혁 500주년...무엇에 관심을 기울일까? 
조진모 목사

7면

이번 성명은 한마디로, 성에 대한 생물학

적 정의와 함께 전통적인 결혼을 재천명하

고, 미국 사회에서 점점 더 증가되고 있는 

LGBT 인정 분위기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있다.

서문에서 "서구문화가 점점 더 포스트-

기독교화 되면서, 인간이 되는 것이 무엇인

지에 대한 엄청난 개정이 시작됐다. 우리 

시대의 정신은 그리고 우리 시대의 정신에 

의해 더 이상 인간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의 아름다움을 점점 더 알려고 하거나 

기뻐하려 하지 않는다”며, 동성애와 성전환

은 “성경적 진리에서 정면으로 어긋난다”

고 하며 성경적 성도덕에 대한 명확한 입장

을 천명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 성명은 공동으로, ‘성경적 남성상과 

여성상심의회(Council  on Bibl ical 

Manhood and Womanhood ,CBMW)’와 ‘

남침례교 윤리와종교자유위원회(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가 내놓았

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이번 성명을 지지하

고 있는 150명 이상의 복음주의 진영 리더

들의 ‘합종연횡’(合縱連橫, 한전국시대 말경 

소진이 진에 대항하기 위해 남북의 여섯 나

라(한,위,조,연,제,초)를 동맹시킨 외교책 ‘합

종’과 소진이 피살된 후 장의가 이들 여섯 

나라를 동서로 묶어 진을 섬기게 한 외교책 

‘연횡’의 두 외교정책을 합한 말로, 국제무

대에서의 외교적 각축전을 가리켜 쓰는 말: 

편집자주)이 눈에 띄게 부각된다. 

이들 중 트럼프 대통령에게 종교적 자문

을 하는 리더들에서부터, 베스트셀러 목회

자와 신학자들, 대형교회 목회자들, 그리고 

복음주의 진영의 차세대 리더십으로 부상

되고 있는 ‘복음연합(Gospel Coalition)’까

지 이례적으로 시대의 정신인 동성애 문화

에 대적하는 증인으로써의 교회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한 목소리를 내고 있기 때문이

다(https://cbmw.org/nashv i l l e-

statement/에 가면, 지지하는 리더들이 누

구인지를 알 수 있다). 이들 중 잘 알려진 

리더들은 다음과 같다:

Denny Burk(President, Council on 

Biblical Manhood and Womanhood), John 

Piper(Founder & Teacher, Desiring God; 

Chancellor, Bethlehem College & 

Seminary), James Dobson(Founder & 

President, Family Talk), Russell 

Moore(President, 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J. I. Packer 

(Professor of Theology, Regent College),                   

Wayne Grudem(Research Professor of 

Theology and Biblical Studies, Phoenix 

Seminary), 
<3면으로 계속>

복음주의 진영, 성경적 동성애/결혼 재천명!
미 언론, ‘내쉬빌 성명’ 소개와 함께 찬반 논쟁 보도

복음주의 진영은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을 정의하고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죄로 규정하는 

“내쉬빌 성명(Nashville Statement)”을 내놓았다.

설교를 망치는 “통념”에서 벗어나자!
처치리더스닷컴, 설교준비시 갖는 4가지 통념에서 자유롭게 되는 지혜 소개

가장 좋은 설교 준비는 하나님 은혜 경험할 때 나타나

청중과 소통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 지에 집중

열매 맺는 피드백...가르침 ‘깊이’가 순종의 ‘깊이’로 나아가도록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설교에 대해 하는 생각은 그것을 전할 때 사용하는 언

어만큼이나 중요할 수 있다. 많은 것들이 설교 준비에 영향을 준다. 비판, 찬사, 

현재 성도의 필요와 시련, 본문의 깊이와 같은 것들 말이다. 그러나 영향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바로 잘못된 통념이다.

가끔 우리는 올바른 사고를 하지 못할 때가 있다. 불안, 주변의 환경, 심지어 

우리의 적으로부터 잘못된 사고의 패턴이 서서히 스며든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 

위에서 마음을 계속해서 새롭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다음의 네 가지 잘못된 통념은 설교의 방향을 바꾸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위험한 확신에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깨어있고, 마음을 지키고, 자유 안에서 설교하고 주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

에 대해 감사해야 한다(4 Popular—and Dangerous—Preaching Myths).

1. 준비 시간이 길수록 더 좋은 설교

가 나온다.

주석을 연구하고, 유명한 사람들이 

쓴 설교나 기록물을 읽으며 준비 시간

이 길어지면, 그만큼 더 영향력 있고 

강렬한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한

다. 논리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이 아니

다.

준비 시간이 길다는 것이 분명 훌륭

한 설교의 요건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

인 진실은 아니다. 사실, 수확 체감의 

법칙(토지의 생산력이 어떤 정도를 넘

어서면 자본과 노력이 증가해도 수확

증가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

은 종종 어느 순간 설교 준비할 때 작

동하고, 실제로 연구 시간이 길수록 좋

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언제나 

가장 좋은 설교 준비는 하나님의 은혜

를 경험할 때 나타난다. 책이나 연구 

시간을 늘리는 것이 답이 아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

게 하느니라”(전12:12).

 
2. 설교를 망치면 다음 주 예배 참석

이 줄어든다.

아마도 많은 목회자들이 두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다. 한번이라도 심각할 정

도로 처참한 설교를 한다면 교회가 잘

못될 것이라는 두려움이다. 그러나 이

것은 진실보다 공포에 기초를 둔 잘못

된 추측이다.

성도들은 대체로 설교에 대해서 관

대하다. 설교를 못해서 출석률이 10%

에서 25%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정말 

미비하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설교 준

비를 열심히 하지만 설교를 망치는 좋

은 목회자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보통 여러 요인이 오랜 시간 쌓이면

서 출석률이 떨어지는 것이지, 설교 때

문이 아니다. 물론 복음이나 정통 교리

에 반대되는 설교를 하면 예배 참여가 

줄어들 수 있다. 

<3면으로 계속>

리더십 코멘터리 
손동원 박사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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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누군가에게 아메

리칸 드림은 다른 나라

가 감히 따라올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풍요와 

안락함으로 대변된다. 

즉, 성공을 거듭하는 국

가 경제 덕분에 물자가 

넘쳐 생활수준이 다른 

나라보다 압도적으로 높

아진다는 것이다. 18세

기 미국의 임금 수준이 

다른 나라를 압도했던 

건 사실이지만, 1880년

대에 이르면 영국이 미

국의 임금 수준을 거의 

따라잡았고, 1913년 전

쟁 직전이 되면 독일도 

거의 미국의 수준을 턱밑까지 

쫓아왔다. 이어 두 차례 전쟁을 

치르고 난 뒤 회복기를 거쳐 

1970년대가 되면 독일과 프랑

스가 다시 한번 미국과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

아메리칸 드림은 삶의 수준이 

나아지는 것, 즉 진보를 향한 믿

음과 희망이라고 보는 경제학자

들도 있다. 라즈 체티 교수는 부

모 세대의 경제적 생활수준과 

자식 세대의 삶을 비교해 이를 

측정하려 했다. 1940년을 기준

으로 보면 미국의 젊은이 대부

분, 정확히는 90%의 가계 소득

이 부모 세대보다 높았다. 미국

의 생산성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이에 따라 자연히 임금이 오른 

게 반영된 결과이다. 

하지만 1890-1940년, 미국에

서만 생산성이 높아진 것이 아

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에서

도 마찬가지였다. 또한, 전후 “

영광의 30년”을 지칭하는 

1945-1975년도 마찬가지로 세

계 여러 나라의 경제가 두루 발

전했다. 아메리칸 드림이 경제 

발전과 그에 따라 일어나는 삶

의 수준에서의 진보를 뜻하는 

거라면 꼭 미국에서만 이룰 수 

있는 거라고 말할 수 없다. 유럽 

사람들도 얼마든지 꿈꿀 수 있

었던 것이다.

아메리칸 드림을 미국의 가지

지 못한 서민층, 빈곤층의 꿈으

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많다. 즉, 

미국이란 나라가 극심한 부의 

불평등, 소득 불평등을 어떻게

든 해소해 다른 나라와는 차원

이 다른 삶을 모든 국민에게 제

공하리라는 희망이다. 

영부인 엘라노어 루즈벨트부

터 마틴 루터킹 목사, 존 롤스, 

그리고 리처드 로티에 이르기까

지 여러 석학과 역사적 인물들

이 이런 포용과 통합의 맥락에

서 아메리칸 드림을 외쳤다. 하

지만 그런 꿈이라면 역시 미국

의 빈곤층, 미국의 소외계층에

게만 해당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없다. 당장 유럽만 해도 아랍

인들과 로마인들은 사회에서 소

외되고 배제되는 현실을 타파하

고자 한다.

리처드 리브스나 이사벨 소힐 

같은 학자들은 아메리칸 드림을 

더욱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동

성’으로 정의한다. 즉 노동자, 서

민, 중산층에 이르기까지 미국

인들은 사회경제적 계층의 사다

리를 오를 수 있다는 희망을 품

고 산다는 뜻으로, 그 희망이란 

열심히 일하면 높은 임금을 받

고 사회적인 지위도 상대적으로 

평균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꿈

이다. 

실제로 19세기 중반부터 20

세기까지 기술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미국 경제에 참여

한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 그

러나 이렇게 사다리를 

오르는 경제 또한 미국

만의 현상이라고 보기

는 어렵다. 1880년부터 

1920년대까지 독일과 

프랑스도 세계화로 인

해 경제 구조 자체가 변

했고, 그에 따라 활발한 

계층 이동이 일어났다. 

영국은 심지어 그보다 

앞서 비슷한 경험을 했

다.

결국 아메리칸 드림

이 특별한 이유는 로또

에 당첨되리라는 희망 

때문도 아니고, 잘 나가

는 국가 경제나 공공 정책의 덕

으로 삶의 수준이 높아지리라는 

기대도 아니다. 그보다 아메리

칸 드림의 본질은 무언가를 성

취하고, 그 성취의 과정에서 겪

는 것들에 대한 낙관과 희망이

다. 자기의 지식을 활용해, 주어

진 제도를 신뢰하며,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 도전하는 것이 아

메리칸 드림이다. 미국인들의 

가슴 깊은 곳에 자리한 무언가 

성공해내겠다는 바람이 반영된 

것이다. 
<3면으로  계속>

한동안 아메리칸 드림(American Dream)은 세계인의 꿈이었다. 

신대륙 미국에서 중산층 이상으로 끊임없이 도약하려는 서민, 중

하류층 사회의 역동성을 나타낸 개념만이 아니었다. 전 세계에서 

적용되는 생활 속의 꿈이자 희망이 아메리칸 드림이었다. 제3세계

와 후진국에서도 미국으로 건너가 악조건을 이겨내고 성공한다는 

얘기였고 안락한 중산층으로 대거 진입해가는 현대사회의 작은 신

화였다.

그런데 ‘아메리칸드림’의 역사는 20세기로 종말을 고한 것 같다

고 사람들은 말한다. 한마디로, 열심히 일해도 도달 할 수 없는 영

역이 철옹성처럼 자리 잡고 있다. 미국 센서스 통계를 보면, 1979

년 이후 지금까지 미국인 소득 상위 1%의 소득은 275% 늘어났는

데, 같은 기간 하위 20%의 소득은 18% 늘어나는 데 그칠 정도로 

미국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심해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계

층 상승 기회가 점점 사라지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미국 경제정책연

구소(EPI) 자료를 보면, 점수가 낮은 고소득 가정 학생보다 점수가 

높은 저소득 가정 학생이 대학을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더 많았다. 

경제학자들은 미국 경제가 회복되더라도 지금의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따라서 이미 1968년, 제멋대로 기사를 쓰는 편견 가득한 언론인 

헌터 톰슨은 “아메리칸 드림의 죽음”을 언급했다.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Edmund S. Phelps, Director of the Center on Capitalism 

and Society at Columbia University)는 2006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프로젝트 신디케이드(Project Syndicate)’에 톰슨에 관

한 이야기보다 중요한 건 과연 아메리칸드림이라는 게 무엇인지, 

미국이 왜 특별한 나라가 됐는지를 분명하게 짚어준다(This Thing 

Called the American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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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일 열심히 하며 세상에 이바지한다!”
프로젝트 신디케이드, 에드먼드 펠프스 교수 기고 통해 “아메리칸 드림”의 재정립 필요성 고취

시론

우리는 지난 주 노동절을 보내면서 오랜만에 

자영업에 종사하는 교우들이 연휴를 가지는 모

습을 볼 수 있었다. 미국의 연평균 노동일수가 

260일인데 비해 자영업을 하는 한인들의 경우

에는 연평균 노동일수가 대부분 300-310일 정

도에 해당된다. 주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 주 

6일씩 일하고 있으며 주일 외에 휴일로 보내는 

날은 손에 꼽을 정도로 얼마 되지 않는다. 그나

마 주일이 되면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과는 달

리 몇몇 업종은 주일에도 꼼짝없이 영업을 한

다. 신앙인들은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 주일을 

쉬는 직종을 선택하기도 하지만 비신앙인의 경

우에는 주일을 개의치 않고 영업을 하다 보니 1년에 거의 350일 이상 일하는 사

람들도 있다. 이렇게 쉼 없는 노동을 하기에 어느덧 노동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무거운 느낌을 갖는 것이 현실이다.

노동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성경의 관점인지 생각해보자. 흔히 세상에서 들

을 수 있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한다’라는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인

다. 주변을 보면 정말 모든 사람들이 생계를 이어가는 수단으로써 노동, 즉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노동에 대해 연구한 자료들을 보더라도 노동이 시작된 

출발점을 성경 밖의 사회에서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정의한다.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이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노동의 출발은 어디일까? 인류최초의 인

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먹고 살기 위해 노동을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을

까? 오히려 성경은 그 반대를 보여주고 있다. 아담과 하와는 먹고 살기 위한 수

단으로 노동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명하신 ‘땅을 관리하고 다스

리기 위해서’ 노동을 했던 것이다(창1:28). 그 노동은 먹거리를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피조세계에 드러내는 것이었으며 참으로 거룩한 행위

였던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신 후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사람을 치료했다는 구실로 비난했을 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

한다’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노동이 결코 악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다.

이러한 노동의 현장에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심각한 굴곡과 변질이 생기기 시

작했다. 가장 심각한 변질은 타락 이후에 일어나는 모든 노동이 ‘생존을 하기 위

한 수단’으로 추락된 것이다(창3:17-19).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게 될 것

임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신 것이다. 이때부터 노동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으로 바

뀌어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행하는 모든 노동은 환경적인 문제까지 초래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타락으로 인해 모든 것이 뒤틀려진 노동현장의 모습이

다.

이런 굴곡 된 노동현장은 예수님 제자들이 부름받기 이전의 모습에서도 발견

된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 것도 잡은 것이 없었던 베드로와 야고

보와 요한! 그들의 노동현장은 수고와 땀은 넘치지만 그 열매가 전혀 없는 고통

과 허탈함의 자리였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다시 고기를 잡게 했

을 때, 그들은 두 배가 잠기게 될 만큼 많은 어획량을 거두었다. 그 엄청난 어획

량 앞에서 베드로는 주님에게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떠나시도록 요청

한다. 얼마나 놀라운 현상인가! 주님이 회복시켜 주신 노동현장에는 손에 잡은 

수확물로 기뻐하는 수준을 넘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영적인 깨어짐까지도 실감

하고 무릎을 꿇는 예배가 이뤄지고 있다. 

주님으로부터 노동현장의 회복을 절감했던 베드로는 자신의 영적인 참 모습

의 발견과 더불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된다. ‘이

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이 말씀은 다른 곳이 아닌 베드로가 노동하

고 있었던 노동현장에서 주어진 것이었고 베드로는 그 부름에 신실하게 응답하

게 된다. 

그렇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의 노동은 겨우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 그런 수준으

로 추락했다. 그런 노동의 현장에 주님이 찾아 오셨을 때 노동은 질적으로 다른 

현상들을 만들기 시작한다. 노동 속에서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할 뿐만 아니

라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수고로운 노동 속에서 자신을 향한 창조주의 부름을 듣

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 주님이 바꾸어 가시는 노동의 자리이다. 

그러므로 거듭난 신앙인에게 있어서 노동은 먹거리를 제공받기 위한 도구만

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들을 수 있는 아름다운 소명의 

자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에 비로소 저주스러운 노동이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완성시켜 가는 노동으로 승화될 것이다. 그런 노동의 현장을 신

앙인들이여 함께 꿈꾸며 만들어 가지 않으려는가!

thechoi82@yahoo.com

신앙인과 노동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아메리칸 드림 본질은 무언가 성취하고, 그 과정에서 겪는 것에 대한 낙관과 희망

미국은 원하는 것 해보고 창의적 아이디어 실천에 옮기는 진취적 환경이 되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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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령을 받으면 권능이 임하고 권능

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있다. ‘증인’이란 말은 ‘순교’의 의미

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기에 그리스

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려면 순교의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 남보다 먼

저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우리

들은 아직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 받

지 못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을 전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으며, 

복음 선교의 사명은 죽기까지 땅 끝

까지 수행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

파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

는 자가 되는 데는 몇 가지 방법이 있다. 그것은 직접 선교지에 가서 

전하든지, 남을 내 대신 보내서 전하게 하던지, 혹은 문서나 영상 매

체를 통해서 전하던지 선교비로 돈을 내놓아서 선교 사역자나 각종 

선교단체 및 복음사업을 지원하는 것 등이다. 선교를 중요하게 여기

지 않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인들에게 전파되어야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러나 진정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을 얻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은 구원의 복

음 선교를 등한히 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

면 죄사함 받고 구원 얻고 죽으면 부활하고 천국 영생을 누리게 된

다는 사실을 증거 하는 자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 믿는 성도들

은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한

다.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그가 누구든지 그 자리가 어디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또 가족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항상 미소 짓고 온화하

고 상대방의 행복과 기쁨을 생각하며 대화하고 격려하고 칭찬함으

로써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또 직장이나 사업 관계에서는 

정직하고 성실하며 상냥하고 친절함으로써 동료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또 친구는 물론 

일상생활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겸손하고 친절히 대함

으로써 그들이 마음을 열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도록 하

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또 불행한 사람들에게는 그를 

동정하고 같은 처지로 내려 앉아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눔으로써 

친구가 되어주면서 예수를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또 아랫사람에게는 다정다감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또 불의한 자에게는 원칙을 고수하고 법과 질서와 양심에 따

라 행하되 그의 입장을 이해하고 죄는 미워하여도 사람은 사랑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또 좋

은 일을 당하여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진심으로 축하하고 함께 기뻐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최대 영광은 순교자가 되는데 있다고 하였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위해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바치

면서 헌신하고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증

거 하는 신앙 행위는 곧 순교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

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사건을 증거 하기 위해 자기 몸을 던

지는 것이 순교이다. 순교는 자기의 죽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이다.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의 대변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우리는 기독교에 대한 설명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전

하는 빛의 사자들인 것이다. 우리 모두 간절히 기도하고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바란다. 죽기까지 복음 들고 세상에 나가 

선교하기 바란다. 땅 끝까지 복음 들고 찾아가서 선교하기 바란다.

nammicj@hanmail.net

성령 받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소망 칼럼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1면에서 계속>  R. Albert Mohler, Jr.

(President, The South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Tony Perkins(President, Family 

Research Council), D. A. Carson(President & 

Co-Founder, The Gospel Coalition; Research 

Professor of New Testament, 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  John 

MacArthur(Pastor, Grace Community 

Church; President, The Master's Seminary & 

College), Sam Allberry(Editor, The Gospel 

Coalition), R. C. Sproul(Founder & Chairman, 

L i g o n i e r  M i n i s t r i e s ) ,  R o s a r i a 

Butterfield(Author of "The Secret Thoughts 

of an Unlikely Convert") ,  Francis 

Chan(Author & Pastor, We Are Church), 

Marvin Olasky(Editor in Chief, World 

Magazine), Ligon Duncan(Chancellor & CEO,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Christopher 

Yuan(Speaker & Author, Moody Bible 

Institute), Kevin DeYoung(Senior Pastor, 

Christ Covenant Church). 

따라서 이번 성명은 최근 미국을 비롯해 지

구촌 전체의 이슈가 되고 있는 성별과 성적취

향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

으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발

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국 이번 성명서의 핵심 내용은 타고난 생

물학적 성별과 전통적인 결혼의 보존이아말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적인 계획과 

연결되어 있고,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딜레마

의 해결책은 하나님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

을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 동 성명은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잊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는 것이며 무

엇보다 하나님은 자신을 위해서 인간을 만드셨

고 남성과 여성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

로 하나님이 만들지 않은 것을 사람이 만드는 

것은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절망적인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결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결

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평생 연합하는 것으

로 결혼을 동성애 관계로 만드셨다고 하는 것

을 부인한다"고 밝히고 “혼전이나 혼외 성교는 

절대로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모든 성

적 일탈의 원천은 죄로 규정, “죄는 성적 욕망

을 비틀고 동성, 이성적 음란에 빠지게 하며 이 

같은 성적 견해를 기독교인이 따라가면 이웃을 

해치게 되고 나아가 신앙을 부인하게 된다"고 

하며 “동성애와  성전환을 동의하는 것은 분명

한 죄가 된다”라고 했다.

한편 동성애와 동성결혼 그리고 성전환자들

을 옹호하고 있는 자유주의 진영은 일제히 “반 

내쉬빌 성명” 집중 포화를 퍼붓고 있다.

먼저 미국장로교(PCUSA)는 지난 222차 총회

(2016)에서 결정한 LGBT 허용 입장에서, 이분

법적 접근 방식이 아닌 불가지론적 접근으로 

다가서야 한다고, 동 성명이 교단의 공식 입장

과 다르다고 발표했다(Theology & Worship 

responds to ‘The Nashville Statement’).

이외에도, 허리케인 하비와 어마의 공습으로 

천재를 겪고 있는 시점에서 동성애 문제를 끄

집어내는 복음주의자들의 의도가 잘못됐었다

는 비판(The right words spoken at the wrong 

time are the wrong words)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비판은 바로 보수주의적 

크리스천들이 이제 미국 사회에서 소수에 불과

하다는 지적이다. 한마디로, 30년 전에나 보수

주의적 목소리가 통했지, 이제 연방헌법으로까

지 보호받는 성 소수자들의 인권 신장에 더 이

상 영향을 줄 수 없는 ‘구시대적 잔재’에 불과한 

넋두리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또 다시 동성애와 같은 성혁명 문화

코드에 따른 진보와 보수 진영의 논쟁은 재점

화 됐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호와가 우리 하

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

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

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100:3)는 말씀처

럼, 이번 내쉬빌 성명이 그리스도안에서 구원을 

이루고 온전하게 되는 방편으로 요긴하게 유용

되기를 기대한다.

<1면에서 계속>

그러나 청중과 소통하지 못한 설교가 중죄는 

아니다. 설교에 대해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

실지 집중하는 게 더 낫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

나 물 주는 이는 아무 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

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고전3:6-7).

 

3. 피드백이 설교에 해를 끼칠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은 설교에 해를 끼치거나 ‘가

려운 귀’(딤후4:3)를 파줄 거 같다고 생각해서, 

피드백이나 비판 받는 것을 꺼린다.

피드백을 받는 게 힘들 수 있지만 최고의 목

회자들은 피드백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받고, 

걸러야 성장한다는 것을 안다. 정직한 피드백

을 주려는 사람이 주위에 없다면 설교는 성장

할 수 없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피드백과 비판이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반면에 열매를 맺는다면 성장했

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피드백이 잘 이

루어질 수 있는 비밀은 (배우자 외에) 균형 잡

히고 건설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할 현명한 상

담자를 찾는 데 있다.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

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잠15:22). 

 

4. 깊이가 있다는 것은 학술적이거나 신학적 

메시지를 의미한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르침의 깊이’에 대한 말

이 많다. 사실, 성도와 목회자가 사용하는 '깊이'

의 정의는 같지 않다.

성도들이 가르침의 깊이를 각 사람에게 영향

을 끼치고 깨달음을 주는 방법이라고 정의할 

때, 많은 목회자들은 종종 신학적 깊이와 학술

적 용어와 동일시한다.

그럼, 뭐가 맞을까? 답은 듣는 자의 몫이다.

설교의 깊이는 학술적 출처에 있지 않고, 분

명하고 단순한 용어를 사용하여 진리를 사람들

의 마음에 관통시키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진

리를 짚어주는 능력에 있다. 예수님의 단순한 

가르침과 바울의 난해한 서신에 대하여 논쟁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르침의 ‘깊이’가 우리

를 순종의 ‘깊이’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는 것

이다.

학술적 설교가 나쁘지는 않다. 그러나 항상 

깊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깊이 있는 설교는 듣

는 사람을 움직여 통렬한 반응을 보이도록 하

면서, 분명한 성경 본문의 토대를 쌓는데 눈에 

띄게 정확해야 한다. 바울은 모든 것을 변화시

킬 강력한 이 두 가지 사항을 한 마디로 요약하

였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

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

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고전2:2).
<Church Leaders.com>

<2면에서 계속> 

장인은 더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고자 온 힘

을 다한다. 무역상은 물건을 실은 배가 무사히 

하역하는 모습만 봐도 힘이 솟는다. 무언가를 

해냈다는 그 자체가 이들에겐 큰 기쁨이자 성

취인 것이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거두는 성공

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어쩌면 결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과정일 수도 있다.

이러한 미국인만의 독특한 목표 의식은 여러 

책과 극작품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어두운 이야기를 주로 쓰긴 했지만, 마크 트

웨인은 자신의 작품에 등장하는 어린 주인공이 

성취를 향해 가는 과정을 잘 그려냈다. 1885년 

작품인 “허클베리 핀의 모험”에서 주인공 핀이 

막판에 “저기 펼쳐진 미지의 땅에 환하게 불을 

밝힐 거야”라고 말하는 대사가 대표적이다. 

할리우드 작가들이 쓴 영화 대사에도 성취를 

지향하는 아메리칸 드림이 묻어난다. 1931년 

작 “리틀 시저”에서 리코는 이렇게 말한다.

“돈도 좋지.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냐. 특별한 

사람이 되어야 해. 너만의 길을 가란 말이야. 그

렇지 않으면 아무 의미도 없어.”

원하는 걸 새로 해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 이를 실천에 옮겨볼 수 있는 진취적인 사고

를 장려하는 환경이 밑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모든 미국인이 성공과 성취를 꿈꾸는 상황은 

오지 않았을 것이다. 

또한, 미국인이 자신의 출신 배경이나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이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

다는 믿음을 갖지 못했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같은 아메리칸 드림은 미국을 대표하는 특징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가 정신, 무언가를 탐구하는 자

세, 창의적인 사고는 단지 매력적인 것을 넘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미국인이 저

마다 품는 목표와 꿈의 원천이 된다. 도시와 시

골을 불문하고 모든 미국인은 자기만의 일, 사

업을 하는 것을 바람직한 삶을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기에 이른다. 바람직한 삶을 살아 얻을 

수 있는 게 단지 돈만은 아니다. 미국인이 오로

지 돈을 벌기 위해 이 모든 걸 꿈꾸고 노력한다

고 생각한다면, 이는 미국인의 철학과 삶을 한

참 오해한 것이다.

결국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지혜는 은행 

계좌에 돈을 차곡차곡 쌓는 것이 아니라, 무엇

보다 내 일을 열심히 하며 세상에 이바지하는 

삶이다!

복음주의 진영, 성경적 동성애/결혼 재천명!

설교를 망치는 “통념”에서 벗어나자!



오래전 일이다. 미술을 전공하는 

자매를 심방했다. 예배를 드린 후 

자매가 차를 준비하기 위해 주방

으로 간 사이, 벽에 걸린 그림을 보

게 되었다. 그림은 초등학생의 그

림으로 여겨졌다.  그림을 보고 속

으로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들었다.

유학을 온지 수년이 지났는데 이

런 정도의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

다. 그런데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

니 그림 하단에 싸인 이 있는데 

Picaso(피카소 1881-1973)였다. 

그 사인을 보니 그림이 멋스럽고 

격조가 있어 보였다. 이런 것이 인

간의 얄팍함인지 모르겠다. 하기야 

불란서에 유학 후 미대 교수로 정

년퇴임한 분이 이제야 그림이 조

금 보인다고 하니 나 같은 문외한

이 저런 대가의 그림을 어찌 알 수 

있을까?  

작년에 평소 가깝게 지내는 영국

의 L목사님이 스페인에 함께 가자

고 하여 한 주간을 지낸 일이 있다. 

그는 콘도 회원이었기에 구라파에 

있는 여러 곳의 숙소를 매년 청소

비 정도만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

다고 한다. 그래서 간 곳이 바로 피

카소의 고향인 스페인의 말라가

(Malaga)이었다. 인구가 56만이 

거주하는 해안가의 깨끗하고 아름

다운 도시였다. 

나는 무엇보다도 이번 기회에 

20세기의 유명한 화가 피카소를 

밀도 있게 관찰 할 수 있어 좋은 기

회다 싶었다. 나의 관심은 피카소

에 있었기 때문에 그의 뮤지엄을 

세심하게 관찰할 수 있기를 소망

했다. 예술가들은 하나같이 생전에 

고난을 벗 삼아 살았던 사람들이

다. 그의 천재성이 시대를 앞서갔

기 때문에 대중들의 몰이해 때문

이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예술가에게는 몹시 고통스런 

일이었을 게다. 인정을 받지 못한

다는 것은 돈을 벌 수 없음을 의미

하고, 돈이 없다는 것은 삶의 고통

스러움을 뜻하기 때문이다. 고로 

생전에 인정받지 못했던 고흐는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가야 했는

지 모른다.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

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을까 싶다. 그는 돈이 없어 결혼

할 꿈도 꾸지 못했고 카페를 마시

고 싶었으나 돈이 없어 스케치를 

그려주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했으

니 말이다.

피카소는 말라가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로부터 그림을 배웠는데 아

주 뛰어난 실력을 보여 아버지를 

놀라게 했다고 한다. 16살에 마드

리드의 산 페르난도 왕립국립미술

학교에 들어갔으나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고 2년 만에 자퇴를 하고 

미술 활동을 했다. 박물관에는 그

가 어렸을 때 다녔던 학교의 학적

부가 남아있었다. 그의 일생이 그

림으로 요약되어 있다. 한 사람의 

삶을 객관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그림들.... 인생은 누구나 객관적으

로 가슴 서늘하게 조명 받을 수 있

는 순간이 찾아온다 싶다.

그는 변화무쌍한 시대를 살았다. 

세계 1,2차 대전으로 인한 인류의 

비참한 참상을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보통 사람이 

흔히 경험할 수 없는 상황을 말이

다. 그런 상황들이 그의 그림들에 

고스란히 표현되었다. 그는 일찍부

터 대중들의 인정을 받은, 예술가

로서는 아주 드믄 경우를 산  사람

이다. 나는 그의 그림을 평가할 수 

있는 실력이 없으니  다만 그의 성

공 뒤에 가려진 삶을 나는 조명해

보고 싶었다. 성공한 예술가가 그 

예술을 통해 과연 어떤 영향을 끼

쳤는가라는 점이다. 그것은 종교적

인 관점으로 대단히 중요한 일이

기도 하다.  

그의 가정생활은 어떠했을까? 

크게 성공한 사람, 누구보다 유명

한 삶을 살아간 사람, 어떤 예술가 

보다 부요함을 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피카소, 그는 평생 여러 

명의 여인들과 동거 내지 결혼을 

했다. 사람은 어떤 면이 위대하면 

다른 면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려

는 경향이 있다. 일례로 시저는 로

마의 여인들을 모두 자신의 아내

로 여길 정도였다고 한다. 그런데 

그의 영웅담 때문에 여성 편력은 

낭만적 일탈 정도로 역사가들은 

가볍게 취급하는 것도 비슷한 유

가 아닐까 싶다.   

피카소가 처음으로 사랑한 여자

는 모델 페르낭드 올리비에

(Fernande Oliver, 1881-1966)였

다. 그녀는 유부녀로 피카소와 동

갑이었다. 쾌활한 성격으로 피카소

를 즐겁게 했다고 한다. 그러나 바

람기 많은 피카소는 30세에 가냘

프게 생긴 에바 구엘(Eva Gouel, 

1885-1915)을 만나 사랑을 나누

게 되면서 올리비에와의 관계를 청

산했다. 몸이 허약했던 그녀는 

1915년 젊은 나이에 폐결핵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의 죽음을 보고 주변 사람들

은 피카소를 비난했는데, 평소 허

약한 마르셀을 피카소가 혹독하게 

다루었기 때문이다. 그녀가 병들자 

혹 전염될 까봐 혼자 이사를 가기

도 했다. 마치도 유명한 지휘자 바

렌보임이 아내인 천재 첼리스트 

자클린 뒤프레가 28살에 다발성 

경화증에 걸려 연주 활동을 접고 

침대에 누어지내야 할 때 한 번 도 

아내를 찾아보지 않았다는 몰인정

의 대가처럼.... 인간의 기본도 모르

는 사람의 음악이 어떻게 청중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 까 싶다. 그

것은 명백한 사기행각이 아닐까?

세 번째 여인은 러시아 발레단의 

단원이었던 올가 고글로바(Olga 

Kokhlova, 1891-1955)로 귀족적 

아름다움을 지닌 여성이었다고 한

다. 그녀는 피카소와의 사이에 첫 

아들을 낳았고 곧 버림을 받았

다.당시 피카소는 열일곱 살 된 마

리테레즈 발터(Marie Therese 

Valter, 1909-1977)에게 빠져버렸

기 때문이다. 나이 차이가 28살이

나 났다. 그녀를 붙잡기 위해 6개

월 동안이나 쫓아다닌 끝에 아내

로 삼을 수 있었다. 

자신의 창작 활동을 위해서일

까? 평론가들은 아내를 새롭게 얻

을 때마다 작품이 달라졌다고 언

급하지만.... 그렇다면 자신의 목적

을 위해 여인들을 수단으로 삼았

던 것은 아닐까? 칸트는 사람은 목

적이지 수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

고 했는데 말이다. 피카소는 그녀

가 22살 때 딸 마리를 낳자마자 몰

래 사진작가인 앙리에트 마르코비

치를 만났고 곧 동거에 들어갔다.

그 후 친구의 소개로 만난 화가

요, 사진작가인 도라 마르(Dora 

Maar, 1907-1997)을 만났고, 또한 

40살이나 아래인 프랑수아즈 질로

(Francoise Gilot, 1921-)에게 추

파를 던졌다. 피카소가 62세 때요, 

그녀는 22살이었다. 두 사람은 곧 

동거에 들어갔고 곧 남매가 태어

났다.

그런데 이들을 취재하기 위해 찾

아온 여기자 주느비에브를 사랑하

게 되었다. 당시 그녀는 17살이었

다. 이 사실을 안 프랑스와즈 질로

는 남편을 버리기로 결심한다. 항

상 여인들이 버림을 당했지만 이

번만큼은 피카소가 버림을 당해야 

했다. 그녀는 법대 출신이었기에 

모든 것을 확실하게 했다. 소송을 

통해 남매를 피카소의 호적에 올

렸고 피카소의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피카소의 여인에 대한 행

각은 끝나지 않았다. 70살이 넘은 

피카소는 40살이나 어린 자클린 

로크(Jacqueline Roque, 1927-

1986)를 만났다. 그녀는 언제나 피

카소에 헌신적이고도 절대적은 사

랑을 바쳤다고 한다. 그녀의 결혼 

이유는 고상하지만 내용은 명성과 

돈이 아니었을까 싶다. 피카소는 

드디어 1973년에 세상을 떠났고 

여인행각은 끝을 보게 되었다.

그가 죽은 후 그와 관계했던 여

인들은 대부분 불행했다. 피카소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리 테레

즈는 그의 곁으로 가겠다고 목을 

매달았고, 도라는 정신 착란증을 

앓다가 자살했다. 자클린은 1986

년 마드리드 전시회를 앞두고 피카

소의 무덤 앞에서 권총으로 자살

했다. 올가와 피카소 사이에 낳은 

아들은 약물 중독으로 죽었고, 피

카소의 손자 파불리토는 피카소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왔다가 자클린

이 강하게 거절하자 독약을 마시

고 자살했다. 

피카소는 주변의 여인들을 사랑

한다는 이유로 모두 불행하게 만

들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살리

는데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한다. 그런데

도 그의 예술이 위대하다고 침 흘

리며 칭찬한다.

1932년 칼 구스타프 융은 피카

소의 그림을 보고 분열증 환자의 

심리를 보았다고 밝혔다. 분열증 

환자들은 파편화와 분절된 선으로 

대표되는 피카소의 큐비즘이 점점 

더 비타협적이고 야만적인 색들을 

통해 극대화 되고 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런 그림을 열망(?)하

는 것은 비정상이 아닐까? 

피카소가 남긴 작품은 회화 

1,885점, 조각 1,228점, 도자기 

2,280점, 스케치 4,659점, 약3만점

에 달하는 판화다. 아마도 돈으로 

환산한다면 천문학적일 것이다. 그

러나 그것은 부자들이나 평론가들

이 상정한 가격에 불과하지 싶다. 

나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다른 

화가의 그림을 가까이 하겠다 싶

다. 이웃을 살리고 존중하는 마음

으로 그린 생명 있는 그림을 말이

다.

피카소의 손녀요, 파블로의 딸은 

이렇게 절규했다. 가까이 다가오는 

사람들을 집어 삼키고 절망에 빠

뜨릴 권리가 위대한 예술가들에게

는 있는가? 그들의 작품이 제 아무

리 찬란할지언정 사람의 목숨을 

희생시킬만한 가치가 있는가? 나

의 가족은 저 천재가 쳐놓은 덫에

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 자신의 작

품 하나하나를 완성해 가는데 타

인의 피를 필요로 했다. 나의 아버

지, 오빠, 어머니 할머니의 피, 나

의 피. 그리고 한 인간을 사랑한다

고 여기며 피카소를 사랑한 모든 

이들의 피. 그는 주변 사람들을 모

두 황폐하게 만들었고 캄캄함으로 

인도한 예술가였다. 사람을 살리는 

화가가 아니라 죽음으로 이끈 사

람, 그 이름 피카소!!!
chiesadirom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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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 참으라”는 말은 인내하라

는 말이다. 과거에 우리나라 사람들

은 참을성이 많은 민족이라고 칭찬

을 받았다. 그런데 지금은 ‘빨리 빨

리’라는 사고에 자주 참지 못하고 

화를 내고 신경질 내는 일들이 많

아졌다.

인내라는 것은 가정생활이나 사

회생활 또는 직장생활, 신앙생활 하

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그 인내의 마음을 품지 못하면 아

무것도 이룰 수 없다. 아이를 키우

다보면 참아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 또 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참아

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다. 우리 신

앙생활도 마찬가지이다. 

우리는 인내의 마음을 가져야 된

다. 그 인내는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이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

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오래 참아야 

한다. 지금 참지 못해서 화가 나서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

어떤 사람은 주유소에 차 기름을 

넣으려고 차를 대는데 어떤 아줌마

가 차를 비스듬히 세워놓고 재활용

품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다. 화가 

나서 경적을 울렸다. 그래도 여전히 

쓰레기를 버리고 있었다. 그래서 화

를 내면서 후진해서 다른 길로 돌

아갔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신앙인

으로서 내가 왜 30초, 1분을 참지 

못해서 경적을 울렸나 하나님께 회

개했다고 한다.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많은 죄를 

범하게 하고 많은 상처를 준다. 인

내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회개

할 제목이 된다. 친절을 베풀고 인

내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모든 것이 편리하고 즉석에서 만

들어지는 인스턴트 시대가 오늘의 

시대이다. 이 시대에서 오래 참는다

는 것은 매우 어렵다. 그래서 사람

들은 무엇인가를 갖기 원하면 당장 

가져야 되고, 우리는 인내할 줄 모

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인내하며 

기다린다든지 꾸준히 참고 견딘다

든지 하는 것은 전혀 매력을 느끼

지 못한다. 

우리말에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다’는 말이 있다. 한국 백화점이나 

지하철에서 에스컬레이터에 뛰는 

사람을 보았다. 그냥 타기만 하면 

되는데 왜 뛰어갈까 놀랬다. 우리는 

인내를 잃어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

다. 우리사회는 언제부턴가 결과를 

중심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과정

은 생략하는 풍토가 만연해졌다. 인

내가 없어지므로 싸움과 분쟁 혼란

만 가득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의 길은 

인내의 길이었다. 참고, 참고, 참고 

가는 그길 속에 오히려 예수님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마땅히 우

리도 그런 인내의 길을 걸어야 한

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재림신앙으

로 매우 열중했었다. 차츰 신앙이 

식었고 원망하는 자들도 생겨났다.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이들의 

조급함을 꾸짖었다.

제발 서두르지 말라, 제발 조급하

지 말라, 주님오실 때까지 인내함으

로 고난을 이기라고 권면하고 있다.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인내

가 필수적으로 가져야할 성도의 덕

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내의 마음을 

풍성히 소유하자.

야고보는 인내를 교훈하면서 농

부의 인내를 소개하고 있다(7-8

절).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

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

라.”  

농부는 씨를 뿌리고 수고하고 열

매를 거둘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다. 농부는 기다리는 사람이다. 농

부는 서두르지 않는다. 때를 기다린

다. 씨 뿌릴 때 씨 뿌리고, 수고할 

때 수고하고 거둘 때 거두는 일을 

한다. 때를 안다. 우리가 서두른 다

고 될 일이 아니다. 우리가 땀 흘린

다고 그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

다. 우리가 얻고 싶다고, 소원한다

고 다 얻는 것이 아니다. 때를 기다

리는 것이다. 

농부의 인내는 희망을 가지고 사

는 것을 말한다. 농부는 하루하루 

땀 흘리면서 그 모든 수고를 할 때 

희망을 가지고 산다. 이렇게 수고한 

것이 많은 열매로 돌아온다는 희망

을 가지고 산다.

사람은 희망은 가지고 살아야 한

다. 목표가 없어지고 희망이 없어지

면 우리의 삶이 아주 불행해지는 

것이다.

요즘 한국청년들이 희망이 사라

졌다. N포(기) 세대라고 말한다. 연

애도 안한다, 결혼도 안한다, 아이

도 안 낳는다, 집도 안 산다, 취업도 

안한다, 인간관계도 안 맺는다, 희

망도 없다. 너무 참담한 것이다. 다 

없다는 것이다. 다 포기한다는 것이

다. 그래서인지 자살률이 노인이 제

일 많고 청소년들이 그 다음 많다. 

꿈이 없어지니까 목표가 없어지니

까 살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

은 비극이다. 인내하지 못하고 희생

되는 삶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가정

에 많은 복을 주셨다. 그러나 100세 

가까이 되도록 자녀가 없지만 불가

능한 약속을 믿고 기다려 이삭을 

통해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신 것

이다. 인내하는 자는 꿈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다. 마태복

음 24장 13절에 보면 “그러나 끝까

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농부는 서두르지 않는다. 조급해 

하지 않는다. 여유 있게 소출을 위

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린다. 

비가오기 전에 해두어야 할 일에만 

전념한다.

그리스의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1시간의 인내는 10년의 안락이다” 

참으면 반드시 열매가 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

견하려고 항해하는데 몇 날을 가도 

육지가 눈에 보이지 않자 선원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고 되돌

아가자고 소란을 피웠다. 그러나 이

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항해를 계속하였다. 콜럼버스가 인

내하지 못하고 그가 가진 꿈을 포

기했더라면 오늘의 아메리카는 없

었을 것이다.

끝까지 잘 달려가야 한다. 인내하

지 못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지금 참아야 할 일이 있다면 끝까

지 참으라. 유명한 영국의 총리 윈

스턴 처칠은 많은 어려움 속에서 

잊지 않은 말은 Never give up 이

었다. 멈추지 말라. Stop 하지 말라. 

Stop 하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무너

지고 만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농부

와 같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 인생이 끝까지 나아가기

를 원하신다. 반드시 성공하기를 원

하고 계신다. 인생은 단거리 경기가 

아니다 마라톤 경기이다. 너무 힘들

어 금방 포기하고 싶어진다. 많이 

힘들지만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은 

영광이 주어진다. 우리 모두가 농부

처럼 인내하고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

해서 하시고자 한 일 모든 것을 소

원하며 열심히 달려가는 인내의 사

람이 되자.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밖에 서 계시니라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9-10).

기다리다보면 짜증이 나고 신경

질 나서 투덜거리게 된다. 투덜거리

는 것은 참는 것이 아니다 심지어 

자기 혼자 독백을 해도 인내가 아

니다. 투덜거리지 말라 감사하라는 

것이다. 원망은 신앙을 질식시키고 

사랑을 빼앗아 간다. 누구를 탓하지 

말라 음식을 먹고 소화를 못시키면 

배탈이 난다. 

우리가 인내하는 것은 바로 소화

시키는 것과 같다. 무슨 소리를 들

었든지 무슨 상처를 받았든지 무슨 

자극을 받았든지 간에 소화를 잘하

면 유익이 된다. 많은 사람들이 어

려움 당하는 이유가 스트레스에 있

다. 병원에 가서 검사해보면 신경성

이라고 한다. 우리 힘으로는 해결이 

안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

므로 모욕을 당해도, 환난을 당해

도, 시험을 당해도 괴로워도, 힘들

어도, 병이 있어도, 가난해도, 모든 

것이 부족해도, 다 소화시키면 그것

이 다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이다. 조

금도 버릴 것이 없다. 다 쓰레기로 

버리면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이래

서 안된다, 저래서 안된다, 다 잘라

버리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 재활시켜서 새로운 피조물

로 만드셨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

해 성령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버리지 말고 품어야 한다. 선지자들

이 그렇게 살아갔다. 인내는 믿음의 

보호자요, 화평을 유지시키고 사람

을 성숙하게 하고 겸손을 가르치는 

교사라는 것이다. 

우리는 인내의 지팡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오래 참아야 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그 모든 인

내를 누가 알아주는가 하나님 밖에 

없다. 사람 앞에 이야기하면 따지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다 유익이 

되는 것이다. 

본회퍼는 고난은 진정한 그리스

도인의 표적이라고 말했다. 예수님

의 십자가가 바라보면 모든 것을 

참을 수가 있다. 다니엘의 세 친구

는 금 신상 우상숭배를 반대하다가 

풀무불 속에 던지는 순간에도 하나

님께서 능히 구원하실 줄 믿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길

을 간다고 고백하므로 끝까지 믿음

을 지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구약의 예언자들 하나님의 경고

를 전달하여 많은 박해를 받았다. 

악한 세대를 향하여 주의 이름으로 

말했다. 고난을 자원했다. 그리스도

를 믿고 그에게 순종함으로써 오는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회피해

서는 안된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한다 

마10:28,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

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

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

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

하라”

롬8:17,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

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

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9면으로 계속>

푸/른/초/장

“길이 참으라”
야고보서 5장 7-11절 

목양칼럼 

피카소-주변을 황폐하게 한 사람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이대우 목사

(필라한빛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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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세계 평화를 깨뜨리는 북한의 악한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요? 우리교회 목사님은  성경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이시지만 요

즘은 설교 중에 한국 정치 문제에 대한 비판도하시고 북한 핵문제에 언

급을 자주하시며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강

단에서 복음의 말씀만 설교해야 하는 지요, 아니면 설교 시에 한국 상황

이나 정치 문제, 군사 문제를 언급해도 되는지요?

-사우스베이에서 장

A: 신자와 국가, 국가 지도자와의 관계는 로마서 13장 1-7절에 잘 나

와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

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

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는 심판을 자

취하리라.” 

1절에서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이 말은 하나님을 대신

하여 역사하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

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착한 왕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

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악한 왕도 많습니다. 성경에도 악한 왕이 많

습니다. 북쪽 이스라엘나라를 멸망시킨 앗수르 왕이나 유대나라를 3번이

나 침공하여 성전을 불태우고 유대나라를 멸망시킨 바벨론 왕이 나옵니

다. 그들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저 악한 느부갓네살 왕을 왜 하나님이 

세우셨을까요?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악한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심판하실 때는 선한 자를 통해서 심판하시지 않습니다. 악한 자를 처

벌하고 악한 자를 진멸하시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더 악한 자를 들어 쓰십

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사

10:5). 느부갓네살 왕을 진노의 막대기로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의 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더 악한 자를 사용하셨습니다. 사용하

시고는 얼마 후에 그 악한  막대기도 꺾으셨습니다.

이에 대해 풀러 신학교의 신약신학 교수인 김세윤 박사는 그의 책 “바른 

신앙을 위한 질문들”이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시원한 대답을 해주고 있

습니다. “목회자는 복음을 가르치면서 그것이 실존의 모든 영역에서 갖는 

함의들까지 때로는 사회적인 불의나 비리를 지적하며 가르쳐야 한다. 예수

의 하나님나라의 복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중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며 살 것을 요구한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에서 위정자가 복음에 합당

하게 정치하면 그길로 더욱 잘 가도록 격려하고 뒷받침하여야 한다. 그러

나 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이 복음의 말씀에 위배되는 정치를 하면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통치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어긋나는 정치를 하

고 있다고 담대히 지적할 수 있어야 한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그러한 역할의 모범을 잘 제시하고 있습

니다. 한국과 미국의 많은 보수적인 목사들이 정교분리를 말하면서 사회

적인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정치적인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오직 

강단에서 현실을 무시하고 추상적이고 영적인 설교만 합니다.  때로는 정

치 권력자가 동성애와 동성결혼, 낙태, 친 이슬람 등을 주장하며 나라에 큰 

재앙이 일어나는 데도 사탄의 통치가 실현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일언반

구의 비판도 강단에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과 미국의 기독교는 

많이 현실 정치를 외면하여 영적인 것만 가르치므로 기독교는 현실을 무

시하는 종교가 되고 기독교가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

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목사가 너무 정치적인 언급을 자주 하는 것도 문제

이지만 정치를 너무 도외시하여 현실과는 동떨어진 설교를 하는 것은 더

욱 문제입니다.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

정치 너무 도외시, 현실과 동떨어진 설교는 문제 있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어느새 어느백투스쿨(back to 

school) 시즌입니다. 이제는 초등

학생 자녀들까지도 집이나 학교에

서 일방적으로 보게 될 수 있는 음

란물이나 음란성 있는 성교육으로

부터 오는 5가지의 위험성을 알려

드립니다. 학부모들이 준비할 수 

있는 예방책을 소개하며 자녀들을 

철저히 무장시키시길 바랍니다!

 리디아(엄마)는 초등학생 자녀

들이 3명 있는데 그중 자녀 2명이 

학교 교실 컴퓨터에서 프로젝트 하

다가 음란물에 노출되었다고 합니

다. 그 자녀들은 부모가 미리 무장

시켜줬기 때문에 컴퓨터를 즉시 끄

고 선생님에게 알렸습니다. 보통 이

런 상황이 벌려지면 많은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보게 되기에 치명적입니

다. 그런데, 같은 학교에서 다음날

에 다른 3학년 학생이 같은 음란물

에 또 노출됐다고 합니다. 비록 학

교컴퓨터라고 해도 밀려드는 음란

물을 다 필터링(filtering) 하지 못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리디아의 막내딸은 3학년 반에

서 어떤 여학생의 얘기를 들었는

데, 그녀의 아버지가 ‘벌거벗은 사

람들이 나오는 비디오를 자기에게 

보게 했다’고 말하는 것을 듣게 됐

다고 합니다. 

리디아의 딸은 음란물의 위험성

을 부모에게 배웠기 때문에 그 여

학생에게서 들은 것을 선생님에게 

알려서 다행히도 그 여학생이 양

아빠로부터 받는 성적 학대를 빨

리 막을 수 있었습니다.  리디아의 

딸은 비록 8세밖에 안된 학생이지

만, 음란물에 대해 무장 돼 있었기 

때문에 같은 반 여자학생을 더 심

각해질 수 있는 성적 학대에서까지 

구출할 수 있었지요.

지난 8년간 오바마 교육행정부

에 의해 무분별한 성교육과 남녀

의 생물학적 성정체성을 완전히 

혼돈 시킨 결과물들은 앞으로 더 

많은 어린 어린이들을 혼돈에 빠

지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교, 

가정, 도서실에서도 음란물을 직면

할 수 있기에, 우리 자녀들에게 위

험한 실제 상황들과 그 상황 속에

서 어떻게 음란물을 거부할 수 있

을지 자녀들을 철저히 무장시키시

기 바랍니다. 

 

어린 자녀들이 가장 많은 노출이 

되는 실제 상황 5가지와 예방책! 

위험 노출1: 자유시간에 학교 운

동장이나 학교 버스 안에서 학생들

이 스마트폰으로 음란물을 다른 학

생들에게 보여주는 상황. 학교 버

스는 잠재적으로 음란물 극장이라

고 불릴 정도록 위험노출이 높은 

곳입니다. 

예방책 1: 자녀들에게 음란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나이에 맞게 건

전한 사진과 나쁜 사진으로 설명해

주셔도 효과적입니다. 음란은 영적

인 사탄의 올무이기에, 어느 정도 

설명하시면 어린 아이들의 영혼이 

금방 이해하니까 너무 설명에 고

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에게 

설명을 먼저들은 자녀들은 그들 안

에 강한 내부 필터와 영적 분별력

을 갖고 학교에 갈 수 있기 때문에  

행여 음란물을 우연히 접할 때 그

것이 음란물인지 그들의 영혼이 

먼저알기에 그것을 거절할 수 있

는 준비가 됩니다.  

예방책 연습: 자녀와 상황을 함

께 롤 플레이(role play) 해보세요. 

예를 들면 부모가 음란물을 갖고 

있는 친구역할을 하며 아들에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hey 

Tom, I wanna show you some-

thing fun from my phone”이라고 

친구가 말을 건넬 때 “What is it 

that you wanna show me?”라고 

자녀가 물어보도록 합니다.  

만일 전화기에서 뭔가를 보여주

겠다고 했던 학생의 대답이 “벌거

벗은 사람들의 웃긴 모습”이나 비

슷한 동영상 같은 것이면 “싫어. 난 

그런 거 안 봐”라고 대답하도록 가

르쳐 줍니다. 중요한 것은, 질문한 

친구가 무엇을 전화기에서 보여주

겠다고 하는지 확실히 대답해주기 

전에는 친구의 전화기를 보지 않겠

다고 얘기하도록 가르쳐 주세요. 

위험 노출 2: 가장 흔한 상황-학

생들이 학교 컴퓨터에서 숙제를 위

한 사진을 찾다가 실수로 음란물을 

볼 수 있고. 구글 세이프 안전 검색

임에도 불구하고 음란물이 전시될 

수 있습니다.  실제 예를 들면, 초등

학생들이 축구공 사진을 검색했는

데 검색결과로 벗은 여자의 사진이 

전시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방책 2: 음란물이 학교 컴퓨터

에 전시됐을 때 먼저 컴퓨터를 끄

고, 선생님에게 즉각 얘기하고 도

움을 받도록 합니다. 마우스로 컴

퓨터에서 많은 내려갈수록 음란물

을 찾을 확률이 높아지기에 컴퓨터

에서 어떤 이미지, 사진들을 찾을 

때 스크롤다운을 제한하도록 자녀

들에게 주의해 주세요.   

참고로, Bing과 Google 검색을 

비교했을 때 구글 검색 웹사이트

에 음란물이 더 많이 전시되기에, 

자녀들이 구글 서치하는 것을 제

한하시고 차라리 Being을 추천합

니다.   

또한 지난 8년간의 오바마정책

으로 인해, 지금 공립학교에는 동

성애/성전환/반기독교 쪽으로 극

단적으로 치우친 정치적 가치관

을 가진 선생들이 어린아이들에게

도 세뇌하며 무분별한 성교육을 가

르치기에 꼭 선생님들의 성교육 방

향에 대해 알아보실 것을 권면합니

다.

위험 노출 3: 학교나 도서관 포

털을 통해 구매한 database 서비스

에서 학생들이 쉽게 음란물 서적

을 찾을수있습니다.  학생들이 학

교 도서관 포털을 통하여 음란물에 

노출됐기 때문에 학교가 음란물을 

허용한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받을

수있기에 위험합니다.

예방책 3: 학부모가 자녀의 학

교 및 도서관 포털에 로그인하여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database)

를 직접 점검하시고 만일 음란물 

서적을 찾으면 학교 도서관 담당과 

교감에게 즉각 알리시고 학교가 학

생들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할 것

을 강력히 요청하셔요.

위험 노출 4: 자녀가 다른 학생

들이 사용하는 속어 표현이나 단어

를 듣고 궁금해서 온라인에서 검색

하여 포르노에 접할 수 있는 위험 

매우 높습니다. 아이들은 친구들 

앞에서 바보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서 모르는 용어들을 찾아보는데 안

타깝게도 이러한 용어 대부분은 성

적인(sexual) 의미가 있습니다. 그

래서 학생들이 온라인에서 검색하

면 음란물이 전시됩니다.

예방책 4: 학교나 주위에서 모

르는 단어나 표현인데, 왠지 기분

에 안좋은 톤의 단어라면  ‘그 단어

를 배우지 말거라’ 라고 자녀에게 

그 이유를 잘 설명해주세요. 꼭 알

고 싶으면 차라리 부모에게 물어보

면 부모가 직접 찾아서 설명해주겠

다고 알려주세요.

위험 노출 5: 성적 학대를 받는 

학생들이 서로 주고받는 부적절한 

성적대화나 성적행동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이 높음.

예방책 5: 평상시에 자녀와 지

속적인 신뢰의 관계를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

가 학교에서 보고 들은 것을 부모

에게 편안하게 다 말하도록 해주고 

부적절한 대화, 행동들이 왜 잘못

됐는지 설명해주세요. 

주의사항은, 자녀가 어떤 말을 

해도 지나친 반응을 보이지 않도

록 노력하고 부모를 믿고 말해주

어서 고맙다고 자녀에게 말해주어

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매

번 “하나님의 자녀됨과 그 의미”를 

계속 재확인해주시고 자녀들이 성

경적 세계관으로 하나님이 주신 “

성의 아름다움과 고귀함”을 배우

게 해야 합니다. 성교육 세미나, 컨

퍼런스가 필요하신 교회, 단체들은 

연락주시면 도와드립니다.

sarahspring2009@gmail.com

아는 게 힘이다! 
가치관 전쟁 

학교에서 직면할 수 있는 5가지 음란물 위험성과 예방책 5가지

새라김 사모
(TVNG 설립자, TVNEXT.org)

학교, 가정, 도서실에서 컴퓨터와 스마트 폰 통해 많이 접촉
즉시 교사나 부모에게 알리도록...평소 자녀와 신뢰관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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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수 단 과 

에 리 트 리

아 그리고 

이집트 일

부 지역에 

살고 있는 

약 100만의 

베자족. 이

집트의 베

자족의 수

는 63,000명 정도이며, 아바브다어

와 비샤린어를 사용하는 2개의 하

위 집단으로 이루어지는데 언어의 

이름은 그들 종족의 이름을 딴 것

이다. 이들 두 집단은 비슷한 문화

를 가지고 있고 단지 언어만 다르

다. 그들은 홍해 주변을 따라 살고 

있으며 동쪽과 서쪽 나일강변과 

그리고 룩소르, 카르낙, 아스완의 

고대 유적지 사이에서 살고 있다. 

어떤 이들은 이 도시들의 변두리

에 있는 동굴에서 살기도 한다.

노아의 손자 구스의 자손들인 베

자족은 4000년 이상 동안 현재 그

들의 땅을 차지하고 있는 토착 아

프리카인이다. 그들은 오랫동안 아

랍문화의 영향을 받았으며 현재 

이슬람 신앙을 따르고 있다.

베자족은 정수리에 머리 숯이 많

기 때문에 "퍼지 워지스(Fuzzy 

Wuzzies)"로 알려졌다. 그들은 작

고 힘이 세며 꼿꼿한 몸매를 가진 

검은 피부의 코카서스 인종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의 토착어인 

베다웨어(Bedawye)를 사용하지만 

제1언어로는 아랍어를 말한다.

삶의 모습

비샤린족은 동물들, 특히 낙타를 

돌보는 데 꽤 전문적인 기술과 지

식을 가지고 있다. 홍해 가까이에

서 살고 있는 비샤린족은 낙타들뿐

만 아니라 양, 염소, 버팔로 그리고 

소떼도 기르고 있다. 그들은 일반

적으로 "히스바(hisba)"라고 불리

는, 두세 가정 단위로 정착하며 우

물 근처 사막 쪽을 향한 기름진 토

지에서 산다.

나일강을 따라 살고 있는 사람

들의 주요 경제활동은 농업이다. 

남자들은 수로와 관개시설, 땅을 

일구는 일을 한다. 그들은 주로 면

화와 사탕수수, 옥수수, 두라(이집

트 옥수수), 밀, 참깨 그리고 다양

한 과일과 채소들을 재배하며, 또

한 닭과 같은 가금류를 키우기도 

한다. 소년들과 나이든 여인들은 

양과 염소 떼들을 치며, 어른들은 

낙타와 같은 보다 큰 동물들을 돌

본다. 마을에는 보통 수 백명의 주

민이 있으며, 가옥은 진흙 벽돌로 

만든다. 보다 큰 마을에서 비샤린

족은 아바브다족과 함께 살며, 벽

돌 가옥이나 벽돌로 둘러싸인 텐트

에서 산다. 모든 마을에는 남자들

과 방문객을 위한 구역이 있다.

큰 비샤린 마을에는 모두 이슬

람교 사원이 있어서 함께 모이고 

물을 저장하기 위한 공공장소가 

된다. 남자를 위한 또 다른 공공장

소는 "케이마(kheima)"인데, 이것

은 아랍어로 텐트란 뜻이며, 마을 

회의인 "마즐리(majlis)"를 여는 곳

이다.

큰 마을 중앙에서는 여자들이 진

흙으로 그릇과 도자기 같은 것을 

만들어서 개인적인 용도로 쓰거나 

시장에 내다판다. 그들은 또한 많

은 종류의 바구니를 짠다. 남자들

은 새끼를 꼬아서 밧줄을 만들고 

또 바다그물을 만든다.

아바브다족은 장거리 무역을 하

며 그들 지역 안에 있는 주말 장에

도 자주 간다. 시장에서 여자들은 

실로 짠 물건들과 과일, 채소 그리

고 가금류를 판다. 남자들은 가축

과 농산물, 지역 공예품이나 수입

품들을 사고 또 판다.

비샤린과 아바브다족은 서로 간

에 자주 결혼이 이뤄지지만, 대다

수는 그들의 각자 종족 안에서 결

혼할 것을 강조한다. 두 종족 모두 

혼인서약을 포함해 신랑과 신부를 

위한 이슬람 규율을 따르고 있다.

신앙

이집트의 베자족은 수단과 에리

트리아에 살고 있는 다른 베자족

보다 더 이슬람 정통파의 관습을 

비슷하게 따르고 있는 무슬림이다. 

비샤린족도 또한 아직도 "전통 이

슬람"이라 불리는 관습들을 행하

고 있다. 그들의 신앙은 다양한 전

통 미신들로 엮어져 있다. 예를 들

어, 다른 사람들에게 "악의 찬 눈초

리"를 던짐으로써 그들에게 저주

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한

다. 그들은 또한 사악한 "지니

(jinnis)"(동물의 형상을 취할 수 

있는 영)와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을 믿고 있다. 그들은 악령이 

병, 광기와 재난의 원인이 될 수 있

다고도 믿는다. 그들은 사악한 마

술을 행하고 동물제물을 신성한 

이교도의 의식으로 사용하고 있다.

 비샤린족 사역 선교사들은 없

으며 그들 사이에 알려진 기독교

인도 없다. 뿐만 아니라, 그들 언어

로 된 기독교 자료들도 없다. 그들

은 자신들의 문화에 관심을 가진 

사역자들과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복음화 도구들, 보다 증진된 중보

기도가 필요하며 그럴 때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어갈 수 있

을 것이다.

이집트의 비샤린(Bisharin)

www.chpress.net

Internet News인터넷 뉴스 
미 사회 이념 양극화 갈수록 심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미국 전반

에 걸쳐 사회 구성

원들 간 이념적 양

극화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열 양상은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당선되기 훨

씬 이전부터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과 NBC 뉴스가 공동으

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가의 주요 정책은 물론 사

회, 문화적 가치관, 그리고 경제적 전망에 이르는 다양

한 사안들에 대한 국민 내부의 이견이 갈수록 심화하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신과 다른 견해를 가진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반

복과 적대감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최근 들어 갈수

록 정치적 이견 해소가 어려워지고 있는 현실을 설명

해주고 있다고 WSJ은 7일 지적했다.

예를 들어 민주당원들은 공화당원보다 2배나 많은 

숫자가 '결코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공화당원보다 8배나 많은 숫자

가 대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공화당원 가운데 3분의 1은 전미총기협회(NRA)

를 지지한다고 밝힌 반면 민주당원 지지자는 4%에 불

과했다. 미국 사회의 다양성 추세에 대해서는 민주당

원 가운데 4분의 3이 긍정적 반응을 보인 데 비해 공

화당원은 3분의 1에 못 미쳤다.

지리적, 그리고 교육수준도 이념 성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4년제 대학을 거치지 않은 농촌 주민들

의 경우 경제에 대해 더욱 비관적이며 사회 이슈들에 

대해서는 보수적 성향을 보였다. 이들은 근래 민주당

으로부터 공화당으로 지지 정당을 옮기고 있다.

한 세대 전과 비교하면 그동안 이념적 양극화가 얼

마나 커졌는지 드러난다. 1950년대 공화당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 취임 8개월 후 직무수행에 대한 민

주당원들의 지지도가 60%에 달했으며 상대 당 출신 

새 대통령에 대한 교차 지지도는 빌 클린턴 대통령 때

까지도 40% 이상을 유지했다.

그러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취임 8개월째 

2009년 공화당원들의 지지도가 16%로 추락했다. 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는 완전 극과 극을 달리

고 있다. 전체적인 국민의 지지도가 40% 선으로 하락

한 가운데 민주당원들은 8%만이 그를 지지하고 있고 

반면 공화당원들은 80%가 지지하고 있다.

구성원 대부분은 현재 미국 사회가 심각하게 분열

돼 있음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민주당원들과 비당파들은 주

로 빈부 소득 격차에 따른 경제적 요인을 지적하고 있

으나 공화당원들은 정치적 요인을 지적하면서 지지 

정당이나 언론매체들이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

하고 있다.

WSJ/NBC 조사는 지난 5-9일 1천200명을 대상으

로 실시됐으며 오차 한계는 ±2.82% 포인트이다.

호주, 동성결혼 합법화 '격돌'

호주 사회가 동성

결혼 합법화를 놓고 

약 2개월간 양보 없

는 대결 국면에 빠

져들게 됐다.

호주 연방대법원

은 7일 전체 유권자

를 상대로 동성결혼의 찬반 여부를 묻는 연방정부의 

우편투표 계획에 대해 대법관 7명의 만장일치로 합헌 

판결을 내렸다고 호주 언론이 보도했다. 대법원의 결

정은 애초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의 심리 뒤 나올 것

으로 예상됐으나 하루 늦춰졌다.

맬컴 턴불 총리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뒤 "모든 호

주인이 동성결혼과 관련해 자신들의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며 아내와 함께 찬성표를 던지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동성결혼 찬성 단체 일부는 동성애자와 그 가

족을 적대시하는 등 사회를 갈라놓을 뿐만 아니라 쓸

데없이 1억2천200만 호주달러(1천100억원)의 투표 

비용을 들게 한다며 대법원에 우편투표의 중단을 요

청한 바 있다. 이들은 우편투표나 국민투표보다는 의

회 내 결정을 선호한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현재 계획대로라면 우편투표는 

오는 12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2개월간 실시되고, 그 

결과는 11월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또 우편투표 

결과 찬성이 많을 경우 연방 의회에서 의원 표결을 거

쳐 동성결혼 합법화를 최종적으로 결정짓게 된다.

현재 호주인들의 약 3분의 2는 우편투표에서 찬성

의 뜻을 표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하지만 연방 하

원에서 1석 차이로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자유당-국

민당 연립여당 내에는 찬반세력이 갈려 있어 갈등이 

예상된다. 이미 일부 강경 보수파 의원은 우편투표가 

끝내 실시될 경우 정부직을 내놓을 것이라고 위협한 

바 있다.

또 동성결혼 찬반세력 간에는 이미 지난주부터 치

열한 홍보전이 진행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벌써 과

열 양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동성결혼 반대쪽 첫 TV 

광고 주자로 나선 여성 의사는 "의료 윤리를 위반했

다"는 이유로 의사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원운동

에 시달렸으며 신체적 위해 협박까지 받았다고 하소연

하기도 했다.

호주에서는 오랫동안 동성결혼 합법화 움직임이 있

었으나 2012년 연방 하원에서 부결되는 등 번번이 문

턱을 넘는 데 실패한 바 있어, 이번에 어떤 결과를 낳

을지 주목된다.

중국 교회, 종교 단속에 지하로 더 숨어들어

중국 정부가 종교 

단속에 박차를 가하면

서 중국 내 교회들이 

소규모로 분화하는 등 

통제를 피하고자 안간

힘을 쓰고 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

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중

국 내 개신교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개신교 신자는 9천

300만 명 이상, 최대 1억1천50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중국 정부가 허가한 공인 교회에 

다니는 신도 수는 3천만 명에도 못 미친다. 나머지는 

집 안 거실이나 공장 건물 등을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

가정교회'에 속해 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사실상 묵인해왔지만, 종교 활동

에 대한 통제를 대폭 강화한 '종교사무조례'가 내년 2

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중국 기독교도들의 우려가 

큰 상황이다.

조례에 따르면 불법적인 종교 행사를 위해 장소를 

제공한 사람은 2만 위안(약 340만원)-20만 위안(약 3

천4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한다. 불법적인 종교 활동을 

주최한 사람은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아, 단속에 걸릴 

경우 최소 10만 위안(약 1천700만원), 최대 30만 위안

(약 5천10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당국의 허가를 받지 못한 종교 집단은 기부금을 받

을 수 없다. 온라인으로 종교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

거나, 신앙 교육을 할 수도 없다.

2012년 말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집권 이후 

중국 정부의 종교 탄압은 갈수록 심해지는 추세라고 

중국 내 종교인들은 전했다.

미국 내 종교단체 '차이나 에이드'(China Aid)에 따

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중국 내 교회 수만 곳이 

당국의 탄압을 받았다. 2015년 체포된 가정교회 지도

자는 500명 이상이며, 지난해에는 600명을 넘어섰다.

시진핑 정부는 특히 해외 선교단체와 관련된 대규

모 신도 모임을 가혹하게 탄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정부의 단속을 피하고자 하는 중국 내 가정교회

들은 갈수록 소규모로 분화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예루살렘'으로 불릴 정도로 개신교도 수가 

많은 원저우(溫州)에서는 지난해까지는 50명 규모의 

가정교회를 찾는 것이 어렵지 않았으나, 이제는 신도 

수가 20명을 넘지 않는 분위기이다. 신도 수가 150명

을 넘는 위챗(微信·중국판 카카오톡)의 종교 모임도 

모두 30-40명의 소그룹으로 쪼개졌다.

다만 가정교회를 전면적으로 탄압할 경우 발생할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당국의 단속이 일정 수준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중국의 가정교회

에 다니는 한 신도는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기에

는 너무나 많은 가정교회가 있으며, 대부분의 가정

교회는 사회의 불안보다는 사회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병주고 약주는' 트럼프 "6개월은 추방 걱정말라"

불법 입국한 부모

를 따라 미국에 온 

불법체류 청년 88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

는 다카(DACA) 프

로그램의 공식 폐지

를 선언해 논란에 

휘말린 도널드 트럼

프 대통령이 7일 이번에는 대상자인 '드리머'를 안심

시키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 계정

에 "다카와 관련된 모든 이들은 6개월간 신분에 대

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아무런 조치도 없다!"고 썼

다.

이틀 전 다카 폐지를 공식 선언한 뒤 '아메리칸 드

림'을 짓밟았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되자, 후속 입법

조치가 진행될 6개월의 폐지유예 기간에는 당국의 

추방 조치는 없을 것임을 거듭 확인한 것이다.

트럼프는 전날에도 전용기 '에어포스원'에서 기자

들과 만나 "민주당 낸시 펠로시 하원 원내대표와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뿐 아니라 공화당의 매우 보수적

인 의원들도 후속 입법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카와 관련해 모든 이들이 만족하는 

위대한 절차가 진행되기를 바란다"며 "그들(드리머)

은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다카 관련 후

속 입법은 여당인 공화당 안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분열적인 이슈여서 드리머의 운명은 사실 매우 불투

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치를 통해 상당 부

분이 구제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상당수가 아메리칸 

드림을 접고 추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

적이다.

통독 27년 격차 여전…동독 1인당 GDP, 서독의 73%

독일이 통일된 지 

27년이 됐지만, 구(

舊) 동독 지역의 경

제가 구 서독 지역

과 비교해 상당히 

낙후됐다는 독일 정

부의 보고서가 나왔

다.

7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이리스 글라이케 연방경

제·에너지부 차관 겸 신연방주(구 동독) 특임관이 발

표한 '독일 통일 27주년 결산보고서'에 따르면 구 동

독지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구 서독지역의 

73.2%에 그쳤다.

연방정부의 집중적인 투자로 구 동독지역에 대한 

개발이 끊임없이 이뤄지며 경제적 격차가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력 차이가 상당한 것이다.

글라이케 특임관은 이런 이유로 대기업의 부재를 

들었다. 그는 "구 동독지역인들이 게으르지 않다. 그

들은 구 서독지역인들보다 덜 똑똑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 동독지역이 황량한 계곡도 아니

고 꽃이 피는 파라다이스도 아니다"라며 "여전히 많

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삶에 대한 만족도는 구 동독지역이 10점 만점에 

7.3으로 구 서독지역(7.6)에 상당히 근접했다. 통일 

직후인 1991년 구 동독지역의 만족도는 6.3에 불과

했다. 또한, 임금 수준도 구 동독지역이 구 서독지역

의 98% 수준까지 높아졌다.

아마존 '미접촉' 부족민들 집단피살

아마존 유역 '미접촉 부족'들이 사는 땅에서 금광 

채굴업자들이 한 부족민의 20%에 해당하는 10여 명

을 학살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브라질 검찰이 수

사하고 있다고 전세계 원시 부족민 절멸 방지 운동

을 벌이고 있는 서바이벌 인터내셔널(SI)이 밝혔다.

이 단체의 웹사이

트에 따르면, 브라

질 서부 아마존 오

지 잔디아투바강 유

역에서 지난달 금광 

채굴업자들이 여성

과 어린이를 포함해 

"10명 이상의" 미접촉 부족민을 살해했다. 이런 사실

은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다가 이들 업자가 콜롬비아 

접경 마을의 한 술집에서 부족민에게서 빼앗은 '전리

품'을 내보이며 살해 사실을 자랑하는 바람에 뒤늦게 

알려졌다.

서바이벌 인터내셔널은 지난해 12월 발견된 불타

버린 주거지가 또 다른 학살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브라질 정부의 토착민보

호국 관계자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브라질 검찰은 

용의자 2명을 체포했다.

부족의 크기에 비춰 부족 말살에 해당하는 집단살

해 사건이 일어난 곳은 지구상에서 외부 세계와 접

촉하지 않은 미접촉 부족민이 가장 많이 사는 곳이

어서 "미접촉 변경"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SI는 "최근 브라질 정부가 미접촉 부족민의 영역 

보호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미셰우 테메르 대통

령 정부가 농장주, 벌목업자 등 "막강한 농업 분야 이

익과 긴밀한 유대 속에 지독히 반 인디안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화살을 돌렸다.

테메르 정부는 최근 아마존 열대 우림 가운데 덴

마크 영토보다 넓은 지역을 환경보호 구역에서 해제, 

이곳에 풍부하게 매장된 금과 철광석, 구리 등의 광

산을 개발하려다 브라질 안팎의 비판을 사고 결국 

법원 판결로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로힝야 사태, 유엔 긴급회의

불교국가 미얀마 

정부의 탄압을 피해 

이미 37만명의 무슬

림 로힝야족 난민이 

목숨을 걸고 방글라

데시 국경을 넘어가

면서 국제사회에서

도 더 이상 악화되

는 민족 갈등을 간과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확산되

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13일 긴급회의를 소집해 

미얀마 정부의 로힝야족 탄압과 피난 사태를 논의키

로 결정했다. 유엔난민기구에 따르면 로힝야족 난민

은 집계하기 힘들 정도로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음

식과 물도 없이 피난길에 오른 난민이 심각한 인도

주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11일 로힝

야족 탄압과 관련해 “미얀마 정부가 인권조사관의 

접근을 거부해 현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기 어렵다”

면서 “인종청소의 교과서적인 사례로 보인다”고 비

판했다. 

그동안 침묵하던 미국 백악관마저 11일 “미국은 

계속되는 버마(미얀마) 위기를 깊이 우려하고 있다”

는 입장을 내놨다. 인도에 망명 중인 티베트 불교의 

정신적 지주 달라이 라마도 로힝야족 박해에 대해 “

부처는 불쌍한 이슬람 신자들을 도왔을 것”이라고 

말했다.

격앙되는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미얀마의 최고 실

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은 로힝야족 학살을 

‘가짜 뉴스’라고 일축하며 여전히 “테러범(로힝야족 

반군을 지칭)과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

다. 

한편 잇따른 로힝야족 거주지 방화를 둘러싸고 주

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얀마 정부가 로힝야족 무장

세력을 방화의 배후로 지목한 사진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졌다. 

미얀마 정부가 선전에도 활용했던 이 사진은 현장 

취재에 동행했던 일부 외신 기자에 의해 조작 사실

이 드러났다. 기자에게 방화범을 제보한 미얀마 승

려가 방화 현장을 포착한 사진이라며 공개한 사진 

속 등장인물들은 실제로는 이슬람교도처럼 꾸민 힌

두교도로 확인됐다고 AP통신이 전했다. 불교도와 

이슬람교도 갈등의 중간지대에 있던 힌두교도가 자

의반 타의반으로 방화사건 조작에 휘말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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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말씀에 붙잡힌 사람       

프레드리히 백작은 위험에 처한 

루터를 보름즈에서 바르트부르크

(Wartburg)성으로 남몰래 안내하

였다. 역경을 이겨내며 개혁의 길

을 달려온 루터가 안식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개혁가는 

이곳에서도 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충실하게 하였다. 수

도사들의 독신과 개인 미사 폐지

를 주제로 하는 글과 주석을 쓰기

도 하였다. 

무엇보다 루터는 바루트부르트 

성에서 지내는 동안 독일어로 신

약성경 번역을 시작하였다. 그가 

번역을 위해 사용한 성경은 인문

주의자 에라스무스가 헬라어 원문

과 자신이 번역한 라틴어 역문을 

대역으로 편집하여 1516년에 출판

한 것이었다. 그 당시 교회는 초대

교회 교부 제롬이 4세기에 헬라어 

성경을 라틴어로 번역한 성경을 

사용하고 있었다. 

루터가 번역한 신약성경이 1522

년 9월에 출판되었다. 루터는 원어

의 뜻을 최대한으로 잘 드러내는 

단어와 표현을 위해 고심하였다. 

동시에 자신이 번역한 책을 읽을 

때 쉽게 이해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였다. 그 결과 주위 동료들의 

도움을 받아 몇 번에 걸쳐 개정판

을 내는 열정을 보였다. 상당히 많

은 양의 성경이 인쇄되어 퍼져나

갔다. 구약성경 번역에도 힘을 썼

다. 결국 구약과 신약 합본이 1534

년에는 출판되었다. 현대 독일어의 

문을 연 루터의 성경은 무엇보다 

종교개혁의 불을 확장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었다.  

루터가 바르트부르크 성에서 성

경을 번역하기 시작한 다른 중요

한 동기가 있다. 그곳에 머무는 동

안 잠시 비텐베르크를 다녀온 후 

성도들에게 반드시 성경이 필요하

다고 확신하게 되었다. 비텐베르크

에서 잘 진행되던 개혁 운동이 급

히 제동이 걸린 것이다. 그의 동료

인 칼슈타트 교수가 과격한 개혁

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다. 구교의 

신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나아가서 성령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기 

때문에 성경이 필요 없다고 주장

하는 자들의 주장하는 자들이 나

타났다. 급진적 사상을 가진 사람

들로 인해 내분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가장 올바르게 해

결하기 위하여 성도들에게 직접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하여야겠

다는 확신을 갖게 된 것이다. 바르

트부르크 성에 10개월을 지낸 후 

비텐베르크 시의 요청으로 다시 

돌아왔다. 그는 8편의 탄원 설교를 

통해 개혁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

을 중심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호소하였다. 나아가서 성급한 인간

적 방법을 포기할 것과 성경에 의

한 질서를 유지할 것을 호소하였

다.

루터는 토마스 뮌쩌(Thomas 

Müntzer)라는 급진적 개혁자로 

인해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그

는 중세 신비주의로부터 강한 영

향을 받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인 성경보다 성령의 직접 계시를 

통한 내적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

하였다. 심지어 그는 성도는 성령

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세속 통치

권자의 지배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영주로부터 억압당하

는 농민들을 부추겨 폭동을 일으

켜 강도와 살인을 자행하기도 하

였다. 루터는 성경이 없는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거부하였다. 평화를 

촉구하는 루터의 권장에도 불구하

고 뮌쩌와 그를 따르는 자들은 복

음의 이름으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였다. 이런 상황 속에서 

루터는 사회 권위자들과 구교로부

터 개혁의 의도에 대한 오해를 받

기도 하였다. 

성경을 중심으로 개혁 운동을 

펼쳐나가던 루터에게 뮌쩌의 등장

은 큰 걸림돌이 되었다. 그러나 예

상하지 못했던 어려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성경의 보급이 절실함

을 재차 확인하게 되었다. 그는 말

씀에 붙잡힌 사람이 되었다. 성경

적 개혁은 상아탑에서 계획되어 

진행된 것이 아니었다. 개혁의 현

장에서 실천적으로 체계화 된 것

이었다.  

3)말씀 중심의 신앙과 삶 

루터는 인문주의의 영향을 크게 

받아 언어와 고전문학에 능통하였

다. 그가 헬라어와 히브리어 원문

을 독일어로 번역할 수 있던 것도 

그가 인문주의 교육과 친숙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중

요한 것은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

고 배우는 일이었다. 그러므로 성

경을 비텐베르크 대학 커리큘럼의 

핵심에 두었다. 심지어 인문주의에

서 강조하는 학문 분야도 적극적

으로 수용하였는데, 성경에 올바르

게 접근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루터에게 성경은 성도에게 필수

적인 신앙과 삶에 대한 가르침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로마가톨릭교회는 성경 대신 교회

의 전통과 권위를 내세웠다. 성도

가 성경을 직접 대하고 가까이 할

수록 잃었던 생명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확신한 것이다. 그가 선택

한 세 가지 성경 해석의 원리들에 

그의 고민이 잘 반영되었다. 

첫 번 원리는 그리스도이다. 성

경을 통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하였다. 

그러므로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스

도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갖는 것

을 성도의 신앙과 삶에 중심으로 

삼을 것을 강조하였다. 

두 번째 원리는 율법과 복음이

다. 율법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요

구하며 죄인을 그리스도께 이끈다. 

율법은 복음의 온전한 가치와 필

요를 드러내 주는 도구이다. 복음

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며, 모든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복음과 

분리되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분명

하게 믿는 신앙을 가지면 삶이 변

화된다.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이웃

을 사랑하게 되기 때문이다. 

마지막 원리는 믿음과 행위이다. 

죄인은 그 어떤 행위로도 의롭게 

될 수 없다. 다만 그리스도를 중심

한 신앙을 갖게 되면 자연스럽게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된다.

루터는 성령의 직접 계시를 강

조하는 급진적 개혁자들에 맞서서 

성경을 강조하였지만, 그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성령의 역사 자체를 거부한 것은 

아니었다. 성령은 소통하시는 분이

시다. 바깥으로부터 성도에게 전달

된 복음이 내면에 이르도록 하는 

장본인이다. 성령은 우리가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한다. 그러므

로 모든 성도는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한다. 왜냐하면 성령의 

도움 없이는 아무리 말씀을 듣거

나 읽어도 이해될 수 없기 때문이

다. 

루터가 주도한 성경적 종교개혁

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큰 비중

을 두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성

경과 함께 읽을 수 있는 '소교리문

답서'와 '대교리문답서'를 출판하였

다. 평신도들과 목회자들에게 실제

적인 도움을 주기 위함이었다.  

성경을 통해 '이신칭의'의 진리

를 깨달은 후 성경을 대하는 태도

가 근본적으로 달라졌다. 자신이 

성경을 통해 변화를 받은 경험이 

성경적 종교개혁을 더욱 힘 있게 

주도할 수 있었다. 성경이 드러내

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

기만 하면 신앙과 삶이 자연스럽

게 변화된다는 것을 확신하였던 

것이다. 실로 루터는 하나님의 말

씀을 최종 권위로 삼은 개혁자였

다.  

4)정리 

1)루터: 오직 성경- 말씀을 최

종 권위로 삼다  

2)교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분 앞에서 살아

가자!

 
3. 개혁의 영향력에 대한 질문: 

날카로운 소리인가, 낮아진 마음

인가?     

	

1)이민교회의 현실: 안개와 같

은 앞날에 대한 고민  

(1)반세기를 맞은 이민교회의 

현실  

미국 이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어느덧 반세기가 지났다. 교

회의 역사도 그만큼 오랜 세월 흘

러왔다. 언제부터가 역이민이 유행

하더니, 지금은 이민으로 유입되는 

교민의 수가 매우 적다. 작은 도시

일수록 더욱 그렇다. 상대적으로 

이민이 왕성하던 시기에 미국 땅

을 밟고 정착한 교민들의 연령대

가 매우 높아졌다. 1세 이민자들 

가운데 별세하시는 분들과 정든 

제2의 고향을 버리고 자녀들이 있

는 곳으로 이주하는 수가 점점 많

아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교회에

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고

령화는 자연스런 사회학적 현상이

지만, 교회는 이런 상황 속에서 파

생된 다양한 실제적인 문제와 씨

름하기 시작하였다. 

미래의 교회 모습이 마치 안개

에 가려진 것 같다는 사실로 인한 

불안감이 무척 크다. 특히 영어권

에서 자란 2세들을 언어와 문화적

으로 자신들과 친숙한 공동체에 

소속하도록 독립시켰지만, 차세대

에 신앙의 계승이 가능할지 우려

하는 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2)지속적인 이민교회의 갈등

과 분쟁     

이민사회는 아직 교회에 대한 

관심을 버리지 않고 있다. 이민교

회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거의 모두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간다고 보아도 된다. 언제부

턴가 이민 사회가 이민교회를 걱

정하게 되었다. 갈등과 분쟁이 지

속되기 때문이다. 세상을 변화시키

는데 사용해야 할 에너지를 부정

적인 일을 해결하기 위해 소모하

고 있다. 

교회는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

도의 사랑을 나누는 곳이라는 말

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 부패한 심성을 지닌 부족

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기에 흠이 

없는 완벽한 모습을 기대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민사회가 이민교회

를 향해 아예 기대감조차 포기하

였거나 그리할 수 있다는 현실이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3)난제 해결에 위한 자의적 노

력    

망가진 것을 사용하려면 반드시 

고쳐야한다. 이것이 개혁이다. 이

민교회는 현대 당면하고 있는 문

제와 불확실한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 전혀 무관심하

고 있지 않다. 교회 개혁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와 강연회에서 발표된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통하여 많은 

것을 깨닫고 배울 수 있다. 또한 각 

교회마다 개혁의 필요성을 심각하

게 받아드리고 최선을 다하고 있

을 것이라고 믿는다. 나아가서 각 

성도들마다 나름대로 상황을 판단

하고 가능한 개혁의 방향성을 제

시할 것이라 생각된다.   

진정한 문제는 따로 있다. 그것

은 문제해결을 위한 열정의 여부

의 문제가 아니다. 

<16면으로 계속>

이민교회 난제의 관점 시각과 해결방법 선택에 대한 답 공유가 필요

“성령 통해 직접 계시...성경 필요 없다” 주장 반박

루터, 현장 실천적으로 체계화 된 성경적 개혁 실현

3가지 성경해석 원리-①예수 그리스도 발견 ②율법과 복음 ③믿음과 행위

조진모 목사 (필라델비아한인연합교회)

종교개혁 500주년  - 무엇에 관심을 기울일까?  (17)

-루터의 성경적 종교개혁과 이민교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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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man is an island

관계는 맺기보다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고 친한 사이일수록 상처받기 쉬

운 것이 인간관계이다. 아무도 대화 나

누는 이가 없어 혼자 있음에 대한 고독

에 신음하며 대화 상대를 찾다가 스팸

메일에 답장을 하고 생을 마감한 여인

의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난다. 인생은 

홀로 살아서는 안 된다. 이 세상의 병

중에 가장 나쁜 병이 외로움을 가진 고

독의 병이다. 고독은 죽음에 이르는 병

이다. 인간이란 관계 속에서 향기로운 

꽃을 피우며 관계를 통해 행복을 맛보

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우리에게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장편

소설의 제목으로 잘 알려진 ‘누구를 위

하여 종은 울리나?(For Whom the 

Bell Tolls?)’는 원래 영국 성공회의 사

제이자 시인인 존 던(John Donne)이 

쓴 시의 제목이다. 이 시에서 시인은 ‘

모든 사람은 섬과 같이 떨어진 존재가 

아니며(No man is an island) 모두 대

륙과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

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무리 지구 반대

편에서 일어난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것은 곧 나의 죽음이며, 내가 줄어드는 

것이다. 그래서 시인은 누구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종을 울리는지 알아보려 

하지 말라고 권면한다. 왜냐하면 그 종

은 곧 나의 죽음을 알리는 것이기 때문

이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목표중심의 

인생관은 데드라인을 정하고 반드시 

목표를 달성하기를 원한다. 이런 가치

관 속에서 조직과 사회 심지어는 교회 

속에서도 목표 중심의 사람됨을 추구

해서 그 영향으로 우리가 소중히 여겼

던 관계중심의 가치관을 약화시키고 

고독 유행병이 번지고 있다.

관계 회복의 솔루션

세계적인 명문 하버드대학교의 위간

(A. E. Wiggan) 박사가 직장, 가정, 비

영리 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실패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았더니 전문적

지식이 모자라 실패한 사람들은 전

체에서 불과 15%밖에 안 되었고 나머

지 85%의 사람들은 모두 인간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인생에 실패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편 미국의 카네기재

단에서는 5년간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

람 1만 명을 대상으로 ‘성공비결’이 무

엇이었는지를 물었는데, 위간 박사의 

결과와 동일한 응답을 받았다. 즉 85%

의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했기 때문

에 성공했다는 자료를 분석해 내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에서 좌절하

고 실패하면 다른 것보다 더 힘들고 고

통을 겪게 된다. 관계만 좋으면 큰 어

려움도 그 힘으로 무난히 극복하지만 

관계가 무너지고 깨지면 작은 난관도 

넘기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깨진 관계

를 푸는 해법은 무엇일까? 

첫째, 관계를 삶의 본질로 받아들여

라. 상대방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고 돈

보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라. 금전적인 

유익을 얻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우리는 살

아가면서 물질, 재산 때문에 관계에 문

제가 생길 때가 많다. 교회와 조직은 

물론이고 이웃 간에 심지어 부모와 형

제사이가 물질 문제로 깨지기도 한다. 

관계를 깨뜨려 본질에까지 영향을 주

기도 한다. 이 때 관계를 삶의 본질로 

여기는 사람은 다른 것은 포기하더라

고 관계를 붙잡을 것이다. 관계를 삶의 

본질로 여기고 살겠다고 결심한 사람

들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둘째, 대화를 시작하라. 관계의 문제

가 생기면 상대방을 찾아가 대화를 시

작하여 깨진 관계의 문제를 풀어야 한

다. 관계로 인한 실패자의 특징은 문제

가 생길 때 입을 다문다는 것이다. 아

무 말도 하지 않고 하루를 보내고 1주

일. 한 달을 보낸다. 대화하면 쉽게 풀

릴 수 있는 일이 대화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하는 일이 꼬이며 부부 

사이가 더 악화되고 자녀에게 악영향

을 미친다. 관계의 문제를 만날 때 입

을 다물지 말고 대화를 시작하라. 대화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상대방

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이다. 상대방이 

하는 말을 잘 듣고 또 상대방의 입장에

서 말해야 한다. 

셋째, 관계가 풀려야 삶이 풀린다. 

사회생활과 교회 내에서 관계가 풀리

면 사업이 원만해지고 신앙생활에 열

매가 나타난다. 관계에서 성공하면 삶

이 승리하기에 지혜로운 자는 관계를 

깨는 비난, 거친 말, 분노, 미움을 삼가

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기를 힘써야 

한다. 당신은 관계를 삶의 본질로 여기

며 사는가?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입

을 다무는 사람인가? 대화로 풀기를 

힘쓰는 사람인가? 나는 이 글을 읽는 

당신이 깨진 인간관계를 회복함으로 

교회생활, 사회생활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형통과 행복을 누리기를 소

망한다.

인간관계와 방어막

당신은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있는

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는가의 

여부뿐 아니라 ‘힘들 때 믿고 의지할 

사람들이 있는지’의 여부는 행복과 건

강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알려져 있다. 

믿고 의지할 사람이 있는 사람들이 그

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건강하고 같

은 병에 걸려도 훨씬 좋은 결과를 보인

다는 연구조사들이 보고되고 있다. 

최근 심리과학(Psychological 

Science) 저널에 실린 코헨(Cohen)의 

연구에 의하면 ‘껴안기(Hug)’ 같은 친

밀한 신체적 접촉을 자주 받는 사람들

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감염을 

잘 이겨내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연구

자들은 설문과 인터뷰를 통해 사람들

이 평소에 얼마나 많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는지, 얼마나 자주 껴안기 같은 

신체적 접촉을 하는지, 평소 얼마나 갈

등과 스트레스를 겪는지 등을 측정한 

후  참 가 자 들 을  감 기 바 이 러 스

(rhinovirus)에 노출시켰다. 이후 진행

경과를 살펴본 결과 평소에 스트레스

와 갈등을 자주 겪는 사람들이 감기에 

더 잘 걸리고 증상도 심한 것으로 나타

났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힘들 때 

기댈 사람이 없는 사람들에게서만 나

타났고 사회적 지지를 잘 받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스트레스와 감염 여부 간

에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껴안기 

같은 친밀한 신체적 접촉이 이런 효과

의 상당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한

다. 

힘들 때 누군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다면 감염의 위협으로부터 방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힘들 때 기댈 사람

이 없다는 것은 큰 외로움과 불안을 가

져와서 감염의 위험에 쉽게 노출될 가

능성이 있는 것이다. 나를 챙겨주고 지

지해주는 사람들의 존재가 소중한 때

이다. 당신의 삶에는 이런 좋은 방어막

이 있는가?

성공적인 인간관계 솔루션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남들이 하찮

다고 생각하는 일도 절대 소홀히 하지 

않는다. 그들은 작고 하찮은 일도 항상 

꼼꼼히 챙긴다. 그들은 “내 몸이 피곤

해야 상대방이 편하다”는 말을 몸소 

실천하는 리더들이다. 그러면서 주위 

사람들의 기대와 사랑을 받는다. 이들

은 행복하고 성공하게 될 가능성이 클 

수밖에 없다. 

반면 실패한 사람들은 인간관계에서 

신의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실제

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고 자주 변

하고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서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과 꾸짖음을 

받는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고 세상

을 홀로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많은 인간관계를 맺고 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인간관계를 위한 

해법은 무엇일까? 

①순수한 관심을 표현하라. 내가 호

감을 보이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나에

게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다. ②상대방

의 이름을 기억하라. 사람은 누구나 자

신의 이름에 애착을 가진다. ③항상 미

소를 가져라. 당신의 얼굴이 인격이다. 

④대인관계에서 인간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특효약이 있다면 그것은 칭

찬하는 것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만드는 관계특효약이다. 진심으로 그

를 칭찬하고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라. 

⑤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

다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

는 영어로 under(아래) stand(서다)이

다. 진정으로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이

해하려면 그의 밑에 서야 하는 것이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의 마

음을 읽어내어 칭찬해 주면 얽힌 매듭

도 쉽게 풀린다. 

⑥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

접하라. 상대방을 최고라고 생각하고 

그를 대하면 상대방도 당신을 그렇게 

대한다. ⑦기대를 거는 만큼 격려하라. 

상대방은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

이다. ⑧끝까지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

울여라. 경청이야말로 관계의 진주와 

같다. 그것은 당신이 보여 줄 수 있는 

최고의 경의이다. 

⑨상대방의 실수를 지적하지 말라. 

당신의 작은 말 한마디가 비수가 되어 

열심히 하던 일도 멈추게 된다. ⑩잘못

이 있을 경우 스스로 인정하라. 비난의 

소리를 듣는 것 보다 마음이 편하다. 

나는 이글을 읽는 당신이 인간관계에

서 받은 상처는 모래에 기록하고 인간

관계에서 받은 고마움은 대리석에 새

기는 지혜로운 리더의 삶을 살아가기

를 소망한다.
sondongwon@gmail.com

깨진 관계 회복하려면 관계를 삶의 본질로 받아들이고 대화해야

신체적 접촉이 감염 잘 이겨내•하찮은 일도 챙겨주면 사랑받아

리더십 코멘터리 (49)

사람을 남기는 관계의 비밀

손동원 박사
(미드웨스트대학교 교수, 리더십학자)

영성칼럼

방심은 금물-다윗과 밧세바 묵상(6)

이희녕 사모
(프린스톤한인교회)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

히 제하소서.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

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시51:2, 3).

밧세바가 자신은 자기 집 밀폐된 곳에서 목욕

을 한다고 한 것이, 다윗이 부하들과 같이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낮에 왕궁 지붕을 거닐다가 목욕하

는 밧세바를 내려다보게 됐다. 그리고 다윗은 사

람을 시켜 누군가 알아보았는데, 우리아의 아내

라 분명히 전해 주었건만 멈추지 않고 저를 불러

다 정결케 해 동침해 애를 갖게 되는 불륜을 범

한다. 문제는 저가 하나님께 범사를 물어보더니 

저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묻지 않고 부하들이 다 

전쟁에 나갔는데 남아있다 사고를 쳤는지? 나름

대로 이제 왕이 되었으니 이제 힘든 일들은 부하

들 시키고 자기는 왕답게 맘대로 아무나 데리고 

놀아도 되지 않겠는가? 

방심은 금물이다. 

마치 이방인의 왕들처럼 백성을 아끼는 마음

이 잠시 방학하고 자신의 정욕을 따르다가 일생

일대의 내리막길의 기점이 되었다. 죄는 죄이기

에 공의에 따라 그렇게 낳은 아이가 그리 기도했

어도 죽었고, 하나님은 비록 이방인이었지만 하

나님을 경외하던 충성스런 우리야의 억울함을 

갚아 주셨다고 볼 수 있다. 그로 인해 몰래 범죄 

했지만 압살롬이 저의 후궁들을 대낮에 범하게 

따끔히 죄를 징계하셨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나 공의를 타협하시지는 않

으신다.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도 살아서 남에게 

아픈 일을 했을 땐 자신이 반드시 생전에 되돌려 

받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는 법 

중에 하나이다.

밧세바는 남편의 왕의 명령이니 임의대로 피

할 수 있는 용기를 내지 못하고 꼼짝없이 붙들려 

주었다고 봐야겠지만, 결국 남편이 죽고 다윗의 

아내가 되나 아이가 죽으니, 매달리는 다윗보며 

우리야의 아내였던 시절은 흘러간 어제이고 이

제는 많은 다윗의 아내들 사이에서 지기 아들을 

왕위에 올리려 피 터지는 경쟁이다.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는 여인들이 하나같이 

출신이 이방 여인 다말, 기생 라합, 모압 여자 룻,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인데 어떤 처지 형편이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이는 누구나 

구원해주신다. 어떤 형편에서건 하나님께 구원

을 바라고 나오면 과거를 묻지도 탓하지도 아니

하시고 누구나 받아 주시는 공평한 하나님이다.  

주님! 얼마나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하나님 품

에 안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지요. 주

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무궁합니다.
heenlee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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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로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승훈 목사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준비위원

회(대표대회장 한기홍 목사)가 주최

한 성경적 가치관 회복세미나가 7일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로텍스 호텔

에서, 8일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

홍 목사) 웨딩홀에서 각각 열렸다. 

사무총장 김경일 목사 사회로 열

린 첫날 세미나는 연방대법원의 낙

태법 폐지를 위한 백만서명운동 

The Moral Outcry 리더 엘런 파커 

변호사(더저스티스파운데이션 설립

자 및 대표)가 ‘왜! 낙태법은 폐지되

어야 하는가?“를, 주해홍 목사(에스

라성경통독사역원 대표)가 ’우리 교

회부터 성경속으로‘를 정한나 사모(

남가주광염교회/성경적자녀교육 세

미나 강사)가 ’부모여, 자녀를 제자 

삼으라‘를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엘런 파커 변호사는 “낙태법을 폐

지시키는 것은 우리 영혼을 소생시

키는 일”이라 언급하고 “낙태는 죽

음과의 언약이다. 낙태는 뱃속의 아

이를 죽이는 것이며 죽음의 영을 느

끼는 것이다. 따라서 죄 없는 어린이

들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멈추지 않

으면 공포는 점점 가까워질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낙태에 대한 성경구절은 창

4:10, 9:5-6. 계6:9-10, 민35:33, 시

72:12-14, 렘19:4-5, 겔 35:6 등”이

라며 “낙태 없이 아기를 낳을 수 있

는 근거는 아이를 돌보는 것이 부담

이 되는 여성들의 보육부담을 없애

기 위해 세이프헤븐법을 통해 입양

하는 기관이 생겨난 것이다. 산모가 

병원에서 아이를 기관에 맡기고 퇴

원해도 된다. 기관에 맡긴 아이를 

30-60일 내에 다시 찾을 수 있는 선

택권이 부여됐다. 이러한 법적인 근

거가 낙태법존속의 정당성이 없다

는 것”이라 말하며 낙태법폐지를 위

해 다함께 참여할 것을 당부했다. 

‘우리 교회부터 성경 속으로’라는 

제목으로 강의를 한 주해홍 목사는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마음

속에 강퍅함이 남아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의 의미는 하나님의 법령이며 가치

관과 세계관을 성경말씀의 능력으

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을 

믿으며 읽을 때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강사로 나선 정한나 사모

는 “여섯 자녀를 키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군대로 키울까 몸부림쳤

다.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셨는데 ‘내 

아이들이 나보다 더 예수 잘 믿는 

자녀로 키워진다면 성공한 부모가 

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셨다.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숙제다. 자녀

가 거룩한 숙제라면 하나님이 어떻

게 잘 키울까 생각해보면 자녀가 하

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다. 부모가 말

씀생활을 하며 그것을 통해 삶이 조

명되면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순종

하는 아이들로 자라나게 된다”고 말

했다. 

세미나에 이어 김영구 목사(남가

주한인목사회 회장) 인도로 기도회

를 가졌는데 △낙태반대 한인 10만

명 서명 달성을 위해 △성경읽기 운

동의 확산과 실천을 위해 △미국과 

한국의 대통령, 북핵문제, 허리케인

과 산불로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들

을 위, △10월 29일 종교개혁 500주

년 기념 다민족 연합기도대회를 위

해 등의 기도제목을 놓고 합심 기도

했다.
<박준호 기자>

한인과학기술협의회(KSTC-

Korean Science Technology 

Council) 주최 제1회 미래과학기술

포럼이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라

는 주제로 오는 10월 16일(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옥스포

드팔레스 호텔에서 열린다. 

이를 위한 기자회견이 11일 오전 

10시 JJ그랜드호텔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상명 총장(

미주장신대학교), 박제호 박사(하비

머드칼리지 IT센터 부소장), 김선호 

교수(USC 컴퓨터 사이언스 교수/재

미정보과학기술자협회 회장), 켄안 

선교사(GMIT), 김일권 선교사(오엠

캠 대표), 권태산 목사(올림픽장로

교회)가 참여했다. 

이번 포럼은 과학자들과 신학자 

그리고 목회자들이 모여 미래과학

기술의 여러 가지 방안을 논의하며 

앞으로 닥치게 될 사회현상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에 대

해 해결방안을 마련해나가고자 하

는 취지로 열리게 됐다. 

켄안 선교사는 “IT산업계에 종사

하다보니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알게 

됐다”며 “4차 산업이 쓰나미처럼 밀

려오고 있는데 문제점들도 많은걸 

발견하게 됐다. 이를 위해 이상명 총

장, 김일권 선교사 등과 교재해오다 

KSTC 발족을 준비하게 됐으며 협

의회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미래

과학기술포럼을 열게 되었다”고 말

했다. 

이상명 총장은 “4차 산업혁명은 

지난 2016년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

스포럼에서 공론화 됐다”며 “4차 산

업이 도래하고 미래 산업에 대한 논

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정작 기독교계의 정보력은 뒤떨어

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장은 “이번 포럼은 목회자들

이 급변하는 세상을 미리 인지하고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됐다. 또

한 기독교신앙과 과학문명이 서로 

융합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

고 미래의 변화에 대해 다이내믹하

게 대응하는 정보와 지혜를 얻게 되

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4차 산업혁명 개요

(김선호 교수) △인공지능과 빅 데

이터(박제호 박사) △미래 과학 기

술 혁명과 기독교에 미치는 영향(이

상명 총장) △미래 과학 기술 혁명

과 사회적, 윤리적 이슈(켄 안 선교

사)가 각각 주제발표하며 켄안 선교

사 진행으로 패널 토론을 하게 된다. 

패널로는 이상명 총장(발제자), 송

운철 교수(월드미션대학교 신약학 

교수), 권태산 목사, 김일권 선교사

가 참여하게 된다. 한인목회자 100

명을 대상으로 여는 이번 포럼은 현

재 80여명이 참가신청을 한 상태다. 

한편 2018년에 열리는 2차 포럼

부터는 대상을 넓혀 일반인들은 물

론 타종교인들까지 확대해나갈 것

이라 KSTC 관계자들은 밝혔다.

▲문의: (714)823-3669
<박준호 기자>

아주사퍼시픽대학교(APU, 총

장 존월레스 박사) 코리언프로그

램 2017 가을학기 개강예배 및 

신입생환영회가 5일 오후 5시30

분 APU LA 리저널 센터에서 열

렸다. 

양주열 학생회 부회장 사회로 

열린 개강예배는 임영미 학생회

장이 대표기도를 했으며 박운송 

목사(엘피스사역원 원장/LA복음

연합감리교회)가 “라합의 경청”(

수2)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박운송 목사는 “라합은 비록 기

생이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

었기에 훗날 그를 통해 다윗의 계

보를 이룰 수 있었으며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가게 됐다”며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 변화가 되는 행동을 

이루어낼 수 있다. 따라서 사역자

들 역시 말씀 준비할 때, 하나님

께서 주시는 말씀에 경청할 때 그

것을 통해 공감을 이룰 수 있으며 

변화되는 행동을 이뤄갈 수 있다”

고 말했다. 

1부 예배에 이어 2부 신입생 환

영회는 본교 코리언프로그램 디

렉터인 변명혜 교수가 축하 인사

를 했으며 임영미 학생회장이 

2017년도 APU 학생임원 및 신입

생을 소개하고 신입생들에게 선

물을 증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변명혜 교수 기도

로 마쳤다. 

한편 2017년도 가을학기 아주

사퍼시픽신학교 코리언프로그램

에 목회학박사과정(D.Min)에 5

명, 목회학석사과정(M.Div)에 9

명이 등록했다.
<박준호 기자>

<4면에서 계속>

노아가 참지 못했으면 그 가족을 

구원하지 못했다. 모세가 참지 못했

으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지 못

했다. 하나님은 참는 자에게 복을 주

신다. 욥의 인내를 본받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

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

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

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

니라” 

우리가 살아온 나이가 참는 나이이

다. 참지 못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

했을 것이다. 참느라고 수고 많이 했

다.

욥의 인내는 우리에게 아주 특이한 

교훈을 준다. 욥은 엄청난 고난 속에

서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았다. 하나

님을 떠나지 않았다. 욥은 끈질기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청했다. 하나님

은 만나주셨다. 욥이 환난 후에 축복

을 받았다. 참는 자가 이긴다. 참는 

자에게 상이 있다. 인내는 성령의 열

매이다. 신앙이 깊을수록 인내의 마

음은 더 커야 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다. 성도들도 주의 재림을 이와 

같이 기다려야 한다. 주님을 부끄럼 

없이 맞이할 준비를 하며 기다려야 

한다.
leedaewoo19126@gmail.com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성경적 가치관 회복 세미나 성황

10월 16일,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 주제

APU 2017가을학기 개강예배 및 신입생환영회

낙태법, 성경적 교회, 자녀교육 등 주제로

제 1회 미래과학기술포럼 연다

푸/른/초/장

D.Min 5명, M.Div 9명 등록

옛말에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다. ‘모로 가다’의 

의미는 목적을 위해서 과정은 아

무렇게나 하여도 별로 중요치 않

다는 뜻이다. 기독교의 목표는 그

리스도안에 있는 산 소망이다. 그

런데 종종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것은 자신들을 위하고, 자신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믿

음을 향해 달려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비바람

이 몹시 몰아치는 어느 날 어떤 항

구에 배 한척이 정박하여 있었다. 

그런데 그 배가 바다 가운데로 떠

내려가지 않고 항구에 견고히 붙

어 있다. 거친 비바람이 몰아침에

도 불구하고 배가 떠내려가지 않

고 있는 가장 중요한 비밀은 무엇

일까? 굵은 밧줄에 의하여 배가 항

구에 꽁꽁 묶여 있었기 때문이다. 

거친 비바람에 맞서서 떠내려가지 

않고 지탱할 수 있는 힘은 배 자체

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배가 밧줄

에 의해 견고히 묶여있기 때문이

다.  

기독교에 있어서 믿음은 매우 중

요하다. 믿음이 없이는 기독교 진

리의 그 어느 것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멈추

어 보라. 믿음이 중요하다 하여 당

신 자신을 주목하기 시작하면 금

새 무너지고 말 것이다. 믿음과 함

께 동행 하는 용어중의 하나가 능

력이다. 능력도 믿음처럼 사람 자

신을 주목하게 된다면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사람을 

주목하게 하는 믿음과 능력이라면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기에

는 매우 곤란할 것이다. 

기독교의 믿음은 샤머니즘적인 

믿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샤머니즘적인 믿음은 언제나 인간 

자신에게서 출발한다. 목표도 인간 

자신을 위한 것에 둔다. 처음과 과

정과 목표가 인간 자신이 복 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에 둔다. 따라서 

형통하지 않은 삶을 보면 복 받지 

못한 것이라 인식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기독교 진리는 결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을 보라. 그들은 복음

을 전하는 사역을 하다가 처참하

게 순교 당하여 죽었다. 어떤 이는 

참수를 당하고, 어떤 이는 화형을 

당하여 죽었다. 

바울을 생각해 보라. 예수 믿기 

전에 그의 삶은 최고의 학문과 최

고의 가문과 최고의 도덕으로 남

부러울 것이 전혀 없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어떻게 되었는가? 

모든 것이 술술 잘 풀리고 그의 앞

길에 막히는 장벽이 전혀 없었는

가? 그렇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많은 장애물이 등장했고, 꿈에도 

생각지 못하던 감옥 안에서 혹독

한 핍박과 박해를 받았다. 

기독교는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식의 논리를 결코 환영하

지 않는다. 기독교 진리는 당신의 

믿음을 최우선의 위치에 두지 않

는다. 기독교 진리가 최우선으로 

두는 것은 소망이다.  소망이 무엇

인가? 예수 그리스도안에 있는 소

망이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

스도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가

를 먼저 알려준다. 그리고 사람들

에게 그 소망에 대한 믿음을 요청

한다. 이것이 기독교 믿음과 샤머

니즘적인 믿음의 차이점이다. 로마

서 10장 17절 말씀을 잘 주의하여 

살펴보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

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

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의 출처는 그리스도의 말씀

이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곧 그리

스도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내용

이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소망을 통하지 않고는 그 어떤 것

도 믿음으로 성립될 수 없다. 그리

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소망에 고

리를 걸라. 그리고 그 소망을 신뢰

하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붙잡으라. 

이것을 믿음이라고 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소망을 계획하신 이가 

성부 하나님이시고 그 계획을 완

성하신 이가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 완성을 우둔한 죄인들에게 알

게 하고 깨닫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신 이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

문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다. 당신이 직면한 다양

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당신의 믿

음이 연약하여지고 희미하여져서 

무너져가는 것을 막을 수 있겠는

가? 믿음이 발생되어 나오는 지점

인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있는 그

분의 소망을 확인 또 확인하므로 

마음에 확증 받는 은혜를 성령님

을 통하여 얻으라. 

기다림에 지치지 않게 하는 한 

가지 원칙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

도안에 있는 산 소망이다. 만약 내

일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단 1초도 

기다리지 못할 것이다. 지치고 지

치고 지침에도 기다릴 수 있는 것

은 소망 때문이다. 모든 사람은 삶

의 진보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

아간다. 오늘 고생하고 내일도 그 

고생을 감수하며 사는 것은 세월

이 지나면 삶의 진보가 올 것이라

는 소망 때문이다. 이런 기다림은 

믿음의 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사

람이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가지지 못

하는 소망이 있다. 그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누리게 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산 소

망이다. 설령 삶의 진보가 더디 온

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정신

적 육신적 고통이 가중된다 하더

라도, 그리스도안에 있는 산 소망

에 대한 확신은 결코 흔들릴 수 없

다. 

자녀들에게 부모 세대가 자랑스

럽게 들려주어야 할 참된 축복은 

하나님을 믿으니 모든 것이 형통

하더라는 간증보다 하나님을 믿으

니 이런 저런 고난 가운데서도 좌

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으

로 더욱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더

욱 예배하고 하나님으로 더욱 섬

기며 살았다는 간증일 것이다. 가

장 고통스런 시간은 주 예수 그리

스도의 가치를 가장 귀하게 발견

하는 시간이다. 이것이 보배이다. 

이것이 참된 축복이다. 
newsong6364@gmail.com

목회서신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성경적 가치관 회복 세미나가 성황리에 열렸다. 사진

은 첫번째 강사로 나선 엘런파커 변호사가 낙태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다

한인과학기술협의회(KSTC-Korean Science Technology Council) 주최 제

1회 미래과학기술포럼이 ‘4차 산업혁명과 기독교’라는 주제로 개최된다. 이

를 위한 기자회견에서 KSTC관계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APU 코리언프로그램 가을학기 개강예배 및 신입생환영회에서 참석자

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뉴욕교협 제 43회기 마지막 4차 

임실행위원회가 지난 7일 오전 10

시30분부터 뉴욕늘기쁜교회에서 

열렸다.

이날 할렐루야 뉴욕복음화 대회 

결산보고 및 미자립교회 후원교회 

발표, 수재의연금 모금, 천지창조박

물관 견학, 종교개혁 세미나, 종교

개혁 발상지 4개국 탐방 등을 보고

헀다.

먼저 △할렐루야대회 결산은 수

입 총 137,052달러, 지출 총 

74,730.66달러로 총 잔액 62,321.34

달러를 보고했다. 교협은 대회 후 7

월 15일 알리폰드 파크에서 위로모

임을 가졌다.

△총 6천 달러를 후원한 6개 교

회(각 1000달러 후원)는 뉴욕성원

장로교회(한준희 목사), 뉴욕영안교

회(김경열 목사), 미래비전교회(김

진화 목사), 양무리장로교회(김진관 

목사), 주님의식탁선교교회(이종선 

목사), 큰샘교회(이은수 목사)로 보

고했다.

△허리케인 하비 수해지역 돕기 

성금 모금방송을 AM1660 K-Radio

와 함께 8일 오전 9-11시, 오후 

1-2시, 2-4시 등 3시간대로 진행했

다. 

△천지창조박물관 견학은 9월 

11-13일, 종교개혁 발상지 4개국 

탐방은 10월 2-11일 진행한다.

또 △종교개혁 세미나를 9월 25

일(월)과 26일(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교협회관에서 갖는다. 강

사는 정부홍 목사.

또한 10월 23일(월)에 열리는 정

기총회와 선거관리 일정도 발표했

다. 

입후보자 등록접수는 9월 11일(

월)-15일(금)이며 19일(화) 입후보

자 서류를 심사하고 22일(금) 입후

보자 등록 및 총회를 공고한다. 

안건토의에 앞서 김원기 조사위

원회 위원장이 회기 초에 제기된 조

사는 특별한 보고사항이 없어 기록

에 남기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또 1

년에 3회 하는 감사보고를 해야 한

다는 건의도 있었다.

안건토의 시간에는 신규가입 교

회와 선거관련 규정에 대해 토의했

다.   

신규가입 신청은 6개 교회가 했

는데 한 회원이 이의를 제기함에 따

라 신학윤리위에 넘겨 재검증을 하

고 총회에 올리기로 결의했다. 6개 

교회(담임목사, 교단)는 다음과 같

다. 

뉴욕새벽별장로교회(정기태 목

사, KAPC), 뉴하트선교교회(정민철 

목사, PCA), 은혜와진리교회(심화

자 목사, 독립교단), 포레스팍교회(

나영애 목사, RCA), 아름다운제자

들의교회(박영수 목사, ARPC), 가

나안입성교회(김용해 목사, 오순절

성결교).

선거관련 규정은 △헌법 11장 24

조 1항(세칙 3장 11조 7항) “단, 현

회장과 동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

년 이내에 입후보할 수 없다”를 “동

일교단(총회) 소속인은 3년(회기) 

이내에는 중복하여 회장이 될 수 없

다”로 유권 해석하는 문제를 놓고 

장시간 토론을 벌였으나 허윤준 목

사가 나와 “자신의 부회장 출마 때

문에 이 문제가 발생한 것 같다”며 

자신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혀 

마무리됐다.    

이 문제는 허윤준 목사와 동일교

단인 이재덕 목사가 41회기 회장이

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또 입후보자 등록금 면제는 김홍

석 회장이 회기 초 공략으로 발표했

던 것이었는데 이날 통과되지 못하

고 현 세칙인 회장과 목사부회장 3

천 달러, 평신도부회장 2천 달러 그

대로 실행키로 결의했다.

회의에 앞서 드린 예배는 양민석 

목사 인도로 기도 이은수 목사, 말

씀 김상태 목사, 광고 임병남 목사, 

축도 김전 목사 순서로 진행됐다.

김상태 목사는 “성경을 떠나면?”(

시1:1-6)이라는 제목으로 “성경을 

떠나면 악인이 되며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나 하나님이 인정하시

는 의인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전

했다.

광고 시간에는 조원태 목사가 이

민자보호교회에 대한 진행 및 계획

을 보고했으며 김전 목사에게 감사

패를 전달했다. 
<유원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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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계 게시판

커네티컷교협 2017 미스바 영적 대각성 부흥회
커네티컷한인교협(회장 김성길 목사)은 2017년 미스바 영적 대각성 

부흥회를 “성경이 말씀하는 복된 사람”이라는 주제로 9월 15일부터 3

일간 하트포드장로교회(담임 안성수 목사, 저녁 8시), 뉴헤이븐한인교

회(담임 김도훈 목사, 저녁 8시), 커네티컷한인선교교회(담임 안성근 목

사, 저녁 5시)에서 차례로 개최한다. 강사는 이종식 목사(베이사이드장

로교회 담임, 국제제자훈련원 미주 대표). 

▲문의: (860)906-8384 

‘교회활성화 세미나’
뉴저지한인목사회(회장 박근재 목사) 교육분과와 러브뉴저지가 공동 

주관하는 ‘교회활성화 세미나’가 9월 25일(월)과 26일(화) 오전 10시부

터 오후 5시까지 뉴저지 길교회(담임 양혜진 목사) 선교관(432 Bergen 

Blvd. #8 Ridgefield, NJ 07657)에서 열린다. 강사는  박동건 목사(전 

CRC교단 한인사역대표, CRM Korea 대표)와 양춘길 목사(뉴저지필그

림교회). 등록비는 일인당 50달러(교재, 양 일간 점심 및 간식 포함).

▲문의: (201)519-8258한동원 목사, (201)694-3005박지우 목사

2017 시카고 뉴라이프교회 장학생 모집
2017 시카고 뉴라이프교회(담임 장춘원 목사) 장학생을 모집한다. 응

모 자격은 미주에 거주하는 한인 및 소수민족으로 현재 신학교나 대학(

원)에서 신학을 전공하는 재학생이나 목회자 및 선교사 자녀로 대학 재

학 중으로 최소 15학점이상 이수, 대학원생은 8학점 이상 이수하고 평

균 GPA B이상으로 신청서(www.NLChicago.org에서 다운로드), 신앙

간증문 및 비전서(2페이지 이하), 추천서 2부(담임목사, 지도목사 혹은 

지도교수),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인원은 15명이며 각 1500

달러씩 지급한다. 마감일은 10월 31일. 수여자 발표는 12월 17일 본 교

회 웹페이지에서 발표한다.

▲문의: (847)359-5200, scholarship@nlchicago.org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교회이전 및 임직 감사예배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담임 이만호 목사) 교회이전 및 임직 감사예

배가 오는 17일(주) 오후 6시부터 열린다. 임직자는 장로 최문식, 명

예장로 김진규, 집사안수 안중호. 새 주소는 188-12 73 Ave Fresh 

Meadow, NY 11366

▲문의: (718)933-1777

  

뉴욕기독교방송 무용단원 모집
뉴욕기독교방송(사장 문석진 목사) 무용단원을 모집한다. 모집대상

은 예배무용을 사랑하는 세례교인 이상의 전공자 혹은 비전공자로 단

원입단 신청서 1부를 단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원서 마감은 9월 30일 

오후 5시. 연습일은 화, 목 요일 오전 10시-정오. 장소는 뉴욕기독교방

송국. 

▲문의: (516)457-3308 김인순 단장

신규가입 재심, 동일교단 유권해석 논의
뉴욕교협 제 43회기 4차 임실행위원회

뉴욕교협 제 43회기 4차 임실행위원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 했다.

뉴욕교협 미자립교회 후원금 전달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6개 교회 각 1천 달러씩 총 6천 달러 전달
뉴욕교협은 지난 8일 정오 플러

싱 대동연회장에서 미자립교회 후

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회장 김홍석 목사는 마태복음 14

장 22절을 본문으로 전한 메시지에

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고 

제자들에게 그 자리를 떠나라고 하

셨으며 제자들은 말씀에 즉시 순종

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나 싸우는 

중에 예수님이 오셨다. 풍랑 속에

서도 뱃머리를 돌리지 않고 예수님

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 같이 하

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에 열심히 고

군분투하시는 회원교회와 목사님

들에게 작은 위로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의미로 이 후원금을 전달하

게 됐다”며 “메일로 첵크를 보낼 

수 있지만 식사대접을 하는 것이 

더 위로가 될 것 같아 오찬도 겸하

게 됐다”고 말했다.

6개 후원교회는 뉴욕성원장로교

회(한준희 목사), 뉴욕영안교회(김

경열 목사), 미래비전교회(김진화 

목사), 양무리장로교회(김진관 목

사), 주님의식탁선교교회(이종선 

목사), 큰샘교회(이은수 목사)다.
<유원정 기자>

뉴욕교협 미자립교회 후원금 전달식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남노회가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

념촬영 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뉴욕노회가 정기노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 했다.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2017 가을학기 개강부흥회를 마치고 교수들과 학

생들이 함께 기념촬영 했다.

동부개혁장신 2017 가을학기 개강부흥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장

영춘 목사) 2017 가을학기 개강부

흥회가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퀸즈

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에서 

열렸다. “변화된 사람”이라는 주제

로 강사는 이용걸 목사(필라영생장

로교회 원로). 

6일 저녁 8시 퀸즈장로교회 수요

예배와 함께 열린 부흥회에서 이용

걸 목사는 “바른 삶”(창47:1-2)이

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우리의 삶

은 하나님 앞에 갖고 가는 것”이라

며 “바른 삶을 위해서는 첫째 정직

하게 살아야 한다, 둘째 나그네로 

살아야 한다, 셋째 축복하며 살아

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걸 목사는 첫날 “아멘의 삶”(

고후1:18-20), 마지막 날은 “성화

의 삶”(겔47:1-12)라는 제목으로 

각각 말씀을 전했다.

개강부흥회 첫날에 장학금을 수

여했다. 장학금은 학장(1명), 이사

장(1명), 교수(2명), 근로(6명), 동

문회(4명), 영생(3명), 특별(2명) 장

학금 등으로 총 19명에게 총 1만2

천6백 달러를 수여했다.
<유원정 기자>

“변화된 사람” 주제, 강사 이용걸 목사

뉴욕장로연합회(회장 손성대 장

로)가 주최한 제 5차 다민족선교대

회가 지난 10일 저녁 5시 뉴욕효신

장로교회(담임 문석호 목사)에서 

열렸다. 대회는 “진정한 이웃사랑” 

주제로 메인 스피커로 밥 페더린 

OMS총재를 초청했다.  

회장 손성대 장로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신 주님의 지상명

령에 따라 뉴욕 대도시에서 한인들

과 더불어 살고 있는 다양한 민족

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님 안에서 

형제자매가 되게 하고, 협력과 화

합으로 장차 세계선교를 이끌어가

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대

회사를 했다.

1부 예배는 인도 김영호 장로, 찬

양과 경배 효신교회 찬양팀, 대회

사 회장 손성대 장로, 찬양 뉴욕장

로성가단, 설교자 소개 및 통역 황

영송 목사(뉴욕수정교회), 설교 밥 

페더린 목사(OMS 총재), 헌금기도 

박마이클 목사(한마음교회), 헌금

송 중국교회, 축도 장석진 목사(뉴

욕성결교회 원로목사)의 순으로 진

행됐다.

밥 페더린 총재는 요한복음 8:12

절과 마태복음 5:14-16절을 본문

으로 “어둠의 세력을 향해 총공세

를 취하라(Pressing into the 

Darkness)”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

했다. 

밥 페더린 목사는 북한에 대해 

언급하는 중 OMS가 한국에 있는 5

백만 달러 상당의 재산을 북한 문

이 열릴 때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

하기로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회

중들은 박수로 격려했고 감사했다. 

2부 찬양과 선교비전 나눔의 순

서는 준비위원장 황규복 장로의 인

도로 진행됐으며, 각 나라의 교회

와 선교팀이 각 나라 언어로 찬양

했다. 다민족으로서는 중국, 히스

패닉, 러시아, 한국어 교회와 단체

에서 참가했다. 

첫 순서는 히스패닉 엘살바도르

교회의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됐으

며 이어서 중국 글로벌교회(박마이

클 목사) 팀이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를 찬양하고, 퀸즈장

로교회 러시아 회중(송요한 목사)

이 “야곱의 축복”을 찬양했다.

이어 할렐루야국악찬양팀·신우

철 목사·단소트리오·송우룡 목사 

연합팀이 국악찬양을 하고, 중국 

새날교회(곽재혁 목사) 팀이 성경

을 읽은 후 은혜로운 찬양을 했다. 

휘날레는 한복을 곱게 차려 입은 

뉴욕효신장로교회 팀이 장식했다.

이날 회장 손성대 장로는 참가한 

다민족교회들에게 선교후원금을 

전달했으며 이민자보호교회 운동

과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휴스턴 

동포들에게도 성금을 전달했다. 

모든 순서는 곽재혁 목사의 폐회

기도로 마쳤다.
<유원정 기자>

“진정한 이웃사랑”...강사 밥 페더린 OMS총재 

뉴욕장로연합회 제 5차 다민족선교대회에서 회장 손성대 장로가 인사말

을 전하고 있다.

뉴욕장로연합회 제 5차 다민족선교대회

뉴욕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뉴욕노회(노회장 허윤준 목사)는 

지난 12일 주비전교회(담임 이규본 

목사)에서 가을 정기노회를 열었

다. 

개회예배는 허윤준 목사 인도로 

기도 임영건 목사, 성경봉독 김재형 

목사, 설교 허윤준 목사, 성찬예식 

집례 문종은 목사, 축도 이규본 목

사, 광고 이종원 목사 순서로 진행

됐다.

허윤준 목사는 “바람과 비가 안

보여도!”(왕하3:9-20)라는 제목으

로 설교했다.

회무처리는 허윤준 노회장 사회

로 진행돼 목사안수 청원 1명(김재

상), 목사고시 청원 2명(신동기, 이

재환), 장로고시 청원(퀸즈장로교

회 7명, 황태현, 최원일, 차상남, 최

시몽, 채영주, 함용식, 남형욱)을 보

고했다. 

또 예수부활교회 담임 김대진 목

사가 뉴욕장로교회 부교역자로 청

빙 받음으로 예수부활교회는 폐쇄

를 청원했다. 

뉴욕남노회 

뉴욕남노회(노회장 이재덕 목사)

는 2018년 총회 호스트 노회로 총

회준비에 돌입했다. 

노회 소속 김재열 목사가 지난 

4 1 회  미 주 한 인 예 수 교 장 로 회

(KAPC) 총회에서 부총회장으로 선

출됨에 따라 내년 5월 열리는 42회 

정기총회는 뉴욕에서 열리게 되며 

뉴욕남노회가 준비해야 한다.

지난 5일 센트럴교회에서 열린 

정기노회에서는 뉴욕 총회를 위한 

준비위원장으로 이재덕 목사를 선

임했다. 이재덕 목사는 “내년 총회

는 대형 호텔이나 뉴욕센트럴교회

가 새롭게 신축한 예배당에서 열린

다. 은혜로운 총회를 위해 최선을 

다해 빈틈없이 준비하겠다”고 각오

를 밝혔다.

또 회무를 통해 새로운 목회자 후

보생 2명의 가입을 허락했으며, 이

선용 목사의 교단이명으로 권영국 

목사가 부노회장으로 보궐됐다. 
<유원정 기자>

KAPC 뉴욕일원 노회 정기노회

앞줄 왼쪽부터 직전 이사장 양춘길 목사, 정인국 장로, 안명훈 목사, 뒷줄 

오른쪽부터 김정호 목사, 김성국 목사, 허연행 목사, 정상교 사장.

단비기독교TV(사장 정상교) 신

임 이사장에 김정호 목사((후러싱

제일교회)가 선출됐다. 

지난 9월 6일 후러싱제일교회에

서 열린 이사회에서 임기 3년의 신

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김 목사는 "

뉴욕과 뉴저지를 넘어서 미 전역에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복

음방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다짐했다. 

18년 동안 아틀란타한인교회를 

섬겼던 김 목사는 지난 2015년 후

러싱제일교회 6대 담임으로 부임

했다. 그는 뉴욕에서 이민자보호교

회, 새생명 살리기 운동, 북한동포 

돕기 등 다양한 사회활동에 앞장서

고 있다.

부이사장은 허연행 목사(프라미

스교회)와 정인국 장로를 선임했

다. 

<정리: 유원정 기자>

단비기독교TV, 새 이사장에 김정호 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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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교계 게시판

조나단 에드워즈 영성세미나
오렌지카운티 목사회(회장 김익현 목사)는 조나단 에드워즈 영성세미

나를 18일(월)과 19일(화) 양일간 갈보리선교교회(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에서 갖는다. 강사는 정부흥 목사(예일대학교 조나단

에드워즈센터 연구원)이며 시간은 월요일 10시45분부터 오후 5시까지, 

화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다.

▲문의: (714)393-1555

충현선교교회 새생명축제 & 자녀교육세미나
충현선교교회(담임 민종기 목사)는 새생명축제 & 자녀교육세미나를 

17일(주)에 갖는다. 일정은 17일 오전 11시30분 새생명축제(강사 탤런

트 신애라 집사)이며 오후 1시45분부터 4시50분까지 자녀교육세미나를 

갖는다. 세미나 강사는 신애라 집사, 노신영 박사(미주어머니학교 강사, 

University of Christian Life World Mission 교수), 유진현(HIS 대학교 

박사과정), 류승주(뮤지컬 배우, 방송인)이다.

▲문의: (714)893-1652

고 임동선 목사 1주기 추모행사
동양선교교회(담임 김지훈 목사)는 고 임동선 목사 1주기 추모행사를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23일(토) 오후 7시 추모음악회, 24일(주일) 오후

4시 추모예배, 29일(금)부터 10월1일(주일) 말씀사경회(강사 김도일 장

신대 교수), 30일(토) 오후 5시 경로잔치.

▲문의: (323)466-1234

OC한인교회 2017년 추계부흥회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담임 남성수 목사)는 2017년 추계부흥회를 ‘

나 곧 나는 여호와라(사 43:11)’라는 주제로 22일(금)부터 24일(주일)까

지 개최한다. 강사는 김진영 목사(실크웨이브미션 대표).

▲문의: (714)893-1652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개혁장로회대학 및 신학대학원 총

장 이취임식이 9일 오전11시 빛과

소금의교회(담임 이정현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총장으로 취임한 이정현 박

사는 “오늘의 시대는 신학교의 위

기요 목회자의 위기의 시대이다. 

미국신학교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

고 목회자 된 사람들이 5년이 지나

면 80%가 목회를 그만둔다. 남은 

20%도 앞으로 나에게 현재보다 더 

나은 여건과 환경을 갖춘 직장이 

있다면 그중 50% 언제든지 목회를 

그만둘 수 있다고 할 정도로 목회

자들이 목회하다 어려움 당하고 의

욕을 상실한다. 신학교의 학생이 

감소하는 시대에 우리 KAPC 교단

은 한국의 합동측의 개혁주의 신학

을 이어받아 교단을 만들고 성장하

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첫째, 신학교 위상 높이고 

신학교가 수적으로 발전하도록 최

선을 다하겠다. 한달 한교회 방문

해서 사명자를 찾아내고 개혁주의 

보수신학 전당인 우리학교에 사명

자들이 많이 찾아오도록 학교가 좋

은 학교로 소문날 수 있게 하겠다. 

또한 계간지 만들어 신학교 홍보하

고 사명자를 불러오도록 하겠다. 

둘째, 실력 있는 학생 키우겠다. 신

학과 성경을 잘 배워 나가도록 하

겠다. 신학과 성경 바로 알고 가르

치는데 중점을 두고 헌신하겠다. 

셋째, 학교의 대외적 위상이 높아

지도록 보수신학 전당이 되도록 충

성하겠다”고 말했다. 

양수철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총

장 이취임식에서 류재일 총회장이 

설교를 통해 “하나님말씀 그대로 

선포하고 옳게 분별할 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을 기쁘시

게 하는 삶, 말씀이 희석되는 시대 

속에서 부끄럼 없이 인정받고 나 

자신이 하나님께 드려 참된 순종으

로 하나님의 기쁨이 드러나고 신학

교 교단에 드러나는 열매가 되는 

이취임식 되길 축원한다”고 당부했

다. 

설교에 이어 황은영 전임총장에

게 공로패를 증정했으며 이임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이정현 

취임총장에게 취임패를 증정했으

며 취임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원사라 교수장학금을 학교

에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다.
<박준호 기자>

KAPC 개혁신학교 이정현 총장 취임식

“위상 높이고 실력과 양적 성장 이루겠다” 

KAPC개혁장로회 대핵 및 신학대학원 총장이취임식에서 관계자들이 기념촬

영하고 있다

주님세운교회(담임 박성규 목사)

는 이원희 목사(영신여고 교목실

장/대전신학대학교 강사) 초청 성

서지리 말씀사경회를 8일부터 10

일까지 개최했다. 

10일 오전 11시 본 교회 카리츠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박성규 목사 

인도로 시작된 마지막 날 대성회에

서 이원희 목사는 '주의 길을 선포

하라2‘(요4)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원희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들리게 하려면 시간과 공간을 뛰어

넘어야 한다. 영상을 통해 설교하

는 것은 청중들의 마음을 옥토화 

하기 위해서”라 언급하며 “본문에 

수가성여인 이야기에서 여인이 물

동이를 갖고 온 것은 세상의 갈증

을 해결하기 위해서였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엔 물동이를 가지고 

가야 한다. 그런데 물동이를 두고 

갔다. 이는 세상에서 만족위해 물

을 담으려는 것을 버려두고 갔다. 

그것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만족보

다 더 귀하고 큰 만족을 받았기 때

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젊은 세대들이 교회에서 

성경공부보다 스마트폰의 게임을 

더 선호하는 것을 보게 된다. 교회

에서 그들에게 무작정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

다. 하지만 그들에게 게임보다 더 

큰 만족을 주면 게임을 안 하게 된

다. 그 만족을 주는 자가 교회가 돼

야 한다”며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 

것을 갈급하며 산다면 아직도 물동

이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 지적했

다. 

또한 그는 “우리는 너무나도 많

은 일을 걱정한다. 전도가 안되는 

것도 근심 때문에 안되는 것이다. 

결과는 하나님의 영역이다. 심고 

가꾸는 건 인간이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라 말하며 “세상근심걱정 몰려와

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기쁨으로 

넉넉히 이기기 바란다”고 당부했

다.
<박준호 기자> 

제 8회 숭의코러스(단장 박선옥, 

지휘 이영두) 정기연주회가 10일 

오후 7시 윌셔연합감리교회(담임 

황기호 목사)에서 열렸다. 

박선옥 단장은 인사말에서 “어려

운 이민생활 속에서 대원 모두가 

사랑과 믿음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1년간 열심히 연습해 이 자리를 마

련하게 됐다”며 “이번 연주회가 모

두 한마음 돼 주님께는 기쁨이 되

고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감동이 

넘치는 귀한 연주회가 되길 소원한

다”고 말했다. 

이날 연주회는 ‘복 있는 사람’, ‘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 ‘만유의 

주’ 등 성가곡과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 ‘산타루치아’ 등 가곡, ‘도라

지꽃’, ‘친구여’, ‘행복을 주는 사람’, 

‘쾌지나 칭칭 나네’ 등 가요와 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선사했다. 

또한 LA숭실OB나성합창단(지휘 

이영두)과 테너 전승철이 찬조 출

연해 이날 연주회를 빛냈다.
<박준호 기자>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는 지난 9월 4일 제161차 소

망교육세미나를 인랜드교회 야고

보/베드로 선교회원들을 대상으로 

개최했다. 

노동절 연휴를 이용해 빅베어에 

위치한 필그림 파인 컨퍼런스 센터

에서 가진 두 선교회의 리트릿에서 

열린 소망교육세미나는 2시간 동

안 진행됐으며 40여명이 참석했다. 

에린 김 임상사회복지사가 강의

한 "치매에 대한 이해와 예방"이라

는 주제는 노년기에 접어드는 참석

자들에게 가장 관심 있는 주제 중 

하나여서 집중도가 높았고, "아름

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주

제의 유분자 소망소사이어티 이사

장의 강의는 아름다운 삶을 마무리

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다. 

인랜드교회 야고보/베드로 선교

회는 후원금을 전달해 소망의 사역

에 동참하며 격려했다. 
<기사제공: 소망소사이어티>

최근 사우스 LA지역의 한인 리

커스토어 앞에서 연쇄적으로 흑인

들의 시위가 벌어진 것과 관련하

여, 이기철 주 LA총영사는 8일(금) 

2개의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여 지

휘관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촉구하

고, 해당 업소를 방문하여 대책을 

상의하였다. 이총영사는 8일(금) 

오후 LAPD 사우스웨스트 경찰서

를 방문, Lee Sands 서장으로부터 

3일(주일)부터 A 리커스토어 앞에

서 벌어지고 있는 흑인 시위 상황 

및 경찰의 대응에 대해 브리핑을 

청취한 후 사우스 LA는 25년전 

4.29 흑인 폭동의 진원지임을 상기

시키고 동지역에서 법질서가 유지

될 수 있도록 한인 업소 앞 시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상황발생

시 신속히 대응해 줄 것과 그 전에

도 예방차원에서 경찰이 해당 업소

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음을 시

위 참가자들이 느낄 수 있도록 주

변지역 순찰을 강화해 줄 것을 당

부하였으며 Sands 서장도 이에 동

의하였다. 한편, 이 총영사는 흑인 

시위로 고통을 받고 있는 A 리커스

토어와 B 리커스토어를 각각 방문, 

한인 업주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총

영사관도 업소 앞 흑인 시위에 대

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돕겠다고 

약속했다. 			 
	 <기사제공: LA총영사관>

주님세운교회, 이원희 목사초청 성서지리 말씀대성회

한인 리커스토어 주변 순찰 강화 촉구 및 경찰서장과 핫라인 구축

“세상근심 몰려와도 주님 주시는 기쁨 가지라” 제 8회 숭의코러스 정기연주회

소망소사이어티 161차 소망교육세미나 개최

이기철 총영사, 사우스LA 흑인시위 관할 경찰서장 면담

주님세운교회 이원희 목사 초청 성서지리 말씀대성회에서 이원희 목사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

제8회 숭의코러스 정기연주회가 윌셔연합감리교회에서 열렸다

이기철 총영사, 사우스LA 흑인시위 관할 경찰서장 면담을 한후 기념촬

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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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계에선 대한예수교장로

회(예장) 합동·통합 못지않게 대

신·고신·합신의 정서가 한 축을 

차지한다. 이들 교단은 신학의 사

변화(思辨化) 풍조에 맞서 ‘개혁주

의 생명신학’ ‘보수정통 신학’을 표

방하면서 한국교회 보수 신학의 

근간을 이룬다. 한국기독교장로회

(기장)는 목회 다양성을 존중하는 

대표적인 진보 교단이다. 

대신, 교단 명칭 어떻게 될까 

예장대신(총회장 이종승 목사)

은 오는 11-14일 충남 천안 백석

대에서 총회를 개최한다. 핵심 쟁

점은 ‘교단 명칭이 바뀌느냐’ 여부

다. 구 백석 측과 대신 측은 2015

년 통합하면서 예장대신으로 명칭

을 바꿨다. 

하지만 당시 교단 통합에 반대

하며 합류하지 않았던 잔류 인사

들이 총회결의무효확인소송을 제

기한 데 이어 지난 6월 재판부가 

당시 총회 결의를 무효로 판결하

면서 ‘대신’ 명칭을 더 이상 사용하

지 못하도록 했다. 현재 2심 소송

이 진행 중이다. 

한국기독교연합(한기연) 가입 

청원은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

인다. 이종승 총회장과 예장대신

이 한기연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예장대신은 또 대

외협력위원회 설치 방안, 연금제 

시행을 위한 준비위 구성, 목회자 

정년 75세로 연장(현행 70세) 등

을 안건으로 다룬다. 사무총장 연

임 규정, 법규연구위원회 설치, 과

천 은혜로교회 신옥주씨에 대한 

이단연구조사 청원 등도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예장대신은 2015년 통합 당시 

구 백석 측과 대신 측이 5년간 선

거 없이 총회장을 선출하기로 했

다. 올해는 구 대신 측인 유충국(

구리 제자교회) 목사가 총회장을 

맡는다. 

고신, 다음세대 부흥방안 마련  

예장고신(총회장 배굉호 목사)

은 노회 구역 재조정 안건이 주요 

이슈가 될 전망이다. 총회 내 각 

노회 명칭이 행정 구역과 맞지 않

기 때문이다. ‘다음세대’ 출석 감소 

원인 분석과 성장 대안 마련 방안, 

설교 표절 문제 등을 어떻게 다룰

지도 논의된다.  

오는 19-22일 충남 천안 고려신

학대학원 강당에서 열리는 제67회 

총회에서는 부총회장인 김상석(부

산 대양교회) 목사가 총회장에 오

른다. 부총회장 후보에는 김성복(

부산 연산중앙교회), 신수인(경남 

양산교회), 오병욱(천안 하나교회) 

목사가 도전장을 내밀었다. 

합신, 정년은퇴자 제직회원권 

논의  

예장합신(총회장 최칠용 목사)

은 오는 19일부터 2박3일 동안 경

북 경주 코모도호텔에서 제102회 

총회를 연다. 이번 총회에선 ‘70세 

정년 은퇴자의 제직회원권을 위한 

관련 헌법 조항 수정’ ‘전능신교 및 

파룬궁에 대한 이단판단 조사 연

구’ 등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다. 이

밖에 예장합동 ‘두날개’ 프로그램

과 기장 교단 임보라 목사에 대한 

이단성 조사 청원 등도 다룰 예정

이다. 

총회장 선거에는 부총회장 박삼

열(인천 송월교회) 목사가 나선다. 

총대 282명 가운데 과반을 얻어야 

한다. 또 목사 총대 141명에 대한 

무기명 투표를 실시, 최다 득표자

를 부총회장으로 선출한다. 

기장, ‘양성평등위’ 변경?  

기장은 오는 19-22일 경북 경주 

현대호텔에서 제102회 총회를 진

행한다. 주요 안건 가운데 ‘양성평

등위원회’를 ‘성평등위원회’로 변

경하는 의견이 나왔다. 남성과 여

성으로 구분하는 ‘양성(sex)’에서 

다양한 성의 종류를 인정하는 ‘사

회적 성(gender)’으로 재해석하자

는 것인데 격론을 예고하고 있다. 

아울러 동성애자 교인 목회를 위

한 연구위 구성과 성윤리 규범 채

택, 교회 내 성폭력 금지와 예방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도 다룰 예정

이다.  

총회에선 부총회장 윤세관(광주 

풍암계림교회) 목사가 총회장에 

오른다. 부총회장엔 후보자가 없

어 총회 개회 후 윤곽이 드러날 전

망이다.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총회장 

유관재 목사)는 오는 18-21일 강

원도 평창 한화리조트 휘닉스파

크에서 107차 정기총회를 개최한

다. 

 
침례병원·침신대를 살려라

 

최근 파산한 부산 침례병원의 

회생 방안 논의가 뜨거울 전망이

다. 총회 측은 지난달 28일 부산

지방법원에 ‘침례병원 파산선고 

사건에 관한 즉시항고장’을 제출

하고 교단 차원에서 침례병원 살

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침례 교

인을 상대로 헌금을 모으고, 전국

적인 서명운동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침례신학대교 이사회 

파행 문제와 총장 공백 사태, 총회 

연금재단 운영 문제 등도 주요 안

건으로 다뤄진다. 최근 교단 내 목

회자 간, 교회 간 분쟁이 늘면서 

이를 중재하고 해결책을 제시하

는 총회 차원의 기구가 필요하다

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기침 임원

회는 8일 회의를 열고 이번 총회

에 상정할 안건들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현재 기침 총회장 후보로 출마

한 기호 1번 안희묵(공주 꿈의교

회) 목사와 기호 2번 박종철(전주 

새소망교회) 목사 간 선거운동이 

치열하다.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

라 현재 교단 내 현안 해법이나 

정책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결과

가 주목된다. 

루터회, 종교개혁 500주년 사

업에 집중 

기독교한국루터회(총회장 김철

환 목사)는 다음 달 12-13일 경기

도 양평 블룸비스타에서 제47차 

정기총회를 연다. 같은 달 28-29

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

는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대회를 

주관함에 따라 이를 위한 진행 보

고와 예·결산 승인이 주요 안건으

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밖에 종교

개혁 500주년 기념학술강좌, 교리 

교재 편찬 작업과 루터 전집 출간 

등 종교개혁 500주년 관련 논의

가 이어진다.  

총회장과 부총회장 등 임원진

도 새롭게 구성된다. 4년 임기인 

총회장은 총대 80여명이 15년 이

상 재직한 목회자 전원을 후보로 

추천해 선출한다. 한영복(서울 복

음루터교회) 진영석(인천 소명루

터교회) 김은섭(서울 도봉루터교

회) 목사 등이 총회장 후보로 거

론되고 있다. 

그교협, 종교인 과세 대응책 마

련 

그리스도의교회협의회(그교협·

총회장 신조광 목사)는 오는 18일

부터 20일까지 충남 대천 한화리

조트에서 제82회 정기총회를 연

다. 총회에서는 ‘동성애·동성혼 

개헌 반대’ ‘교회일치운동과 한국

기독교연합(한기연) 가입’ ‘종교인 

과세 발효에 따른 대응’ 등이 논의

될 예정이다. 특히 19일 오후에는 

총대와 회원교회 재무 담당자들

을 대상으로 한 ‘종교인 과세 관련 

세무전문가 특별 세미나’도 진행

된다. 

현 회장 신조광(서울 보람교회) 

목사, 부회장 박우삼(서울 주사랑

교회) 최연기(고양 신덕교회) 목

사가 유임돼 82회기를 이끌어갈 

전망이다. 

“좋은 전략이 있어도 말과 삶이 

불일치하면 선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기독교 지도자들이 예수 그

리스도처럼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선교 전략이다.” 

마이클 오 국제로잔위원회 대표

는 ‘신행일치(信行一致)’가 최고 선

교전략임을 강조했다.

한국로잔위원회(의장 이재훈 목

사)는 9일 서울 서초구 온누리교

회에서 ‘로잔운동과 한국교회의 

선교적 역할에 대한 성찰과 전망’

을 주제로 한국교회 선교지도자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로잔운동은 ‘우리는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를 상반된 것으로 여긴 

것을 뉘우치며 두 가지가 모두 그

리스도인의 의무임을 고백한다’로 

요약되는 ‘로잔언약’을 핵심 가치

로 두고 있다. 이 언약은 1974년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제1차 로잔

대회에서 선포된 이래 세계 복음

주의권 선교전략의 한 축인 ‘국제

로잔복음화운동’(로잔운동)으로 

이어졌고, 70년대 이후 한국교회 

선교 방향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

쳤다. 

한국계 미국인인 오 대표는 ‘글

로벌 로잔운동의 역사와 전망’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로잔운동은 

다양성과 복잡성이라는 시대의 도

전 앞에서 전 세계 기독교 네트워

크를 연결시키며 세계 선교를 진

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도 10도와 40도 사이 지

역에 미전도종족과 빈곤인구 90%

가 살고 있어 우선적으로 선교해

야 한다는 ‘1040창(1040window)’ 

이론과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를 

연결해 진행하는 ‘디아스포라 네

트워크’가 모두 로잔운동의 산물”

이라고 강조했다. 

‘로잔운동과 한국교회’를 주제로 

발제한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 사무총장 출신 한정국 

선교사는 “1974년 당시 로잔언약 

초안을 쓴 세계적인 신학자 존 스

토트는 ‘균형 잡힌 기독교’란 틀을 

내세워 보수와 자유주의 진영 양

쪽의 장점을 묶으려고 했다”며 “이

는 당시 보수와 진보라는 흑백논

리로 양분됐던 한국교회에 신선한 

충격을 줬다”고 분석했다. 

한 선교사는 한국교회가 ‘복음

전도 대 사회참여’라는 이분법에

서 극단적으로 분열하지 않은 것

을 로잔운동의 긍정적 영향으로 

평가했다. 그는 “보수진영은 영혼 

구원을 강조하면서도 인권·환경·

노동운동에도 관심을 가졌고, 진

보진영은 교회가 가진 영혼구원의 

기능을 이해하면서 서로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로잔위원회 의장인 이 

목사는 환영사에서 “로잔운동이 

겸손의 영성을 먼저 회복하지 않

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없

다”며 “진정한 교회갱신운동이 되

려면 겸손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잔운동은 창립 50주년이 되는 

2024년 4차 로잔대회를 준비 중이

다. 2차 대회는 89년 필리핀 마닐

라, 3차 대회는 2010년 남아공 케

이프타운에서 개최됐다. 한편 한

국로잔위원회는 오는 11월 6일 영

국 신학자 크리스토퍼 라이트를 

초청해 ‘성경에서 나타난 개혁’을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교육 전문 공영방송 EBS가 초등

학생을 위한 동성애 카드뉴스까지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EBS는 지난 7월 21일부터 인터

넷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스쿨잼 

블로그’에 ‘우리들의 친구 성소수

자’라는 11장짜리 카드뉴스를 올

려놨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7일 현

재 접근을 차단해 놓았다. 스쿨잼 

블로그는 EBS가 네이버와 공동으

로 만든 초등학생용 온라인 학습 

콘텐츠로 지난 2월부터 지금까지 

359만명이 방문했다. 하루 방문자

만 2만명이 넘어 초등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콘텐츠다.

국민일보 취재 결과, 카드뉴스에

는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트랜

스젠더의 부도덕한 성행위가 존중

받아야 할 사랑의 형태처럼 표현

돼 있었다. 카드뉴스엔 또 4명의 

만화 캐릭터가 등장하는데, 남학

생은 ‘내 몸은 남자지만 마음은 여

자야’ ‘난 여자의 마음을 갖고 있

어’라고 말한다. 여학생도 ‘내 애인

은 여자야’ ‘난 동성이 좋아’라고 

소개한다. 

EBS는 만화 캐릭터 상단에 “동

성애자가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이

야기할 때는 비난하지 말고 서로 

각자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연스럽

게 받아들이면 된다”고 써 놨다. 

현재 남성 동성애자 사이에서 난

치병인 에이즈가 유행하고 있다는 

등의 객관적·공익적 정보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다. 

심지어 성 관념이 형성되기 전

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성전환 

수술까지도 미화하면서 논란을 자

초했다. EBS는 “성소수자 중 하나

인 트랜스젠더는 태어난 성별과 

반대되는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

는데 몸과 마음의 성별을 하나로 

맞추기 위해 성전환 수술을 하기

도 한다”고 설명했다. 

성전환 수술이 마치 퍼즐을 맞

추듯 잘못을 바로잡는 시술인 양 

소개한 것이다. 수술의 위험성, 불

규칙한 호르몬 분비, 수술 후 생식 

기관과 신체구조에 나타나는 부작

용, 정신적 폐해 등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카드뉴스 마지막에는 “동

성애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을 버

리자”면서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까지도 ‘편견’으로 치부하는 

듯한 내용도 담겨 있었다.  

EBS는 카드뉴스 문제점을 지적

하는 학부모에게 보내는 답변문에

서 “해외에선 동성애와 트랜스젠

더를 교육에 포함하는 추세이며, 

어느 정도의 내용은 청소년들도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고 반박했

다.

한효관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

연대 대표는 “해외 사례를 무조건 

따라갈 거면 총기 소지나 마약 복

용까지 허용해줘야 한다”면서 “국

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EBS가 비판

을 무릅쓰고 동성애 옹호 콘텐츠

를 내놓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

고 지적했다. 이어 “동성애를 꼭 

알리고 싶다면 보건적 위험과 사

회적 혼란 등 폐해도 똑같이 알려

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독교복음침례회(유병언 구원

파)가 사이비종교피해대책연맹 총

재인 정동섭 목사를 상대로 교단 

비방 등으로 피해를 당했다며 제

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단독(판사 

이종광)은 11일 ‘정 목사가 1987

년 오대양 집단 자살 사건 및 2014

년 세월호 침몰 사건의 배후에 기

독교복음침례회가 있다는 등의 허

위 주장을 수차례 해 명예훼손 행

위를 지속적으로 했다’며 기독교

복음침례회 측이 정 목사를 상대

로 제기한 5000만원 손해배상 청

구소송을 기각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정 목사는 

2015년부터 온라인 홈페이지에 

글을 올리거나 교계언론사 기사, 

성명서, 이단대책 세미나를 통해 “

오대양 및 세월호 사건의 배후 세

력으로 알려진 기독교복음침례회 

구원파” “오대양 사건으로 32명을 

살해하고 2014년 세월호 사건으

로 300명 이상을 살해하고도 아무

런 죄의식을 갖지 않았다”는 등의 

주장을 여러 차례 제기했다. 

이에 대해 기독교복음침례회 측

은 “정 목사가 책 출판과 여러 강

연을 통해 교단(기독교복음침례

회)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쏟아

냈다”는 등의 이유로 손배 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목사의 손

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 목사가 표현한 내

용들이 진실로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고 주요 동기나 목적

이 종교의 잘못된 점을 비판한다

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

이 상당하다”면서 “다소 과장되거

나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부분

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같은 비판행

위는 근본적으로 종교적 비판의 

표현 행위에 해당돼 위법성이 없

다”고 판시했다. 

이어 “정 목사의 표현이 다소 과

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포함돼 

있긴 하나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하거나 진실에 합치한

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

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정 목사의 발언) 

주요 내용이 이단이란 무엇이며 

이단에 어떤 종류가 있고 그 내용

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하며 구원

파의 교리가 기존 기독교의 그것

과 어떻게 다르고 그로 인한 폐해

가 무엇인가에 관한 것”이라며 “성

경의 이론적 분석에 많은 지면을 

할애함으로써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

이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기독교복음

침례회 신도들이 금수원에서 ‘10
만명의 구원파 신도가 다 잡혀가

도 유병언은 내가 지킨다’는 플래

카드 등을 내걸고 수사기관과 대

치했던 사례를 제시했다. 

미리 보는 2017 교단 총회 “신행일치가 최고의 선교전략”

EBS, 초등생용 동성애 카드뉴스 제작

“세월호 배후에 구원파” 비판 정동섭 목사 승소

<3> 예장대신·고신·합신·기장

<4.끝> 기침·루터회·그교협

교회 내 성폭력을 추방하기 위해 

기독여성단체들이 한목소리를 냈

다. 최근 연이은 목회자들의 성 추

문에 근본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교회 여성들로부터 쏟아지

고 있다.

‘교회내성폭력OUT공동행동’(공

동행동)은 7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

로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감독회

장 전명구) 본부 앞에서 ‘그 목사는 

성폭력 가해자입니다’란 플래카드

를 내걸고 교회 내 성폭력 문제 해

결을 위한 시위를 진행했다. 

공동행동은 시위에서 최근 미성

년자 성추행으로 구속된 유명 청소

년사역자 A목사를 면직하고 목회

를 중단시킬 것을 기감 측에 요청

했다. 또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

를 처벌할 수 있는 교회법을 마련

하고 목회자와 교인을 대상으로 성

교육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기도를 맡은 홍보연 기감 

양성평등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그

동안 반복된 성범죄 피해자들을 돌

보지 못한 것을 참회한다”며 “이 땅

의 모든 교회와 우리 사회가 성폭

력으로부터 안전해질 수 있기를 소

망한다”고 말했다. 시위에 동참한 

류성미(23·여·장신대 신대원 1학

년)씨는 “한국교회가 교회 내 성폭

력으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

다”며 “온정주의로 대처하는 걸 멈

추고 성범죄 문제를 바르게 치리해

야 한다”고 외쳤다. 

최소영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기획정책실장은 “교회 내 성폭력은 

한 교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전체에 만연한 문제”라며 “기감 외 

타 교단 신학생들과 여성들도 문제

의 심각성을 느끼고 적극적으로 동

참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동행동은 이날 성폭력 대책 마

련을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에 동참

한 854명의 명단을 기감 관계자에

게 전달했다. 공동행동에는 감리교

여성지도력개발원, 감리교신학대

학교 여성신학회, 기감 전국여교역

자회, 장신대 신대원 여학우회 등 

97개 단체와 강남향린교회, 거룩한

말씀성서교회 등 15개 교회가 동참

했다. 

“교회 내 성폭력 근본 대책 마련하라” 

우리나라 양대 장로교단 중 하나

인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의 

세례 교인이 지난해 1만2000여명 

감소했다. 

전체 교인 수는 수년 전부터 감소

세를 보였지만 이른바 ‘믿음을 고백

한’ 교회의 충성 성도로 분류되는 

세례 교인이 준 건 교세 통계를 낸 

이래 처음이다. 올해 타 교단 총회

에서도 어떤 결과가 발표될지 주목

된다.  

예장통합 통계위원회가 7일 발표

한 '101회기 교세통계 집계'에 따르

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 교인 

수는 273만1000명으로 집계됐다. 

전년도(278만9000명)에 비해 약 

2.1%(5만8000명) 감소한 수치로 

2010년(285만2300명) 최고치를 기

록한 이래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

다. 출산율 감소 등 사회적인 요인

이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

인다. 

올해 통계에서 눈길을 끄는 건 세

례교인 수다. 통계를 낸 이래 단 한 

차례도 감소한 적이 없는 세례 교인

이 처음 줄어든 것이다. 지난해 말 

현재 173만3000명으로 전년도(174

만5000명)보다 0.7%(1만2000명) 

감소했다. 

이에 대해 '교인등록→세례자 교

육→세례→서리집사→권사·안수집

사·장로' 등으로 이어지는 교회 내 '

양육의 선순환 구조'가 깨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통합총회 통계위원장 신정호 목

사는 "세례 교인이 줄어든 건 이들

이 어디로 사라졌다기보다는 세례

를 받을 사람이 교회 안에서 줄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다시 말해 

교회로 향하는 새신자가 줄고 있고, 

이는 교회 성장이 멈췄다는 걸 보여

주는 것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특히 교회 내 제직(장로·안수집

사·권사·서리집사) 가운데 '교회의 

허리'라 할 수 있는 30∼40대 '서리

집사'들의 수가 급감한 것도 눈길을 

끈다. 주요 교회에서 서리집사는 교

회학교 교사와 찬양대원, 주차봉사

자 등 교회의 모든 봉사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교회의 일꾼'으

로 꼽힌다. 

통계위에 따르면 서리집사는 지

난해 말 현재 60만7000명으로 전년

도보다 8100명 가까이 줄었다. 반면 

안수집사와 장로는 각각 3239명

(4.5%), 909명(3%) 증가했다. 이 같

은 결과는 30-40대 서리집사가 안

수집사나 장로, 권사 등으로 교회 

직분이 이동해 갔지만, 서리집사 빈

자리를 채우지 못하고 있음을 유추

할 수 있는 대목이다. 다시 말해 세

례교인 중에서도 젊은 서리집사들

의 유입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재영 실천신학대학

원대학교 교수는 "한국교회의 교세

가 빠르게 감소한다는 걸 말해주는 

지표"라며 "서리집사는 줄었는데 안

수집사와 장로가 늘어났다는 건 결

국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분

석했다.  

교인 수는 줄고 있지만 교회와 목

사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현재 예장통합의 교회 

수는 8984곳으로 전년도보다 141

개(1.6%) 늘었다. 목사 수 역시 1만

9302명으로 전년도보다 590명

(3.2%) 늘었다. 장로와 권사, 안수집

사 등 교회 내 중직자 비율도 3-5% 

증가하면서 한국교회 전체가 전반

적으로 노령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교회의 허리 ‘3040 세례교인’ 급감
예장통합 교세 통계 발표

교계 여성단체 한목소리...기감본부 앞 시위

선교지도자 초청세미나, 강사 마이클오 국제로잔위 대표 

네이버 온라인 학습 콘텐츠 블로그에 ‘우리들의 친구...’ 올려

법원, 구원파 측 손배소 기각



2017년 9월 16일 토요일 13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선   교www.chpress.net

태국 치앙마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아시아기독교협의회(CCA)

가 다음 달 12-16일 미얀마 양

곤에서 ‘상생의 여정: 아시아에

서 진리와 빛을 향한 예언적 증

언’을 주제로 아시아선교대회

( A M C · A s i a  M i s s i o n 

Conference·엠블럼)를 연다. 

 아시아선교대회는 아시아 각

국이 처한 현실을 진단하고 이

를 바탕으로 에큐메니칼 선교의 

방향을 전하는 선교전략회의다. 

이에 따라 대회에서는 아시아 

선교를 주제로 한 발표와 토론, 

성서연구 등이 진행된다. 또한 

매일 두 차례 각국 교회가 주관

하는 특별 예배도 이어진다. 대

회는 아시아 교회들의 선교적 

다짐을 담은 ‘사명선언문’을 발

표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대회 기간 중에는 CCA 창립 

60주년 기념예배도 열린다. 양

곤의 미얀마제일침례교회에서 

15일 드려지는 기념예배에는 

미얀마 민주화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와 틴 초 대통령이 참

석할 예정이다.

선교대회를 주최하는 CCA는 

1957년 창립된 동아시아기독교

협의회(EACC)에 뿌리를 두고 

있는 에큐메니칼 선교단체로 

100개 회원교회와 17개 국가 교

회협의회가 참여하고 있다. 우

리나라에서는 대한예수교장로

회(예장) 통합과 한국기독교장

로회, 기독교대한감리회, 대한

성공회, 복음교회가 회원이다.

CCA 매튜스 조지 추나카라 

총무는 “선교대회와 CCA 60주

년 기념예배를 통해 선교에 대

해 깊은 토론이 진행될 것”이라

면서 “선교대회를 기점으로 아

시아의 교회들이 더욱 큰 헌신

을 다짐하는 동시에 시대가 요

구하는 선교 과제와 비전을 확

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지난 9월 9일 오후 5시 CMF

선교원 강당에서 50여 명의 선

교사들과 가족들이 모여 9월 정

기예배를 드렸다. 

뜨거운 찬양으로 시작된 이날 

예배는 ‘김철민 장로(CMF선교

회 대표)의 인도로 박종진 선교

사(이집트) 기도에 이어 양병순 

선교사(카자흐스탄)가 말씀을 

전했다.

양 선교사는 ‘행복한 사람’(신

33:29)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자가 바로 

선교사다. 주님이 시키는 사역

만 하고 있었는데 주께서는 나

의 필요를 채우시며 사역을 감

당케 하셨다. 비록 나의 환경과 

조건들은 내세울 것이 없지만 

나는 행복한 선교사다. 왜냐 하

면 주님의 관심과 눈이 머물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간증과 

함께 말씀을 전했다.

한편 이날 예배를 마치고 김

영호 선교사(예멘), 임만리 선교

사(대륙), 스티브 모리슨 장로(

엠펙 설립자), 윤주형 선교사(멕

시코), 윤수잔 선교사(멕시코) 

등이 등단해 선교에 대한 간증

을 나누었으며 주최한 CMF선

교원이 준비한 만찬을 나누며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이에 앞서 지난 주 김철민 장

로와 스탭들은 영국에서 선교사 

2세들을 위한 행사를 은혜 가운

데 마치고 돌아왔다.
<기사제공 CMF 선교원>

아시아교회들 선교적 다짐 담은 ‘사명선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그래서 행복해”

아기협 창립60주년…10월 12-16일 미얀마서 선교대회

CMF선교원 9월 정기예배에서 양병순 선교사 설교

선교와 문화의 관계는 뗄 수 없다. 선교를 언급

함에 있어서 문화가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가 생

각하는 그 이상이다. 문화란 무엇인가? 문화(文

化)는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주요한 행동 양식이

나 상징 체계를 말한다. 인간이 주어진 자연환경

을 변화시키고 본능을 적절히 조절하여 만들어

낸 생활양식과 그에 따른 산물들을 모두 문화라

고 일컫는다. 

선교 문화인류학자인 폴 히벌트(Paul Hiebert)

교수는 문화 차이로 발생하는 어려움을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언을 하였다. “

타 문화권에 들어가는 선교사는 문화적 차이에 

대해 민감할 필요가 있다. 문화차이에 민감하지 

않으면 현지문화를 쉽게 정죄하고 공격적이 될 

수 있다. 이런 실수가 과거 선교역사에서 빈번히 

일어났다. 성육신적인 사역 (Incarnational 

Ministry)이 요구된다.” 

왜 우리는 현지문화를 이해해야 하는가? 이는 

불필요한 오해와 실수를 줄이고 복음을 잘 전하

기 위해서이다. 이에 선교 헌신자들은 Text(본

질) 못지않게 Contact(상황)을 연구하고 점진적

으로 현지 문화를 체득해갈 필요가 있다.

1.  문화의 특성

문화는 개인에 대한 관점으로부터 그들이 태어

나서 사회화되는 전통적인 부분까지도 모두 포

함하고 있다. 문화는 생물학적이거나 다른 자연

적 요인들의 결과가 아니라 인간의 작품이다. 그

래서 문화는 다른 동물이나 생물세계에서는 찾

아볼 수 없다. 문화는 변하며 살아 움직이는 동시

에 과거의 것들을 보존한다. 

이 특성을 요약하자면 첫째, 공유성이다. 한 사

회의 구성원들에게 공통적인 행동 양식 및 사고

방식이 나타난다. 둘째, 학습성이다. 문화는 타고

나는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학습의 결과로 얻어

진다. 셋째, 축적성이다. 기존 문화에 새로운 지식

과 생활양식이 계속 쌓인다. 넷째, 변동성이다. 문

화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시대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 다섯째, 전체성이다. 문

화의 구성 요소들은 서로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

서 전체를 이룬다.

2. 타문화를  습득해야 할 이유

첫째로 현지인과 올바른 만남을 위해서이다. 

전도자들이 타 문화권에 들어가 현지인들의 규

범(norm)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경우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오해가 장

시간 지속되면 문화충격이 일어나게 되고 현지

인과의 관계가 훼손된다. 

둘째로 문화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비 성경적인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선교사는 현지문화

를 주장하는 사단의 전략을 간파함으로써 현지

인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다. 1974년 개최된 

세계 복음화 대회에서 작성된 로잔언약(The 

Lausanne Covenant)은 인간문화와 관련하여서 

다음과 같이 천명한 바 있다.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인간의 문화 속에는 아름다운 것, 

선한 것이 분명이 있다. 또한 인간은 타락한 존재

이기에 죄로 오염(tinted)되어 인간문화 속에는 

사탄적(demonic)요소들도 있다”.  

셋째로 복음을 그 문화에 맞게 복음을 선포하

기 위해서이다. 상황화는 문화가 다른 곳에서 복

음을 전할 때 계시의 본래성과 존엄성이 보존되

며 이를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게 

하는 신학적 작업이라 말할 수 있다. 

3. 현지문화를 경시한 선교

   

그간 기독교 선교는 일방통행식 선교를 한 사

례가 많았다. 선교사는 마치 군대의 점령군처럼 

복음과 함께 자기 문화를 심기도 했다. 피선교지

는 열등하다는 인식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에 선

교학자인 브루스 니콜스(Bruce Nicholls)는 복음

주의 선교사들이 선교에 필수적인 상황 화 작업

에 취약했음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복음주의 선교사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종종 인간문화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복음의 순결성(the 

purity of the gospel)을 지키려는 열의에 차서 

정작 복음을 듣는 자들의 관습, 사고 패턴, 가치

체계, 행동양식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민감치 못

핛 때가 많았다."  

상황화(常況化, Contextualization)는 시대에 

따라, 대상에 따라, 문화에 따라 변화하는 방식

(in-ever changing modes)으로 영원불변의 하

나님의 말씀을 적합하게 표현하고자 하는 노력

이라 할 수 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시대

와 대상에 맞게 선포하는 것은 필수적 사항이다. 

그렇지 못할 때 복음은 현지인 심령들 가슴에 새

겨지기 어렵다. 

4. 성육신과 인간 문화

하나님께서 그의 구속적 목적을 위해 인간의 

문화를 사용하신다는 가장 좋은 예는 바로 성육

신(Incarnation) 사건이다. 독생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간의 기존 문화를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

이셨다. 예수는 1세기에 아람어를 모국어로 하는 

팔레스타인에서 평범한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주

님은 위엄 있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다. 평범

한 갓난아이로 태어나서 성장하며  율법을 배웠

다. 유월절과 같은 연중 축제에도 참석했으며 유

대역사를 공부했다. 

바울도 타 문화를 존중했다. “내가 모든 사람에

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전9:19).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접근 방법을 다양화 했

다. 그는 비본질적인 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막히

는 것을 원치 않았다.

 

5. 타문화권 선교를 위한 전도자의 자세

선교신학자 데이비드 헤셀그레이브(David 

Hesselgrave)는 타 문화권에 들어가는 선교사들

에게 다음과 같은 조언을 주었다. 

“선교사는 말하기(speaking)보다는 듣는 일

(listening)에, 평가(evaluating) 하는 것보다는 

이해(understanding)하며 관찰(observation)하

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 잠시 만이라도 

자 신 의  판 단 ( j u d g e m e n t ) 과  편 견

(presuppositions)을 내려놓고 현지인과 현지문

화를 그렇게 만드는데 영향을 준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종교적 요인들을 이해하고 느껴보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타 문화권 선교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그곳 백

성들은 토착된 문화의 영향 속에 있다. 상대방의 

의식구조가 어떠한지 아량 곳 없이 일방적인 복

음선포는 겉돌기 싶다. 따라서 타 문화권 선교를 

효과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성육신적

(Incarnational Ministry) 태도와 사역이 필수적

이다.

맺음 말

복음은 문화 변형적이다. 복음은 어떠한 문화

에도 종속되지 않는다. 또한 복음은 하나님의 계

시이며 그의 행하심이다. 그러나 복음이 초문화

적인 것일지라도 그것은 인간 문화라는 그릇에 

담겨서 전달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결국 하

나님의 계시는 인간 문화에 의해 포장되어 사람

들에게 전달되어진다. 

복음은 문화를 통해서 표현될 수 있으며, 풍요

롭고 다양한 방법으로 한 문화에서 다른 문화로 

전달되어져야 한다. 문화를 알면 선교가 보인다. 

선교사가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하고 선교의 하

드웨어를 구축했다고 할지라도 선교지의 문화를 

모르면 결단코 선교 사역에 성공할 수가 없다. 

언어 속에는 그들의 문화가 녹아있다. 선교지

의 특수한 문화를 체득하기 위해서는 그들과 함

께 살아야 한다. 어쩌면 선교란 복음을 가지고 그

들에게로 가서 그들 가운데 거하는 것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이것은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서 우리에게 친히 모범을 보이신 그대로이다.  

song007@hanmail.net

              선교를 위한 타문화 이해

선교의 창 (86)

사람들은 누구나 토착적 문화의 영향 속에 있다.

그 문화는 현지인들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근간이 된다.

타 문화권 선교를 위해서는 성육신적인(Incarnational) 자세가 필요하다.

송종록 목사
(대학선교, Ph.D)

cmf-9월 정기 모임을 가진 뒤 기념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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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박해원인

공산주의 및 후기 공산주의에

서 비롯된 타압(Communist and 

post-Communist oppression): 

라오스는 마르크스-레닌주의를 

여전히 시행하고 있는 5개 나라 

중 하나로, 외국 특히 서양 국가

로부터 오는 영향력에 극도의 반

감을 보인다. 공산당은 국가를 통

제하기 위해 소수 집단인 기독교

인을 비롯해 사회 전반에 걸쳐 무

지막지한 압력을 가한다. 기독교

인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며 그들

이 외국의 첩자 내지는 국가의 적

이라고 여긴다. 기독교 자체도 공

산주의를 위협하는 서구 사회의 

사상이라고 여겨진다. 라오스 기

독교인들은 자신의 신앙을 언급

하는 것을 매우 조심스러워 한다. 

마치 암묵적인 지침을 따르듯이 

당국에게서 부정적인 반응을 불

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선을 넘지 

않도록 주의한다. 지방자치단체

들은 종종 기독교인에 대한 사회

적인 적대적 정서를 이용해 그들

을 감시하는 것을 정당화시킨다.

민 족 적  적 대 감 ( E t h n i c 

antagonism): 전통 부족의 촌락, 

특히 지방(국토 면적의 60% 이

상)에서는 애니미즘(Animism) 

및 다른 부족 신앙이 관찰 된다. 

기독교 신앙을 위해 부족의 전통

을 버리는 것은 배신행위로 간주

된다. 촌락 지도자들과 가문들은 

마을에서 기독교인을 추방해야 

하다고 느낀다. 이런 이방 신앙이 

마을의 수호신령들을 격노하게 

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현지 

정부 관료들 역시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버릴 것을 강요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때로는 촌락 지

도자들이 관료들을 선동해 기독

교인들을 체포하기도 한다.

종교적 국수주의(Religious 

nationalism): 라오스는 가장 오

래된 불교 종파인 소승불교

(Theravada Buddhism)를 국가

적으로 신봉하는 다섯 개 나라 중 

하나로, 사회적으로 불교 사상이 

깊이 뿌리 내려 있다. 라오스와 

불교는 불가분한 관계이므로 국

가 전반에 걸쳐 항상 불교의 지

위가 인정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현지 불

교 지도자들은 국가의 순수성을, 

정치인들은 국가 통제를 추구한

다. 사회를 통제하고 현상 이탈을 

방지하고자 하는 이들의 욕구가 

서로 잘 맞아 떨어지는 것이다.

2. 박해배경

라오스는 1975년 이래 라오스

인민개혁당의 통제 아래 있어왔

다. 당원들의 친척과 지인들이 이

루는 촘촘한 네트워크는 국민들

이 느끼는 압력을 더욱 가중시킨

다. 소수 집단의 경우는 더더욱 

그러하다. 2016년 당 내부에서 

권력 이동이 일어났지만 결과적

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16

년 3월에 진행된 선거 역시 아무

런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

았다. 라오스에는 언론의 자유가 

없으며 수많은 부정부패 사건을 

들출 수 있는 자유 언론사도 하

나 없다. 정부 이데올로기와 노선

을 달리 하는 조직은 공산주의에 

위협적인 것으로 일체 간주된다. 

최근에는 정부가 주 태국 라오스 

대사관 앞에서 시위를 벌인 라오

스 국민 세 명을 체포했다. 2016

년 5월 그들은 정부의 강요에 각

각 공개적으로 사죄를 해야 했다.

라오스는 많은 공산당 국가들

이 그러하듯 현재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대규모 부정부패 사

건이 빈번하게 보도되고 있으며, 

신세대 언론의 특성상 지도층이 

이러한 보도를 잠재우거나 대응

하는 것이 쉽지 않은 듯하다. 한

편으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민 사

회가 부재하다. 라오스는 거대한 

이웃 국가인 중국에 의해 많은 영

향을 받는다. 이는 작년 중국이 

중국 쿤밍 시와 싱가포르를 잇는 

철도 건설을 위해 거액의 인프라 

대출을 준 것에서도 볼 수 있다. 

중국은 현재 라오스의 최대 투자

자라 할 수 있다.

3. 박해 받는 교회의 유형들

세계박해순위(W.W.L) 분류에 

해당하는 모든 라오스 교회들이 

박해당하고 있다.

△해외 이주민 기독교 공동체: 

심지어 외교부 직원을 위한 교회

까지도 경찰의 감시 등 압력을 받

고 있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 로마

카톨릭교회, 라오스복음주의교

회, 안식일재림파와 같은 역사적 

기독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교

회임에도 감시를 받는다. 라오스

복음주의교회는 지도자 선출과 

기독교 문서 인쇄에 있어서도 제

한을 받는다.

△불교나 토속 신앙의 배경에

서 기독교로 개종한 기독교인 공

동체: 현지 정부와 가족, 친지 그

리고 이웃들에게 가장 많이 박해

당하고 있다. 개종자가 한 명 생

겨날 때마다 기독교 세력이 커지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정부 또한 개종 기독교인들을 박

해한다.

△복음주의교회, 침례교회, 오

순절교회 등 비 전통 개신교 공

동체: 정부가 불법 집회를 허용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모든 교

회들도 정부 허가를 받은 이 세 

교회 중의 하나로 등록해야 한다. 

따라서 이런 교회들의 모임은 모

두 비밀리에 진행된다. 교인들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차별당하기

도 한다.

4. 삶의 영역에서의 박해 정도와 폭력

라오스에서 나타나고 있는 박

해의 유형:

· 기독교 평균 박해지수는 

2016년도 10.902에서 2017년도 

12.098로 크게 상승했다.

· 박해는 전반적으로 삶의 모

든 영역에서 증가했으며 교회와 

지역사회, 그리고 국가 영역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기독

교 박해가 국가와 교회 영역에서 

증가했다면, 기독교 개종자들에 

대한 박해는 개인과 지역사회 영

역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기독교 박해는 공산주의 

가치관을 재강조하면서 타종교

로 개종하려는 사람들을 억압시

키는 라오스 정부당국의 결과물

이라 할 수 있다.

· 박해의 증가가 기독교에 대

한 폭력의 증가로 이어진 것은 아

니다. 폭력점수는 작년 3,519에서 

3,148로 다소 낮아졌다.

개인영역: 기독교 개종자들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 매우 신중해

야 한다. 만약 가정에서 유일한 

기독교 신자일 때는 더더욱 그렇

다. 소외 지역이나 방이 하나뿐인 

가정, 또는 한 지붕 아래 3대가 

살고 있는 장소에서 성경을 읽고 

기도를 드리거나 또는 방해 받지 

않고 눈에 띄지 않은 예배 장소

를 찾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개종자들은 육체적 학대와 언어

폭력을 경험한다. 

2017년도 기독교박해지수 보

고기간 동안 개종자들 가운데 집

에서 쫓겨난 경우들이 확인됐다. 

모든 기독교 모임은 정부당국에 

의해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며, 모

든 기독교 회의는 지방정부의 허

가가 있어야 한다. 이로써 라오스 

정부는 기독교인들의 모임을 효

과적으로 제지할 뿐만 아니라 모

든 모임이 불법임을 드러낼 수 있

게 되었다. 

친인척 가운데 기독교인이 있

는 가족 구성원들은 다른 기독교

인들과 만나지 못하도록 훼방 놓

거나 심지어 가정에서 쫓아내기

도 한다. 성경과 기독교 관련 서

적들은 보이지 않게 숨기고 주의

를 갖고 읽어야 한다. 모든 기독

교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감시

당하고 있으며, 때때로 정부의 허

가를 받은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

인들을 예의주시하기도 한다.
<다음호에 계속>

[편집자주: 본지는 한국 오픈도어가 제공한 박해지에서 발췌한 “박해와 

선교현장”을 시리즈로 게재합니다. 박해받는 선교현장의 생생함을 읽으

며 독자 여러분의 선교적 도전을 기대합니다.] 
8월 초부터 공사 시작함

요즘에 학교 기숙사 옆에 조그만 사무실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교를 처

음 세울 때가 2009년이었고, 2010년 6월부터 정상적인 학교수업을 시작하였

습니다. 학교 전체 담장 공사는 2017년 3월말에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일 전부터 학교 기숙사 옆에 사무실을  짓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동안 학교 안에 사무실이 없어 서류와 장부들이 여기저기에 있다 보니 

어느 땐 도서실에서 사무실로 임시 사용, 어느 땐 양호실에서, 어느 땐 기숙

사 거실 책상에서... 사무실이 완성되어야 서류, 장부, 복사기, 컴퓨터를 정리 

정돈해서 놔두어야 하는데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림빠빠 마을은 시내보다 모래와 자갈이 원산지라 아주 저렴하고 인

건비도 싸지만 시내에서 자재들을 일일이 제가 사가지고 가야해서 번거로움

이 많습니다. 이제 공사를 시작하였는데 공사 마지막까지 공사비가 조달될 

수 있도록 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7월에 한국에 가니 한국은 목수 하루 일당이 20만원이고 여기 학교 

지역 목수 하루 일당은 5달러(한국돈 6천원, 필리핀돈 250페소)입니다.   

이제까지 학교는 저와 일꾼들이 직접 공사하였는데, 공사비용이 마련돼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필요에 의해 일을 시작하면 하나님이 신실한 손길을 

통해 채워주셨습니다. 어느 땐 현탁, 준탁이 등록금을 못 내더라도 공사에 비

중을 두다보니 아이들 학교에서 연락이 왔는데 밀린  등록금을 내야지 중간

고사 시험을 볼 수 있다고 말한 경우도 많아 그때마다 기도를 하였습니다. 이

제까지 학교 공사한 사진입니다. 모든 것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고 인

도하심이었습니다.
현재 상황

지난 8월 초부터 시작한 학교 안의 사무실 공사는 절반을 넘어서고 있는데 

재정이 바닥이 나서 지붕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지붕을 올려야 다음 공사를 

하나하나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기다려야할 것 같습니다. 학교의 처음 건물

을 지을 때부터 지금까지 건축 재정이 확보된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 않았지

만 늘 기도로 먼저 시작하고 진행하여 이제까지 왔습니다. 늘 하나님의 신실

한 인도하심이 계셔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조만간에 

다시 공사가 재개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까지 진행된 공사 사진입니다. 지금이 우기철이라 매일 오후에 장대비 

같이 많은 비가 내려 지붕을 얼른 올려야 벽돌이 부슬 부슬 부스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우숙 종족 선교

오정윤 선교사 

ohgongtak@hanmail.net

선교 편지  
필리핀 민다나오섬 박해와 선교현장 (1)

라오스의 박해상황

라오스(Laos)는 박해지수 64점

을 기록해 2017년 세계박해순

위(World Watch List, WWL)에

서 24위에 올랐다. 지난 해 기록

은 58점에 29위였다. 라오스 국

민들의 생활 전반적으로 압력 

수준이 상승했으며, 특히 가족

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측면에

서 두드려졌다. 폭력 수위는 작

년 대비 소폭 하락했다.

  라오스(Laos) -종교: 불교(67%), 정령신앙

(33%)

-인구: 약 7,038,700명, 기독

교인: 225,000명

-박해정도: 극심함, 박해순위 

24위

-수도: 비엔티안(Vientiane)

-주 박해요소: 이슬람교의 탄

압(Islamic oppression), 독재

정치(Dictatorial parano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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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가정예배 

사도는 모든 생각과 생활의 중심이 그리스

도라고 할 때 성경을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교

회를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교훈”(4) 

곧, 성경66권은 교회로 영적 지식가운데 자

라게 하려는 목적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

니다. 여기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위로를 

누립니다. 다른 말로 성경은 그리스도의 계

시이며 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

는 자가 복됩니다. 둘째, 하늘의 소망을 누리

게 하려함입니다(5). 어떻게? 인내의 본인 그

리스도를 따를 때 성경을 통해 하늘 위로를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성경 안에 거함이 신

자의 삶입니다(6-7). 성경 위에 서서 한 마

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서

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

게 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그렇게 할 수 있

습니다.

성경 기록의 목적(롬16:4-7)찬278장화

그리스도인은 무엇 하는 사람인가요? 첫

째, 선을 베푸는 사람입니다(1). 여기서 선이

란 자기주의에서 이타주의로 사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즉, 자기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강도 만난 사람에게 베

푼 사마리아 사람의 선행은 그의 희생을 감

수한 열매입니다. 선행 중 선행은 복음을 증

거하여 이웃의 마음을 생명으로 바꾸기에 궁

창의 별처럼 빛나게 됩니다. 둘째 덕을 세우

는 사람입니다. 선행을 바탕으로 나타난 덕

은 적극적인 태도를 가집니다. 선행이 약한 

자의 약점을 대신 책임지는 것이라면 덕은 

이웃이 바로 서도록 끝까지 뒤를 돌보아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선 자는 자연히 그

의 놀라우신 덕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

아갑니다(벧전2:9). 그의 복음만이 선과 덕

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선덕사가 됩시다.  

선과 덕의 사람(롬16:1-3)찬408장월

성경의 구원은 모든 인류 속 자기 백성의 

구원 곧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습

니다. 유대주의 장벽으로 혼란에 떨어진 그 

시대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확

인시킨 것은 그리스도의 구원이 보편주의 성

격을 가짐을 보인 것입니다. 첫째, 조상에게 

주신 약속을 견고케 하시려고 할례를 추종하

게 하신 것입니다(8).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를 율법아래 나게 하심으로서 그 안에 있는 

자를 구원시키기 원하신 것입니다. 둘째, 이

방인의 구원을 이루게 하심 입니다. 복음은 

이방인의 구원을 포함합니다(9). 셋째, 구약

의 보편주의적 구원을 성취하는 발판이 되게 

하셨습니다(9-13). 5번의 “열방”이란 그리스

도의 구원이 이방인의 구원을 포함한다는 사

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유대주

의 장벽을 부수신 본래의 복음에 눈이 뜨여

져야 합니다.

할례의 추종자이신 그리스도(롬14:8-13)찬190장수

사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을 

복음의 제사장으로 보았습니다. 율법의 제

사장이 아닌 복음을 위해 전체를 바치는 이

상이 그의 마음을 지배한 것입니다. 그 이상

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 이방인을 구하기 위

해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는 것입니

다. 구원도 감사한데 그 구원을 이루는 도구

로 사용하시니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

다. 둘째, 이방인을 산제물로 드리는 자리까

지 나가는 것입니다(16). 믿음으로 구원받은 

신자는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

다. 이 말은 믿음이 생활의 헌신으로 나타나

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성령의 사람이 되는 

목적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헌신의 삶은 성

령 안에 거하는 삶 곧, 성령충만한 삶을 가리

킵니다. 그 목표에 이르도록 충성된 복음의 

제사장이 됩시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롬12:14-16)찬259장목

이런 비전을 가슴에 가지고 일하는 사도

는 자신의 사도권을 다시 강조합니다. 모든 

것이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서 지어진 것

이기 때문입니다(엡2:20). 그래서 그는 위로

부터 나온 계시 위에 모든 것이 세워진 것을 

지금 확인하는 것입니다. 첫째, 그는 이방인

이 복음에 순종한 것을 자랑했습니다(18). 암

흑 같은 마음에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빛

이 된 것은 기적 중 기적입니다. 둘째, 이 구

원사역에 하나님은 사도를 통해 친히 일하

신 것입니다. 이 복음이 말, 행위, 표적, 기사 

그리고 능력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셋째, 그

리스도의 복음을 편만케 된 열매를 자랑했

습니다(19). 일꾼은 열매가 나타나야합니다. 

그의 헌신된 복음의 삶이 세상에 알려져 복

음화 되는 일은 그만의 자랑이 아니고 바로 

우리 시대의 교회가 나갈 꿈이고 열매이어

야 합니다.

금 사도의 자랑(롬14:17-21)찬353장

사도의 소아시아 복음증거는 온 세상을 겨

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당대 세계 수도

인 로마를 행해 복음증거하기를 소원했습니

다. 첫째, 그는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습니다(22). 그렇게 좋은 

복음이라도 주께서 허락지 않으면 아무도 받

을 수 없습니다. 사명도 연단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둘째, 그는 로마뿐 아니라 서바나까

지 가려는 꿈을 가진 것은 복음으로 온 세상

을 채우려는 마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복음 자체의 성격 때문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은 글로벌 인이 되도록 돼있습니

다. 셋째,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바울은 현실

에 성실했습니다(25-28). 큰 꿈을 가졌다하

여 현실을 도피하는 것은 복음의 사람이 아

닙니다. 이방인 교회의 연보를 예루살렘교회

에 심부름하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그런 섬

김을 따라갑시다.

세계 복음화의 비전(롬15:22-27)찬355장토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whiteyou11@yahoo.com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는 한인 교회교

육을 위해 “성경적 통합교육”을 제안하

고자 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음을 

지난 이야기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사

실 기독교학교 교육 혹은 실제적인 미

국 내 기독교 사학들에 관심이 있는 분

들은 의아해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성

경적 통합은 기독교 학교에서 일반 과

목들을 가르칠 때 성경적인 측면을 도

입하여 가르치는 것 아닌가?” 라고 질문

하면서 말입니다. 또한 사실 많은 사역

자들과 교회 교육자들도 의아하게 생각

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인데, 도대체 

어떻게 성경에다 성경적 통합을 한다는 

것일까?” 라고 질문하면서 말입니다. 

이 모두 매우 타당한 질문들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먼

저는 일반적으로 이해되는 “성경적 통

합교육”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

에 오늘 이야기에서는 “성경적 통합교

육”의 현재 통용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적 통합교육은 사실 교회교육 환

경에서는 단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는 

개념입니다. 이는 주로 기독교 학교교

육 컨텍스트에서 사용되는 개념이기 때

문입니다. 공립학교의 실패는 많은 기

독교 가정들을 마음 아프게 해왔으며, 

자녀교육에 대해 심각하게 걱정하도록 

만들어왔습니다. 이에 교회와 기독교 

교육자들과 기독교인 부모들이 마음을 

합하여 기독교 학교들을 설립하기에 이

르렀으며, 많은 시행착오들을 거치면서

도 이제는 꽤 탄탄한 기독교 교육철학

에 기반한 기독교 학교들이 발전해오기

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기독교 학교

들은 공립학교들과 차별적으로 특별히 

기독교적인 교육을 하고자 애써왔는데, 

바로 그 중심에 “성경적 통합교육”이 있

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적 통합교육이란 한 마디

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과목을 성

경적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보다 구

체적으로 말하면 성경적으로 가르친다

는 것은 성경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가

르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성경적 

진리를 근간으로 하여 가르친다는 것입

니다. 또한 이는 모든 지식의 원천과 주

인이 하나님임을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을 전제로 하는 가르침입니다. 

사실 이 말들이 피상적이고 잘 이해

되지 않을 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

하는지 정확히 설명되지 않는다면 말입

니다. 이에, 성경적 통합교육에 대해 체

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 자료 하

나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는 쌍둥이 

자매인 교사 데보라 카펜터(Deborah 

Carpenter)와 그래픽 디자이너 겸 잡지 

편집자인 다나 빈써(Dana Bincer)에 의

해 만들어진 “성경적 통합” 이라는 웹

사이트입니다 (http://biblicalintegra-

tion.com). 이 웹사이트에서 카펜터는 

성경적 통합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 통합이란 각

각의 과목(주제)이 어떻게 하나님, 창

조, 인간, 도덕적 질서, 그리고 목적의 

성격 혹은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입니다([In the genuine 

sense, biblical integration] is seeing 

how the topic reveals the character 

or nature of God, creation, mankind, 

moral order, and purpose).”

따라서 성경적 통합교육이란 것은 각

각의 과목을 가르침에 있어서 그 과목 

전체 및 각각의 소단원 주제들이 어떻

게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지를 

가르치는 것이며, 특히 그 연관성, 즉 그 

각각과 하나님의 진리 간 연결고리를 

찾아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의미

하게 됩니다. 일례를 들면,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의 언어들을 가르치면서 하

나님께서 소통의 도구로 언어를 선물

로 주셨다는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

는 것입니다. 

여전히 피상적이라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카펜터가 묘사한 무엇이 

성경적 통합 교육이 아닌지를 살펴보면 

어쩌면 더 명쾌한 그림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녀에 의하면, 다음과 같

은 것은 “성경적 통합”이라 여겨질 수 

없습니다.

“노트 처음이나 끝에 성경구절을 써 

넣는 것(Including a Bible verse at the 

top or bottom of a worksheet), 문법

시간에 성경구절로 도해하는 것(Dia-

gramming a Bible verse in grammar 

class), 말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후에 

말이 나오는 성경구절 한 절 혹은 모든 

절을 읽는 것(Reading one or all the 

Bible verses on horses after a horse 

unit), 기독교적 삶에 대한 비유로서 

과학실험을 이용하는 것(Using a sci-

ence experiment as an analogy to 

the Christian life), 학급에서 한 번 혹

은 여러 번 기도하는 것(Praying once 

or several times a day in class), 학급 

예배를 드리는 것(Having class de-

votions), 과학시간 중간 중간에 대충

대충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의 위대함

을 언급하는 것(Casually referring to 

the greatness of God during a science 

lesson).”

카펜터가 열거한 성경적 통합 교육

이 아닌 것의 예들은 역설적으로 사실 

어찌 보면 조금 낮은 단계의 성경적 통

합교육의 방편으로 이해될 수도 있음을 

기억한다면, 성경적 통합이 무엇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위의 예들은 진정한 의미의 

성경적 통합이 전제로 하는 해당 주제

와 하나님의 진리 간의 “연결고리“가 매

우 부족하며, 이 때문에 위의 예들과 같

은 경우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적 통합이

라고 볼 수 없다고 여겨진다는 것입니

다. 

실제로 밑도 끝도 없이, 맥락 없이, 성

경 구절들 혹은 잘 알려진 기독교적 기

치들을 갖다 붙인다고 해서 그것이 성

경적 통합교육이 될 수는 없으며, 이러

한 방법으로는 성경적 통합교육의 목표

와 의의를 달성하기도 힘들다 하겠습니

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성경적 통합교

육의 목표와 의의에 대해서 상세히 논

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inaichung@yahoo.com

정 신 애 박사
(시카고 트리니티크리스천칼리지 교수)

한인 교회를 위한 기독교 교육 이야기 (140)

8. 한인교회 기독교교육이 가지는 미래적 과제

한인교회 교육을 위한 성경적 통합 교육 이야기 (1)
(Biblical Integration and Education in the Korean American Church)

성경적 통합교육: 과목전체 및 각 소단원 주제가 어떻게 하나님 진리를 계시하고 있는가

                       그 연관성, 즉 그 각각과 하나님의 진리 간 연결고리 찾아 가르치는 것



캄보디아 기독여성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 12차 여성 지도

자교육 세미나가 지난 8월 28일부

터 9월 1일까지 캄보디아국제신학

교(ITCS, 총장 김현)에서 열렸다.  

캄보디아국제신학교 부설 여성

지도자연수원이 주최한 이번 세미

나에는 재학생 67명, 신입생 91명, 

졸업예정자 14명 등 도합 158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는 종전의 등록보다 

많은 총 11군 지역의 98개 교회에

서 20대에서 60대까지 158명의 학

생이 참가했으며 이중 신입생은 

91명이 등록했다.  

연수원생들 중 92명이 헌물을 

들고 참여했다. 빈손으로 오지 않

고 헌물 꾸러미를 보자기에 싸서 

들고 오는 나눔을 실행하는 모습

들이 아름답다(쌀, 채소, 과일 등). 

그들은 여성 강사를 더 필요로 한

다.

교수 3명과 강사 2명으로 구성

되어 연수원생들의 눈높이에 맞춘 

개혁신학을 배경으로 균형 있고 

효과적인 가르침을 진행했다. 

참여자들은 뜨겁게 기도하며 은

혜 체험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ITCS 학생들이 풀타임, 파트타

임으로 봉사했으며, 식사 봉사자

들 등 곳곳에서 헌신하는 봉사자

들에게 감사한다.

세미나 중에는 비가 많이 와서 

식당과 부엌이 물에 잠겨 연수원

생들과 신학교 학생들이 모두 좁

은 임시 로비에서 식사를 하는 등 

불편했지만 아무도 불평하지 않아 

강사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한편 여성지도자연수원 원장에 

오금옥 박사(D. Grace Oh), 총무에 

김헬렌 사모가 임명됐다.
<기사제공: 캄보디아 여성지도자연수원>

<7면에서 계속>

이민교회가 지닌 난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고 어떤 해결 방

법을 선택하려고 하느냐? 에 대

한 분명한 답을 공유하는 것이다. 

이민교회의 갈등과 분쟁이 지속

되는 원인은, 문제를 바라보는 시

선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자

신의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상대의 그릇

된 주장을 수용하거나 양보하지 

않기에 다른 생각들이 부딪혀 마

찰을 일으키는 것이다. 결국 자의

적 방법에 대한 열정이 더할수록 

문제가 확장되고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루터의 고민과 해결책: 십자

가 신학

(1)1517년 10월 31일, 95개 

조항 

루터를 분리주의자라로 매도하

는 경우가 있다. 특히 구교 측에

서는 루터를 아주 반항적이고 자

신의 의를 드러내려한 인물로 평

가한다. 종교개혁 500주년의 출

발일은 1517년 10월 31일이다. 

이 날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

났는가? 과연 그가 '95개 조항'을 

발표하면서 개신교의 출발을 세

상에 알렸을까? 절대로 그런 것

은 아니다. 	

루터는 도미니크 소속 신부인 

요하네스 테첼(Johannes Tetzel)

이 면죄부 구매를 부추기는 설교

에 대해 매우 못마땅하게 생각했

다. 동전이 딸랑하고 떨어지는 순

간 연옥에 있던 자들이 빠져나온

다는 설교를 들으며 미혹을 당한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루터

에게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

은 마인쯔(Mains)의 대주교였던 

알프레히트(Albrecht)가 저술한 

소책자 '면죄부 지침서'를 읽은 뒤

였다. 그가 모든 일을 뒤에서 주

관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다. 

그러나 루터는 '95개 조항'을 기

록하면서 자신이 구교의 존재 자

체를 부정하거나 독립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는 개혁의 의지를 

이곳에 담지 않았다. 
covenantcho@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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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두라스 라 모스키티아에서 사

역하고 있는 정권수 선교사가 에네

켄 한인후손후원재단(이사장 김종

명) 후원으로 출간한 소설 “솔로몬

왕을 찾아간 스바여왕”이 최근 재 

인쇄됐다.

정 선교사는 1988년 캐나다 프론

티 어 에 서  출 판 한  “ 아 마 겟

돈”(Armageddon, Gerat R. Jeffey)

이라는 책을 읽고 충격을 받아 이 

책을 쓰게 됐다며, 이스라엘의 상징

이라 할 수 있는 언약궤가 솔로몬 

왕 때 스바 여왕을 통해 에티오피

아로 옮기게 됐다는 내용을 보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필자는 소설 속에서도 언약궤가 

에티오피아에 있다는 기록들을 4곳

에 삽입했다.

정 선교사는 소설이 주인공들은 

모두 가명으로 히브리대학 당대의 

석학인 페론 교수, 그녀의 딸 사라, 

경제 각료 출신인 여호수아 랍비, 

그리고 페론 교수 밑에서 공부한 

한국인 제자 미첼 교수 등을 등장

시켜 이스라엘 역사를 ‘공법을 물

같이 정의를 하수같이’(암5:24) 세

우게 하고 싶었다고 후기에서 밝혔

다.

물론 역사속 인물과 지명, 사건과 

장수 등 모든 것이 기록과 일치하

지 못하는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

지만 한 구절이라도 성경에서 낱말

을 찾아 참고 문헌들과 대조하며 

맞춰나가느라 애를 쓴 고된 작업이

었다고.

이 책은 비록 소설의 형태를 빌

었지만 “장차 오실 예수님을 기다

리며 에티오피아로 간 언약궤가 다

시 돌려져 장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의 힘찬 노래가 울려 

퍼지기를 기원”하는 저자의 열망이 

담겨있다.

▲저자 연락처: ksjung818@

gmail.com
<유원정 기자> 

“솔로몬 왕을 찾아간 스바 여왕”
저자 정권수 선교사

새책소개

에티오피아에 언약궤가 있다는 가정 하에 쓴 소설

캄보디아국제신학교 부설 여성지도자연수원
제 12차 여성 지도자교육 세미나

지역별 참석자 분석표

번호    지역(군)       교회수      학생수

1     프레이 비히어    9         19

2     반뜨미은째이     4          4

3     깡뽕 톰       1          1

4     스와링        21         37

5     프레이 빙      2          6

6     빠땀봉        7          7

7     따케오        2          2

8     컨달         1          1

9     끄라채        2          3

10    깜뽕츠낭      44        73

11    통크뇸        5          5

총               98        158

천하만사에 다 때가 있다. 심을 때와 거둘 때가 있다. 울 때와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와 춤출 때가 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

엘은 430년 만에 해방의 감격을 맛보았다. 바벨론 포로에서는 70년 

만에 본토로 귀환하는 회복의 기쁨이 있었다. 가뭄이 심했던 엘리야 

시대에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고 단비가 내렸다. 

하나님의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메

시야, 그리스도로 오셨다.

범사에 다 때가 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낙심치 아니하고 승리하려

면 반드시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려야 한다.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

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 질것을 믿고 인내해야 한다.

임현수 목사님이 북한 억류 31개월 만에 석방되었다. 감사 또 감사

이다. 얼마나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날이 오기를 고대하며 기도 했

던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 석방을 위해 애써준 캐나다 정부, 관계

부처에 감사드린다. 무엇보다도 목사님 가족과 큰 빛 교회 성도들에

게 큰 박수를 보낸다. 그동안 눈물 뿌려 기도하며 애를 썼는데 하나님

께서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을 때 기쁨으

로 단을 거두게 하셨다.

임 목사님의 석방을 바라보며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

을 새삼 깨닫게 된다.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기다리면 희망가운

데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된다. 소망가운데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

으며 기도에 항상 힘을 쓰게 된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오히려 

기뻐하며, 고난을 믿음의 시련으로 승화시켜 나갈 수 있게 된다.

기도하다가 낙심말자. 때가 되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 선

을 행하다가 포기하지 말자. 때가 이르면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하나

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자. 때가 되면 높여주신다. 그 때와 기

한은 우리의 알바가 아니다. 다만 믿음과 인내로 기도하며 기다릴 뿐

이다.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전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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